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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 국 창 조 신 화 의  분 석 심 리 학 적  해 석

국  어  국  문  학  과  金  蘭  珠

지  도  교  수    姜   在   哲

본  논문은  창조신화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고  창조신화의  전승을  고찰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토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창조신화와  가택

신화, 사찰설화, 치병굿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창조신화로는  본토에서

전승되는  <창세가>  각편과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천지왕본풀이>  각편이

속한다. 가택신화로서는  본토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성주풀이>와  <문전

본풀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삼국유사』에  수록된  <처용설화>

와  치병굿으로  행해지는  <영감놀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택했다.

본고에서는  분석심리학파의  견해를  수용하여  각편의  신화를  분석했는데

이에  의하면  신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신화에  나타난  상징의

해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무속신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징들,

모티프는  세계  각지에  분포된  신화에  나타난  상징, 모티프와  맥을  같이  하

는  것임이  드러난다. 이는  동일한  원형, 모티프가  지역, 민족을  불문하고  존

재하는  현상에  대해  인간  정신(무의식)의  공통된  구조의  표출로  본  분석심

리학파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각  신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카오스-창조의  축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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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개과정을  3단락으로  나누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화소별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작품  전체의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

다  큰  층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서사축에  의해  작품을  분석하면  전개

과정은  미륵시대-석가시대-초경험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창조신화는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출현을  뜻하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

지는  창조신화의  각  단락들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전의식단계-의식단계-초

경험적  세계로  구성되었음을  고찰했다. 미륵시대의  제반  특징, 일월조정, 거

식성, 거인성은  첫의식이  출현할  당시의  불안정한  상태와  의식이  자기  강화

를  위해  애쓰는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미륵시대와  석가시대의  경계

가  인세차지경쟁인데  인세차지경쟁이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로는  의식의  출

현이  가지는  부정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의했다.  꽃피우기  화소에는

세계가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류  시원의  사고가  식물의  이

미지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임을  고찰했다. 이러한  논지전개에  따르면  초경

험적  세계의  전개는  무당의  입무체험이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Ⅲ장에서는  가택신화인  <문전본풀이>와  <성주풀이>를  분석한  바  이들

작품  역시  카오스와  창조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가택신화로  전승되기  때문에  창조신화의  성격을  고찰

하기  위해서는  전개과정에  나타난  상징에  주목했다. 특히  가택신화의  창조

신화적  성격을  밝히는데는  의복이  지닌  상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복

모티프는  카오스가  실현될  때  작용했으며  본  작품들에서  카오스는  삼각관

계로  전개되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대립, 갈등이나  한  남자

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굿에서  나타나는  싸움

굿, 혼인굿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삼각구도와  같은  성격이다. 카오스가  삼

각관계로  전개되는  것은  <처용설화> , 당신본풀이에서도  지속됨을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집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찰했는데  집은  어둠과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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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의  건축은  세계, 빛의  출현의  의미도  있음을  고

찰했다. 특히  제주도  성주굿에서  행해지는  <쒜띄움>과  <지부찜>  과정은

집이  지닌  상징성을  매우  선명하게  나타냄을  고찰했다. 아울러  그릇, 시루

가  지닌  상징성도  고찰해보았데  이는  시루신에  대한  말미(禱詞)인  <시루말

>이  창조신화일  수  있는  이유도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현재  사찰설화로  수용된  <처용설화>가  가택신화(문신설화)에

서  변모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했다. <처용설화>의  구조는  특히  <성주풀이>

와  같으며  처용과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는  각  신화에서  카오스에서  전개되

었던  삼각관계와  같은  성격임을  고찰했다. 7명의  용자의  출현의  의미, 처용

의  창조신(문신)으로서의  성격을  고찰했는  바  <처용설화>는  무속의  가택신

화가  사찰설화로  수용된  것임을  고찰했다. 이와  함께  皇龍寺, 感恩寺  등  초

기의  사찰의  건립과  龍의  출현에  담긴  신화적  의미도  고찰했는데  이는  어

둠으로부터  빛의  출현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처용과  역신

의  대결이  치병굿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했는  바  치병굿  역시  카오스

와  창조의  축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치병굿에서는  처용이  아내와  간

통한  역신을  물리치듯  병자를  모두  여성으로  간주하여  역신인  영감신이  환

자와  姦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리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감신과

환자가  결합된  상태는  죽음, 카오스로  드러났는데  이는  <처용설화> , <성주

풀이>  등등에서  삼각관계가  카오스의  의미가  있는  것과  일치하였다.

Ⅴ장에서는  제주도  당신화에  나타난  창조신화의  성격을  고찰했다. 제주도

당신화에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처첩의  삼각관계가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데  이  역시  카오스의  표현임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공통된  전개과정, 당신

이  등장하는  <송당본풀이>와  <토산  웃당본풀이>를  비교해보았다. 제주도

당신본풀이  역시  창조신화에서  보았던  대식성  등의  화소가  나타남을  고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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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과정을  요약함으로  끝을  맺었다.

분석심리학적  방법에  의해  무속신화의  분석이  아직  학계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바  새로운  시각에  의해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되었던  무속신화

의  성격과  의미의  일단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작품의  분석과  다

른  신화군으로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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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 구  목 적

본고에서  다룰  창조신화는  우주, 세계의  출현과  형성에  관한  인간의  세계

관이  담겨있는  신성한  이야기이다. 우주, 세계의  탄생에  관한  인간의  해석

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종교로부터  자

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세계의  탄생을  둘러

싼  신비는  항상  인간의  다양한  해석을  요구해왔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수많은  창조신화는  인간이  얼마나  이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는지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창조신화에서  언급되는  세계의  탄생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내용

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태초에  해와  달이

여러  개  있어서  신이  화살을  쏘아  이를  정상으로  만든다든가, 우주가  생명

체처럼  죽음과  부활을  하고, 동식물이  인간들처럼  말을  주고  받는다는  등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  투성이

다. 합리적  이성으로  관찰될  수  있고, 경험으로  입증될  수  있는  해석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의심스럽기만  하

다.

그런데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믿고  신성시했던  옛  사람들의  세계

관이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새해는  논리적으로는  지

나간  시간의  연장일  뿐이지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  지나간  자신

을  묻어두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 이는  우주  세계가  죽음과  부활의  리

듬  속에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대인의  세계관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지

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태도를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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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면  대부분  신화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점에서  신화는  우리와

무관한  세계에  살았던  태고적  사람들의  專有物이  아니며  그들과  우리가  공

유할  수  있는  인류의  자산이다.

학문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

한  목적에서  출발한다면  신화는  충분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

다. 의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산물인  신화를  통해  합리주의와  물질주

의에  가려져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행위와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와  삶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정신(무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화가  명목을  유지하며  그나마  활발하게  전승되는

곳은  무속이다. 전문적  사제인  무당이  제의를  통해  이들  신화를  가창, 구송

함으로써  전승하는데  이들  무당은  엄격한  훈련, 학습을  거친다. 따라서  무

속신화는  신화가  지닌  원래의  모습에  가장  가깝고  온전한  형태로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속은  가장  풍부한  자료를  지닌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속은  우리민족의  사상, 문화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으로  취

급됨에  따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속신화, 의례를  분석해보면  무속이  결코  미신만은  아

니며  기독교, 불교  등  지배적  종교  못지  않게  훌륭한  종교적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종교는  의례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과  혼란으로부터  빛,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우리  무속  또한  이러한  종

교의  보편적  역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본고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해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속신화와  의례를  대상으로  삼아  분석심

리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 구 사  및  방 법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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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신화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되는데  작품  내적  측면에서  본

연구와  작품  외적  측면에서  본  연구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의  경우  신화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서사라는  점에서  신화를  유형별로  나누고  내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서대석은  <제석본풀이>의  연구를  통해  무속신화와  국조신화의

모티프, 유형구조의  相同性을  밝혀  두  신화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밝

혀냈다.1) 이에  따라  무속신화가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두번  째  경우  신화에  나타난  여러가지  모티프, 원형들이  현재

전승되는  민속, 무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김열규는  제의학파의  이론을  수용하여  <탈해신화> , <수로왕신화>  등

의  신화와  제의와의  상관성을  주장했다.2) 특히  그는  <바리공주>의  분석을

통하여  바리공주의  행적에서  시베리아  샤만의  영혼여행과의  공통점을  밝혀

냈다. 이는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신화가  가진  보편적  성격

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황패강은  엘리아데, 융의  이론을

수용하여  신화가  인류의  정신  깊은  곳에서  전승되는  集團  無意識의  반영이

라는  점을  학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그는  <단군신화> , <박혁거세  신화>

등의  분석을  통해  雙分的  관계,3) 태모신  원형  등을  추출하고  이들  신화에

1) 서대석,『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2) 김열규,『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85.
3) 쌍분적  관계(Dual Organization )란  <단군신화>에서  곰과  웅녀의  대립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황패강은  이를  원시사회  체제의  이원적인  사회체제와  관련시

켜  논의했다. 이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다만  필자는
이를  일정한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시키지  않고  심리학적  측면과  관계시켜
논의했다. 필자는  이를  인간의  정신, 본성이  지닌  상반되는  두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점에서  일정한  사회적  현실과  연관시킨  황패강의  견해와  구
별된다. 이들  쌍분적  관계는  본고의  고찰  대상인  창조신화, 가택신화, 치병굿  등
각  신화나  굿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구체적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논할  것이다(황패강,『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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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원형, 모티프는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냈다.4) 그는  세계  각지의  신화에  나타난  동일한  원형, 모티프의

존재는  인간  정신(무의식)의  공통된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해냈다. 이

들  선행  연구는  우리  신화가  가진  보편적  성격과  신화가  지닌  깊은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신화가  특정한  민족, 국가를  단위

로  전승됨을  생각하면  신화가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

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는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산물로서

시가, 소설  등의  다른  장르에  비해  의식의  세례를  덜  받은  장르이다. 따라

서  신화를  무의식의  표출로  본  분석심리학파의  견해나  제의학파의  이론을

수용한  이들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  신화가  지닌  보편적  성

격은  밝혀졌으나  이들  원형과  모티프, 다양한  상징들이  작품  내적  구조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황패강의  경우

무속신화를  제외한  일반  신화로  논의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논의  대

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업적을  계승하여  논의의  범위를  무속신화로   확대시

켜  우리  신화가  가진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무속신화  그  중에서도  창조신화를  대상으로  삼아  우리  신화가  무속신화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과  모티프를  고찰하고  이들  상징과  모티프들이  서사  구

조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융학파의  분석심리학적  견해를  수용하였다.

분석심리학은  深層心理學에  속하는데  심층심리학은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는  무의식이란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여  무의식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

pp.111∼131, 참고).
4) 황패강,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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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은  意識과  無意識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으

며  정신의  영역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며  무의식이  정

신의  거대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의식조차도  무의식에  지배된다

고  보는데  비유하자면  의식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  중의  일부분이라면

무의식은  수면  아래로  잠겨, 드러나  있지  않는  거대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심층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중  의식만을  대상으로  삼는  일반  심

리학과  구별된다.5)

그런데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개인적  특성을  지닌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대별하고  있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체험  가운데서  잊

혀졌거나  억압된  것  등이  의식의  문턱  아래로  내려가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편차가  있다. 그런데  개인적  무의식과  달리  인간  누구에게서나  발견

되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에서  일찍이  의식된  적이

없는  선천적인  것으로  이를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라  한다.

집단  무의식은  여러  가지  원형들(Archetype) 예를  들면, 어린이원형, 태모

신(Great Mother )원형, 쌍둥이원형, 영웅원형  등  다양한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은  지역적  차이,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

간의  가장  원초적  행동유형을  말하며  이것이  신화가  산출되는  원천이다. 이

른바  神話素(Mythologem )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원형의  내용이  신화로  표

출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체험, 특정  집단의  문화, 관습  등으로  인한  영

향을  하나씩  제거하고  난  뒤  최후에  추출되는  공통핵으로  볼  수  있다.6) 이

에  따라  분석심리학에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형, 모티프가

나타나는  현상을  선천적으로  인간의  정신(무의식)의  공통된  구조, 원형에

5) 심층심리학에는  융학파의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 )과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 ),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
명은  이부영의  『분석심리학』(일조각, 2000) pp.31∼42, 참조 .

6) 집단  무의식에  관해서는  이부영의  앞의  책, pp. 58∼1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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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신체적인  면에서  다른

種과  구별되는  일정한  요소를  공통적으로  유전받는  것처럼  정신의  공통된

구조  또한  태고적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유전되고  있다고  본다.7) 이  때

문에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설화가  존재하는  현상에  관해  특정  지역에

서  근원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전파론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원형은  내용이나  관념이  아니라  형식(form )이

라는  점이다.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비어있는  형태적  요소로서(formal

element )로서  여러  가지  관념  유형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  내용

은  이것이  의식되어  의식적  경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결정된다.8) 예를

들면  쌍둥이  모티프의  경우  지역에  따라  구체적  전개는  다르다. 제주도에서

는  액면  그대로  쌍둥이인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나오지만  본토나  일본, 중앙

아시아  등지에서는  미륵과  석가로  나온다. 구체적  전개나  내용은  다르지만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적  한  쌍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9) 말하자면

7)  C. G. Jung  and  C. Kerenyi, E ssay  on  a  Science  of M  ythology, Princeton
Univ . Press , 1993.
Erich  Neumann , The  Or ig ins and  H is 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Univ .
Press, 1995, 참고.

8) 이부영, 앞의  책, p.104.
9) 일반적으로  motif를  話素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티프는  S . T hompsom
이  민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  전승력을  가진  최소의  요소로서  가장  짧

은  이야기의  핵심을  뜻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실제로  구연현장에서  이를  적용하
려  하면  한계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장자못전설>에  나오는  虐僧  모티프의
경우   동냥  나온  중은  각편에  따라  노승, 도사, 걸승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모티프를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최래옥은  모티프와  구별

되는  개념으로서  화소를  설정하여  설화  분석에  성과를  남겼다. 창세신화에서  나
타나는  쌍둥이  모티프의  경우에도  본토에서는  미륵과  석가로, 제주도에서는  쌍
둥이로  나타난다. 필자는  미륵-석가와  쌍둥이가  동일한  의미(屬性)를  지닌  것으
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화소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표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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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은  아직  아무런  물질로도  채워져  있지  않지만  이미  구성방향을  결정하

는  결정체의  축계에  비유될  수  있다.10)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심리학에서  신화, 민담, 민속  등을  중요한  대상으

로  삼는  이유는  무의식은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무의식은  극장에서  영사기에서  돌아가는

필름의  原像에  비유될  수  있는데  관객은  필름의  원상을  볼  수는  없다.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스크린에  나타난  像일  뿐이며  이  상을  보고  원상을  짐작

할  따름이다. 무의식은  필름의  원상에  해당되는데  이  원상은  象徵으로  제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을  통하여  무의식의  존재를  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상징은  신화나  민담, 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화가  의식이  고도로  발달

하기  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분야에  비해  의식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

다.11) 신화는  이처럼  수면에  잠겨, 의식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무의식이  표

출된  것이기  때문에  극히  비합리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때문에  무의식이  표

면에  떠올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분석심리학의  중요한  과제

식에  있어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모티프나  화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다.(윤
용식 ·최내옥,『구비문학개론』, 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9. 최내옥,『한국구비전
설의  연구』, 일지사, 1981, 참고).

10) 원형의  개념은  융에  의해  처음  주장된  것은  아니다. 융  이전에도  주장되었는데
처음으로  원형의  개념을  논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현상계와  이데아계
를  구분하여  모든  현상은  이데아계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 原像의  발현
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칸트의  범주론도  이에  해당되며  융  이전에도  많은  학자
들이  원형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다만  융이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원형을  도
입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원형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이부영, 앞의  책,
p .106, 참고)

11) 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식의  문턱이  최대한  내려간  경우가  인간이  잠을  잘  때인
데  꿈은  의식의  문턱이  낮아진  상태에서  무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꿈과  신화는  사유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화에서  나타난  원형, 모티프가  개인의
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이유경,「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세
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지음, 동방미디어,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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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분석심리학에서는  신화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창조신화를  설명하면, 세계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신화는

심리학적12)으로  의식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된다.13) 세계  각지의  창세신화

는  공통적으로  세계가  혼돈, 어둠으로부터  출현한  것임을  언급하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출현한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이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출현은  곧  의식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식은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며  무의식을  어둠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무의식은  의

식의  출현  이전이기  때문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남과  여가  혼재된

상태로서-선과  악이라는  개념조차  의식이  탄생하고  난  뒤에  성립될  수  있

는  개념이다  -동양사상에서  이는  陰도  아니고  陽도  아닌  無極의  상태를  지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對極을  발생시키

기  때문에  이는  갈등, 긴장을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의식의  출현에는  부

정적  성격이  내포되게  된다.14) 이같이  우주, 세계의  출현을  말하는  창조신

화는  인류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태고적  인류가  의식을  성취해나가는  과정

을  나타냄과  동시에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의  출현과정을  뜻하

12) 본고에서  심리학이라고  할  때는  분석심리학을  지칭한다.
13) 대표적으로  Marie- Louise von  Franz, Crea tion  M  y ths (Shambhala, 1995)에는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창조신화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
문으로는  이유경의「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세계의  창조신

화』, 신화아카데미  지음, 동방미디어, 2001)가  있다.
14) 이  때문에  종교에서는  수련을  통하여  대극의  해소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대극
이  해소된  상태를  圓融이라  하며  이는  불교에서  원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만

다라로  표현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산은  산
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성철스님의  화두는  첫  번째  단계가  의식의  분별,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극의  긴장관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는  대극이  해
소된  단계로서  의식의  분별, 차별이  사라진  원융의  상태임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의식의  상실을  수반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만  이는  첫  번째  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경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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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15) 이는  인간에게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체발생이  계통발

생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창조신화는  이처럼  세계의  출현, 빛의  탄생을  뜻하는데  창조신화는  현재

무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빛과  세계의  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창조신화의  구체적  전개는  다양한  형태의  신화로  표출되어  천

지를  개벽하고  인세를  창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집이나  사찰을  창

건하거나  당이  형성되는  형태로도  전개된다. 또한  환자를  병으로부터  치유

하기  위한  치병굿에서도  창조신화적  성격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양한  신화를  관통하는  공통된  성격  즉  세계와  빛의

출현을  나타내는  성격이  들어있는  신화는  모두  創造神話라고  규정하기로

한다. 이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창조신화의  개념과  구별된다. 현재  학

계에서  창조신화라고  할  때  이의  범주에는  천지개벽, 인세  창조  등이  핵심

적  전개과정으로  되어  있는  일군의  신화들만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학자

에  따라  창조신화  또는  창세시조신화, 창세신화, 천지개벽신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신화군을  創世神話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는  천지개벽  후  어떻게  하여  오늘날과  같은  인간  세상이  존재하

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세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전개과정의  핵심을  차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창세신화는  창조신화의  하위개념에  속하며

창조신화는  창세신화의  상위개념으로서  창세신화뿐만  아니라  가택신화, 문

신설화, 당신화까지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들  신화에서  창조신은  창

세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택신과  문신, 치병신, 당신  등  다양하게  구체

15) 취학기의  아동에게  창조신화의  모티프, 원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집을  떠나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새로운  의식의  출현이  요구되기  때문

이라는데  이처럼  새로운  의식의  출현이  요구될  때  창조신화의  모티프나  원형이  나

타난다고  한다. 또한  창조신화의  모티프나  원형은  창조활동을  하는  예술가, 학자에게
있어  이들이  창조의  열기에  휩싸일  때  나타난다고  한다.(Von  Franz, 앞의  책과  이유
경, 앞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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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이들은  모두  창조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들의  출현은  빛, 세계

의  출현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우선  창세신화를  분석하여  창세신화가  지닌  창조신화적  성격

과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창세신화에는  다양한  화소, 예를  들면  일월조정

화소나  인세차지  경쟁담, 쌍둥이  화소  등이  중요한  기능을  하며, 그  외  다

양한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세신화에  나타난  이와  같은  다양한  화

소와  상징을  분석할  것인데  이는  본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서

창조신화가  지닌  성격과  의미가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지전개는

창세신화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를  가택신화, 문신설화, 치병굿, 당신화로

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대상인  창세신화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우선  작품내적, 구조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16)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

의  양상을  비교하여  각편의  차이와  공통점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일월조

정  화소, 인세차지경쟁  화소  등이  창조신화의  중요한  화소임이  밝혀졌으며

이들  화소의  각편에  따른  변이양상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이들  연구자들은

창조신의  성격과  모티프, 전개과정  등이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고

16)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서대석,「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김헌선,『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박종성,『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2001.
이들  논의는  확대되어  동아시아  각  민족의  서사시와  비교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최원오,「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1.

서대석,『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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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창세신화에서  미륵과  석가의  행적은  수렵,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의  두  축이  반영된  것이라든가,17) 수명장자  징치에서  나타

난  선악의  대립을  중세적  관념의  표출이라든가,18) 이주  집단과  토착  집단간

의  갈등으로  본  경우도  있다.19) 신화가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전승되는  것

을  고려할  때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반영함은  피할  수  없다. 세계

각  지역의  신화는  분명히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들  차이,

다양성이  바로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각편의  모티프나  전개  과정상에  나타난  차이와  다양성의  이

면에  존재하는  보편적  성격과  상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창조신화의  의미

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우리  무속신화의  특성을  고찰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이는  동일한  상징과  모티프가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나타나지만  이의  구체

적  전개는  신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리  무속신화가  가진  보편성

을  드러냄과  동시에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

역의  신화와  비교하기로  한다.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본고에서는  인물의  명칭, 화소의  출입  등  세부적

측면에서  각편에  따른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자세히  고찰되었기  때문인데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들  화소, 단락  등을  묶는  보다  큰  단위를  분석틀로  설정했다. 분석틀로서

카오스-창조라는  서사축이  설정되는데  이는  작품을  분석해보면  전개과정은

카오스, 창조라는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화소, 단락  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화소와  단락, 상징들은  카오스-  창조라는  축을  작품  내에서

실현하는  하위단위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본고의  논지전개는  결과적으로

17)  서대석,「한국무속과  만족  샤머니즘의  비교고찰」,『신동일교수  퇴임기념논
총』, 1995.

18) 조동일, 앞의  책, 참고.
19) 박종성,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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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내적  구성원리를  밝히는  연구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간  무속신화는  구비시가라는  입장에서  어구나  어절, 문장  등의  형식적

차원에서  구성원리가  연구되었는데20) 이는  최대한  단락의  범위를  넘지  못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다  큰  층위인  카오스-창조의

축을  택하여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고찰했다. 이는  의미론적  관점에

서  작품의  형성  원리를  연구한  것으로  전자가  미시적이라면  본고는  거시적

관점에  의해  설명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카오스-창조의  축에  의해  창세신화, 가택신화, 문신설화, 치병

굿, 제주도  당신화의  구조를  분석했다. 본  신화들의  분석  결과  몸  -  집  -

사찰  -  당  -  세계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들  신화는  카오스-창조, 죽음-

부활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순서는  창조신화를

먼저  분석하고  가택신화, 문신설화, 치병굿, 당신화의  순서로  고찰했다. 창

조신화에  이어  당신화를  먼저  분석하지  않은  것은  가택신화, 문신설화, 치

병굿은  작품의  구조가  동일하고  창조신화의  성격이  보다  풍부하게  드러나

기  때문이다. 또한  가택신화와  문신설화는  신화의  주인공이  가택신으로  동

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21) 논지의  연결이  보다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22)

20) 대표적으로  박경신의「巫歌의  作詩原理에  대한  現場論的  硏究」, (서울대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와  김헌선의『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집문
당, 1995)를  들  수  있다.

21) <성주풀이>  <문전본풀이>  <처용설화>에서  성주신(가옥  전체의  신), 녹디생
인(문전신), 처용(문신)은  모두  가택신으로  나타난다.

22) 아래  자료  중  김쌍돌이본  <창세가>부터  문창헌본  <천지왕본>까지  박봉춘본
<초감제>를  제외하고는  김헌선의『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에  재수록되
어  있어  이  책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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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산축원     권순녀      울진     A .Guillemez
김영돈교수화

갑기념논총

셍굿       강춘옥      함흥     임석재(외)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삼태자풀이    정운학      평양     임석재(외)   관서지방무가

당고마기      박용녀      강릉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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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속의

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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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속의

연구(상)
천지왕본      문창헌     제주도      문창헌     풍속무음

천지왕본풀이    박봉춘     제주도    赤松智城  외
조선무속의

연구(상)

문전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문전본풀이     박남하     제주도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문전본풀이     이춘아     제주도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성조신가       최순도      동래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성조본가      이성녀      용인     赤松智城  외
조선무속의

연구(상)
성주굿       송기철      안성     서대석  외    안성무가

성주풀이      심복순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송 당 본 향 본 풀

이
고봉선     제주도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소천국광  백주

할망
이상문     제주도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자료명     구연자    전승지역    채록자    수록문헌

창세가    김쌍돌이     함흥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창세가     전명수     함흥     임석재  외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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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각  신화에서  3편의  각편을  분석대상으

로  삼았다. 창세신화나  가택신화, 당신화  등에는  수많은  각편이  있지만  각

편의  다양한  화소, 단락의  출입에  따른  변이양상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

다. 이는  이미  선행  업적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고의  목적

이  화소나  단락의  출입에  따른  각편의  다양한  성격을  밝히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화소나  단락보다  큰  단위인  카오스-창조라는  서사축

을  설정하여  이  축이  창세신화, 가택신화, 당신화  등의  각편의  공통된  구조

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본고는  이들  각  신

화가  지닌  차이점보다  공통점  즉  창조신화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

기로  한다.

창세신화의  경우  본토의  것과  제주도의  것이  대별되기  때문에  본토와  제

주도의  신화  중  3편을  선정했다. 본토의  창세신화  또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권순녀본>  ∼  <김쌍돌이본>은  세계  창조와  인세창조가  작품

의  주가  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강춘옥본>  ∼  <박용녀본>은  현재  독

자료명    구연자    전승지역    채록자      수록문헌

금백주당    고대중     제주도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토산웃당

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웃당본풀이   박생옥     제주도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웃당     강만원     제주도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서귀리본향

본풀이
박생옥     제주도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표선본향

본풀이
신명옥     제주도     현용준

제주도무속

자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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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개별신화로  전승되는  내용에  창세신화의  내용  즉  미륵-석가의  이야기

가  서두에  나타나는  자료이다. 이는  제석본풀이  유형에  속하는  각편인데  본

고에서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각편이  제석본풀이  유형  중  서두에  미

륵-석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각편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미륵-석

가의  이야기와  제석본풀이  유형의  결합은  창세신화의  온전한  성격을  드러

내는  데  매우  중요하며  또한  오늘날  독립적으로  전승되는  개별신화의  형성

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여  자료로  택했다. 이

들  세  편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강춘옥본>의  경우  미륵-석가의  이야기에

후반부에  여러  가지  개별  신화들이  축소된  형태로  단락으로  들어가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운학본>과  <박용녀본>은  후반부가  제석본풀이  유형만

으로  전개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박용녀본>은  <정운학본>에  비해  미

륵-석가의  이야기가  너무  간략하여  거의  흔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편은  각각  창세신화로부터  개별신화가  분리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

기  때문에  선정했다.23)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가택신화나  당신화도  3편을  선정했다. <성주풀이

23) 최근  김진영과  김준기, 홍태한에  의해  제석본풀이  유형의  신화가『서사무가  당
금애기  전집』1 ·2  (민속원, 1999)로  출간되었다. 이에는  현재  전승되는  제석본
풀이  유형의  신화가  총망라된  것으로  앞으로  연구자들은  이들의  기초작업을  토

대로  본  신화를  보다  심도깊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홍태한은  각  자료를  검
토한  결과  제석본풀이  유형  중에서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각편은  5편
으로  이들을  제석본풀이의  고형으로  추정했다. 평양  <정운학본> , 함흥  <강춘옥
본> , 강릉  <박용녀본> , 강릉  <신석남  필사본> , 영덕  <최음전본>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중  앞의  세  편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제외된  두  편  중  우선  <최
음전본>을  보면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서두에  있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각편과  비교해  볼  때  구송자의  기억이  혼동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석남  필사본>은  필자가  검토해본  결과  서
두에  꽃피우기  경쟁담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박용녀본>과  비슷한  전개과정이
다. 따라서   <박용녀본>과  <신석남  필사본>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논지  전개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박용녀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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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크게  경기도권과  비경기도권으로  대별되는데  후자의  경우  각편이

1편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만  자료로  선택되었다. 당신화에서  <서귀리  본향

본풀이>와  <표선본향본풀이>는  각각  한편만  채택되었는데  이는  본고의  목

적이  <송당본풀이>와  <토산  웃당본풀이>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귀리  본향본풀이>와  <표선본향본풀이>는  논지를  입증할  방

증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한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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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창 세 신 화 의  창 조 신 화 적  성 격 과  의 미

현재  무속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는  지역별로  두  계열로  나누어진다. 하

나는  본토에서  전승되는  신화군으로서  이에는  <창세가>  각편과  <시루말>

<삼태자풀이>  <순산축원>이  포함되며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로서   <천지왕본풀이>의  각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승되

는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이들  창세신화는  작품  전개  과정상에서  드러나

는  특징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본토  창세신화의  경우  오산  <시루말>을  제

외하고는  미륵과  석가가  창조신으로  등장하며  이들에  의해  하늘과  땅이  분

리되거나, 해와  달이  조정되며  인세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의  각편은  미럭, 석가가  등장하지  않고  이들의  역할을  천

지왕과  지상의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쌍둥이  형제가  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창세가>  계열이라  하고  후자를  <천지왕본풀이

>  유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런데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신화에는  현재  창세신화로  학계에

서  인정되는  신화  외에도  박용녀본  <당금애기>와  같이  생산, 기복에  관한

신화도  포함되어  있다. <박용녀본>은  여주인공인  제석신, 당금애기24)는  포

태, 산육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신의  내력담이  담긴  신화이

다.25) <박용녀본>에는  매우  간략하지만  <창세가>  계열에서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는  인세차지  경쟁이  서두에  등장한다. <박용녀본>과  정운학본  <삼

태자풀이>와  비교하면  <정운학본>이  미륵, 석가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

24) 당금애기는  각편에  따라  당금애기, 당고마기, 당구매기, 서장아기  등  여러  가지
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주인공의  명칭은  당금애기  로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
하도록  하겠다.

25) 본  신화의  성격에  관해서는  서대석의『한국  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0)
p.70∼110에  자세하게  고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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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에  비해  <박용녀본>은  미륵, 석가의  이야기는  극히  짧고  제석신과  당

금애기의  결합  과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문에서  고찰

되겠지만  현재  <당금애기>와  같이  독립된  개별신화로  전승되는  신화들이

원래  창세신화로부터  파생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

은  창세신화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신화들은  각편에  따라  명칭이나  화소, 단락의  출입

에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본고에선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신화의  대표적인  각편을  대상으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되  필요할

경우  그  외의  각편도  이용하기로  한다.

1. <창 세 가  >  계 열

<창세가>  계열은  각편에  따라  단락의  출입에  차이가  있는데  <김쌍돌본

이>이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김쌍돌이본>을  대상으로  삼아  논지를  전

개한다. <김쌍돌이본>의  서사  진행을  단락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붙은  혼돈  상황에서  미륵님이  태어나  4개의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 또한  그때는  해와  달이  각각  둘이어서  미륵님이  하나씩을  떼

어내  뭇  별들을  만들었다. 미륵님은  엄청난  거인이어서  옷을  짜  입으니  소매가

반필이고  섶이  다섯자가  될  정도였으며  엄청난  대식가로서  섬두리  말〔斗〕두

리로  먹었다. 미륵님  시대엔  아직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식을  했는데   물불의

근본을  알고자  하여  풀메뚜기, 풀개구리, 새앙쥐에게  물어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에  미륵님이  하늘에  축수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금쟁반, 은쟁반에  떨어져  남녀로

화하고  그들로부터  세상사람들이  나타났다.

미륵님  시절은  이렇게  태평한데  석가님이  나타나서  세상을  빼았으려  하여  인

세차지  경쟁이  벌어진다. 그들은  세  가지  시합을  벌이는데  두  번  모두  미륵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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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석가님은  마지막으로  꽃피우기  시합을  하자고  제의한다. 꽃피우기  경쟁

을  할  때  꽃  피기를  기다리면서  미륵님이  잠이  들었는데  미륵님의  무릎에서는

꽃이  피는데  석가님의  무릎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석가님은  미륵님의  무릎에

서  꽃을  꺾어와  자기  무릎으로  훔쳐다  놓는다. 미륵님이  잠에서  깨어나  이를  알

고  석가님의  부정한  행동  때문에  다가올  석가님의  시대에는  살기가  힘들고  흉

흉한  말세가  되리라고  예언하고  들어가버린다. 석가님은  중이랑  고기를  구워먹

는데  화식을  거부한  중  둘이  죽으니  그들은  모든  산의  소나무로  변했다.

<창세가>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미륵시대와  석가시

대, 그리고  초경험적  세계로  나누어진다.26) 이들  각각은  우주창조, 인세창

조, 초경험적  세계  창조에  해당되는데  본고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지

를  전개하도록  한다.

1) 意 識 의  불 완 전 한  출 현 으 로 서 의  우 주  창 조

①천지개벽

<김쌍돌이본>에서는  서두가  천지혼합의  카오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

늘과  땅이  붙은  카오스로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은  미럭님이  네  개의

구리  기둥을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각국의  신화는  이와  같이  세계

26)  <김쌍돌이본>에서는  초경험적  세계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데  각편의  경우
석가시대의  특징이  언급되고  난  뒤  무속신들의  등장이  나타난다. <전명수본>의
경우  별상신(천연두신)이, 권순녀본  <순산축원>에서는  시준(世尊)이  등장하며
<삼태자풀이>에서는  삼태자의  무속신  좌정담이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세신화가  우주창조-인세창조-초경험적  세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본토의  창세신화뿐만  아니라  제주도  창세신화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쌍돌이본>은  초경험적  세계가  등장하는  후반부가
탈락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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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이  카오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태초의

혼돈은  각국  신화에서  하늘과  땅,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되어  있거

나, 알  또는  기름방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천지가  개벽하기  전의  우주는  달걀  속  같았다. 두툼한  달걀  껍질에  꽉  막혀

진  우주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이  범벅된  상태였다. 반고는  바로  이

달걀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혼수에  빠져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무럭무럭

자랐다. 일만  팔천  년이  지나자  홀연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암흑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그는  도끼를  잡고선  달걀껍질을  후려쳤다. 그의  도끼

소리에  우주는   진동했고  드디어  달걀  껍질이  깨졌다. 아직  혼탁한  물체가

아래로  처지고  맑은  기운은  위로  날아가  하늘과  땅이  구별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늘과  땅이  붙어버릴까봐  머리  위로  하늘을  떠받치고  두

발로는  대지를  눌러  디뎠다. (중국  <盤固神話> 27))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  만물이  아직  생성되기  전이었다. 그때는  구름이

大海  위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달걀의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뒤섞여  있

는  것  같은  혼돈의  상태였다. 그러다  그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스스로  가라앉아  땅

이  되었다. 이때  최초로  생겨난  신이  天祖神이었다.(일본『古事記』28))

여기서  세계가  창조되기  전의  카오스는  알, 기름방울로  나타나  있는데  무

속  신화에서는  각편에  따라  하늘이  늬귀   쑥  이  눌어  붙어  있거나  한

뭉탱이  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김쌍돌이본>에서는  카오스  상태를   한

을과   이  서로부터   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알이나

하늘과  땅이  붙은  카오스는  빛이  발생하기  전의  원초적  어둠, 밤의  상태임

27) 장기근(역), 『중국신화』(세계의  신화Ⅴ), 대종출판사, 1973.
28) 이관일(역), 『일본신화』(세계의  신화Ⅴ), 대종문화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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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은  어둠에서  빛이

출현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김쌍돌이본>에서는  미륵님이  구리  기둥을

세우고  난  뒤  북두칠성, 남두칠성  등  여러  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이와  같은  창세신화의  전개과정은  심리학적으로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의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심리학상  어둠, 혼돈은  무의식과  동의어이며  빛,

우주(세계), 질서는  의식을  뜻한다. 어둠  속에서  물체가  잠겨  드러나지  않듯

이  혼돈은  차이, 분리가  발생하기  전의  無定形이  특징이다. 미륵님은  하늘

과  땅이  붙어  떨어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네  개의  구리  기둥을  세우는데

이는  천지의  분리를  뜻함과  동시에  기본  방위의  설정을  나타낸다. 앞뒤  구

별이  안  되는  어둠, 무정형의  상태에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가르는  행위는

분별, 구분을  짓는  행위이며  對極(opposition )의  발생을  뜻한다. 의식이  차

이, 구별에  의거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대극의  발생은  의식의  출현을  의미

하는  것이며  이것이  흔히  신화에서  천지의  분리와  함께  대지에  四極을  세

우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본  신화에서  천지의  분리, 기본  방위의  설정, 잇따

른  각  별들의  탄생은  세계창조란  이와  같은  어둠,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혼

돈으로부터  끊임없는  분리의  과정임을  나타낸다. 우주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이와  같은  분리과정은  각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는데  <전명수본

>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미럭님의  당녯적에는

나무  돌  짐상

무엇이나  수물론하고

말을  다  하였슴메다29)

29) 김헌선, 앞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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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미륵님  시절에는  만물이  인간들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인간과  만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천지가  붙어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혼돈이라면  인간과  만물이  구분이  안된  것도  혼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혼돈  상황은  나중에  미륵님이  인세를  석가에게  물려주고  들어갈  때  인

간을  제외한  만물에게  말을  걷어감으로써  종식된다. 이는  미륵님  시대가  오

늘날과  같은  세계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뜻한다. 이는  각편에

따라  미륵님  시대는  화식을  하지  않았던  시절로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적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황금시대로  나타나기도  한다30). 미륵님  시절은

현세의  인류, 진정한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류  발생  이전으로서  진정한

인류의  시작은  석가시대로부터  시작된다.

②  미륵님의  거인성, 대식성

미륵님은  엄청난  거인으로  소매를  만들려면  베가  반  필이나  들고  섶이

다섯  자나  된다고  한다. 각국의  창세신화에는  이와  같은  거인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중국의  창조신인  盤固는   하늘과  땅이  다시  붙지  않게  하늘을

이고  두  발로  땅을  눌러  천지를  고정시켰다고  한다. 거인이  각국의  신화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미륵님의  거인적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쌍돌이본>

이山  저山  넘어가는, 버덜어  가는

30) 각편에서  미럭님의  시대가  태평스런  시대임을  나타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특
히  빈부, 계급차이  등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황금시대임은  <권순녀
본>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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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파내여, 백혀내여, 삼아내여, 익여내여.

한올  알에  배틀  노코

구름  속에  영애  걸고

들고  쌍쌍, 노코  쌍쌍   내여서

칙長衫을  마련하니

全匹이  지개요, 半匹이  소맬너라

다섯자이  섭힐너라  세자이  짓일너라

마리곡갈  지어되는

자  세치를   치내여  지은즉은

눈무지도  안이  내려라31)

위의  인용문은  미륵님이  베를  짜서  옷으로  만들어  입기까지의  각  과정이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미륵님이  베짜는  규모는  엄청나게  장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베틀을  하늘  아래  두고  잉애를  구름  속에  걸고  칙장삼

을  짜는  과정은  우주적  스케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륵님이

거인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인성은  대식성과  함께  제시된다. 미륵님은  온

필로  지개를  삼고  반필로  소매를  만들  만치  거인이라고  한다.

거인이라  함은  어린이와  같이  아직  구체성  혹은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과정  중의  어린이가  뚜렷한  성향, 규정적

크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무정형인  것처럼  거인이  상징하는  바는  무정형,

무형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로서의  의

미를  나타낸다. 중국의  창세신화에서  盤固는  거인인데  죽고  난  뒤  그의  신

체는  일월, 강, 바다, 풀  등  세계가  된다. 이는  반고의  몸이  일월, 강, 전답

등의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로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질료(matter )와

형상(form )과의  관계에서  일월, 전답, 강  등이  형상에  해당된다면  반고의

31) 김헌선, 위의  책, 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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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질료에  해당된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  흙은  도자기를  만드는  질

료인데  흙은  아직  형태, 형상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무정형이다. 이  무정

형의  질료를  가지고  구체적  형상을  지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고

의  몸은  이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로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

의  거인성이  지닌  의미인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이  인간이  만들어

지는  재료, 질료로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32)

각편에서  미럭님의  질료로서의  성격은  대표적으로  꽃피우기  경쟁에서  드

러나  있다.33) 꽃피우기  경쟁담이  들어가  있는  인세차지  경쟁  화소를  보면

각  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쌍돌이본>

①  술병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②  부채로  강물  얼리기

③  모란꽃  피우기

<전명수본>

①  술병을  깨뜨려  술을  공중부양시키기

②  달걀쌓기

32) 그리스  신화에서  질투에  찬  헤라의  사주를  받아  타이탄은  디오니소스를  죽인
다. 이에  제우스가  화가  나서  타이탄을  번개로  내리쳐  죽이는데  그  때문에  그의
몸은  재가  된다. 그의  재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타이탄이  인간의  창
조를  위한  질료로서  작용함을  뜻한다(유재원,『그리스신화의  세계』2, 현대문학,
1991, p.241).

33) 각  편에서  창조신의  질료적  측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박봉춘본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청의동자  화소로  전개된다. 청의동자는  앞이마, 뒷이마에
네  개의  눈이  있는데  옥황상제의  도수문장이  내려와  그의  눈을  떼어내  해와  달

을  각각  두  개씩  만든다. 그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기가  힘
들었는데  나중에  대별왕과  소별왕이  화살을  쏘아  하나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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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잠자기  내기(청연화  백연화  등  꽃  피우기)

<권순녀본>

①석달  열흘  동안  잠자기  (꽃피우기)

<박용녀본>

①  미륵님과  석가님이  천상천궁에서  내기  잠을  잔다.

각편  모두  매번  미륵님이  이기고  석가님이  진다. 마지막  꽃피우기에서도

미륵님의  무릎에  꽃이  피는데  석가님이  훔쳐간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미륵

님이  꽃피우기에서도  이긴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석

가님이  인세를  차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꽃피우

기  화소만  각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화소는  각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꽃피우기  화소는  각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탈락될  수  없는  화소라

면  여기에는  강물얼리기, 술병의  공중부양  등의  주술시합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꽃피우기  화소는  각편에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김쌍돌이본>

1) 석가님이  무릎  위에  꽃피우기  경쟁을  하자고  제의한다.

2) 미륵님은  꽃이  피기를  기다리다  잠이  든다.

3) 석가님이  이  때를  틈타  미럭님의  꽃을  훔쳐  자기  무릎  위에  가져간다.

4) 미륵님이  깨어나  석가의  부정한  행위를  비난하며  석가시대가  고통스런

시대가  될  것임을  예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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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수본>

1) 석가님이  잠자기  내기시합을  하자고  제의한다.

2) 미륵님이  잠이  드니  무릎에  청연화  백연화  오색연화가  피어난다.

3) 석가여래  무릎에는  서리화  한  대  피니  미럭님의  꽃을  훔쳐와  자기  무릎

에  놓는다.

4) 미륵님이  깨서  석가열세존님을  비난하며  석가  시대에는  흉흉한  시대가

될  것임을  예언한다.

<권순녀본>

1)  석가님이  미륵님의  시대를  빼앗으려  하니  미륵님이  석달  열흘  잠자기

내기하기를  제의한다.

2) 미륵님이  잠이  드니  미륵님의  무릎팍에  꽃이  부글부글  핀다.

3) 석가님이  꽃을  훔쳐  제  무릎에  갖다  놓는다.

4) 미륵님이  잠을  깨어  석가님을  비난하며  석가  시대엔  도적이  많은  흉칙

한  시대가  될  것임을  예언한다.

<정운학본>

1) 석가님이  미륵님을  찾아가서  내기하자고  제의하니  미륵님이  석달  열흘

잠자서  불동화가  먼저  피는  자가  세상을  갖기로  하자고  대답한다.

2) 미륵님이  잠들자  불동화  세  송이가  무릎에서  피어난다.

3) 석가열이  셈이  나서  꽃을  훔쳐와  자기  무릎에다  세웠다.

4) 미륵님이  잠이  깨  석가열을  비난하며  혼돈스런  세상이  될  것임을  예언

한다.

<박용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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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륵님과  석가님이  천상천궁에서  내기  잠을  잔다.

2) 미륵님이  단잠을  자니  무릎팍  밑에서  운둔  발환화가  피는데  이  꽃은  죽

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불로초  같은  꽃이다.

3) 석가님이  미륵님의  꽃을  꺾어  자기  무릎  밑의  땅에  심는다.

4) 미륵님이  잠이  깨  석가를  비난하며  혼란스런  시대가  될  것임을  예언하

고  들어간다.

여기서  꽃피우기가  인세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석가님은  미륵님으로부터  꽃을  훔침으로써  미륵님이  창조한  세

계를  훔친다. 이는  미륵님이  창조한  세계  =  미륵님이  피운  꽃이라는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꽃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미륵님,

석가님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34) 이를  이해하

기  위해  꽃이나  식물에  담긴  신화적  사유체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꽃

이나  식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신화에는  인류  시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

다.

우주, 세계가  곡물, 꽃과  같은  식물적  체계로  비유되는  것은  고대의  사유

체계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우주도  식물들처럼  혼돈, 죽음으로부

터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체로  파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식물체

계가  우주, 세계의  부활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식물이  지닌  신비  때문이

다. 식물의  삶  자체는  생명의  신비에  속한다. 햇빛과  물만을  흡수하고서  나

날이  새로운  가지, 잎이  뻗어나가는  과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경이로움

을  가져다  준다. 특히  땅  속에서  종자의  상태로  있다가  무기질만을  흡수하

여  봄이  되어  지상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즉, 싹이나  꽃으로  모습으로  드러

34) 인세차지  경쟁에서  꽃피우기  화소  외의  다른  화소에  관해서는  김헌선이  각편
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은  생

략하기로  한다(김헌선, 앞의  책, p.133∼1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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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이다. 땅  속에  묻혀있던  씨는

그  형태가  완전히  허물어져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는데  이  때

땅  위에  나타난  싹, 꽃은  그  전의  형태인  씨(seed)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

재이다. 이러한  현상을  고대인들은  씨, 종자가  죽음에  의해  새로운  생명체

의  탄생을  낳은  것으로  보았는  바, 식물은  부활의  이미지와  강하게  결합된

다. 식물이  지닌  부활의  이미지는  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35)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광포된  것이다. 식물의  기원에  관한  신화

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죽은  신의  몸이  꽃, 나무로  화한  것임

을  나타낸다. 그리스  신화에는  월계수가  된  다프네의  이야기가  나온다. 큐

피트의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열렬히  사랑하여  그녀를  쫒아다니

지만  다프네는  두려워하여  도망다니기만  한다. 아폴로에게  쫒겨  다급해진

다프네는  신에게  기도를  하여  자신을  아폴로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기를  간구한다. 이에  그녀의  몸은  서서히  풀려가  나무껍질로  덮이기  시작

하는데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고  팔은  가지가  되며  다리는  뿌리로  변하였

다. 그리고  얼굴은  나무  꼭대기가  되어  아름다운  다프네의  모습은  한  그루

의  나무로  되었다는  것이다.

미륵님의  무릎  위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미륵님의  무릎에서  꽃이  피어오르는  것은  미륵님의  신체가  꽃을

피우는  질료로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륵님의  신체가  일종

의  종자처럼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식물의  삶의  주기에서  종자는  새싹

을  틔우기  위한  질료로서  작용한다. 종자는  땅  속에서  완전히  자신의  형태

가  분해되고  허물어짐으로써  새싹, 꽃을  탄생시키는데  질료로서의  종자는

3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를  드러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

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  복음  12 : 24) 이는  식물의  삶이  지닌  부활의  이미지가  인
간의  새로운  영적  탄생을  위한  이미지로  비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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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定形, 無形態性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륵님의  신체에서  꽃

이  피어오르는  것은  미륵님의  몸이  종자로서  기능한  것임을  뜻하며  이는

미륵님의  質料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盤固처럼  미륵님의

거인적  특성은  우주,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

다.36)

미륵님의  무릎에서  꽃이  핀  모습은  팔, 다리  등이  나뭇잎, 가지로  변해가

는  다프네의  모습과  유사하다. 물론  미륵님이  꽃피우기를  할  때  다프네처럼

죽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미륵님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

며  잠을  잔다는  것이다. 석가님이  꽃을  훔치기  위해서  설정된  대목이지만

한눈을  판다든가, 다른  곳에  잠시  다녀온  틈에  석가님이  꽃을  훔치는  식으

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반드시  미륵님이  잠이  들었다고

나타난다.  <김쌍돌이본>에서는  우연히  잠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각편에서는  잠자기가  전제조건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꽃을  피우는  것과

잠을  자는  것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꽃피우기  시합  과정을  보면  <김쌍돌이본>에서는  석가님이  꽃피우기  경

쟁을  하자고  제의한다. 그  외의  각편에서는  잠자기  내기를  하자고  제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  꽃이  피어  꽃피우

기  경쟁이  된다. <김쌍돌이본>에서는  꽃피우기를  하다가  우연히  미륵님이

잠자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  <김쌍돌이본>과  다른  각편들과의  차

이가  드러난다. <김쌍돌이본>을  제외하면  반드시  잠자는  것이  꽃피우기의

36) 거인은  계속되는  신화적  단계에서  다음을  예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질료
적  측면  자체만을  강조한  형상이며  다음  단계에서  성숙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여진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점
이  <창세가>에서는  미럭님이  석가라는  인물에  의해  대체되는  것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이유경,「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세계의  창
조신화』, 신화아카데미  지음, 동방미디어,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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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해도  무리가  없다. 이는  잠자기가  깊은  의미를  내

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 활동이  완전히  멎은  상태로서  일종의  假死  상태

로  볼  수  있다. 본  신화에서  미륵님이  꽃이  피기  전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음에  준하는  상태에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식물의  기원에서  나타나

는  바  죽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륵님의  잠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죽음을  깊은  잠  또는  영원한  잠  이라고  표현

할  때가  많다. 각  편에서  미륵님은  참  잠  (<김쌍돌이본> ) 또는  석  달  열흘

동안  참  잠  (<권순녀본> )을  자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7). 미륵님이  잠을  자

는  것이  죽음을  암시한다면  미륵님의  신체에서  꽃이  피는  것은  신화에서

세계의  창조가  신이  죽고  난  뒤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형성되는  것과  같

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각편에  따라서는  미륵님의  무릎에서  직접  꽃

이  피는  것이  아니라  미륵님의  무릎  밑의  땅에서  꽃이  피는  것으로  전개되

기도  하지만(<박용녀본> )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사고는  동일하다.

미륵님의  몸이  꽃을  피우는  질료로  작용하는, 공통된  사고를  나타낸다.

식물의  부활이  새싹이나  꽃이  피기  위해  종자의  죽음을  수반하듯이  미륵

님의  잠은  신화에서  신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의례에서  행해지

37) 죽음이  잠으로  표현되는  것은  뒷  장에서  고찰할  <문전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  예산국은  첩인  노일저대구일이딸에  의해  죽는데  나중
에  자식인  녹디생인에  의해  부활한다. 예산국이  부활하는  구체적  과정은  각  편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식물  이미지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
면  <고대중본>의  경우  그녀를  살리기  위해  녹디생인은  서천꽃밭에서  살오를
꽃, 힘오를  꽃  등  여러  가지  환생꽃을  가져와  뼈만  남은  진흙  속에  꽂는다. 그
러자  예산국이  살아나는데  부활하면서  잠을  실컷  잤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죽

음이  잠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죽은  몸으로부터  부활에  식물의  부활이미지
가  작용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이  잠으로  표현되는  것  등은  <창세가>의  꽃피우
기  경쟁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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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희생제의, 인신공희는  곡물의  수확을  위하여  죽음이  선행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죽은  이는  일종의  종자로서  봄에  곡물, 식물로  부활한다는  믿음

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하여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생을  위한  공희는  천지창조에  대한  의례적인  반복이다. 창조의  신화는  그

몸으로  세계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성장한다는  원초의  거인의  의례적인  죽음

(즉  비명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공희와  관계있는  것은  특

히  초목과  곡물의  기원이다. .....약초, 밀, 포도  등은  태초에  의례적으로  희생

된  신화적  인물의  피와  살로  성장하였다. 실제로  추수  때  나타나는  힘의  재

생을  위한  인신공희는  종자에  생명을  부여한  창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의례는  창조를  거듭  반복하게  만든다. 초목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힘은  시간

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창조로  충만한  최초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신공희에서  희생자의  사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의례적으로  나누어  종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신화적  인

물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다38).

이를  염두에  두면  본  신화들에서  미륵님의  무릎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은

인신공희적  성격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39) 미륵님의  무릎에서  꽃이  피

는  것은  미륵님의  몸이  꽃을  피우기  위한  질료로서  이용된  것이며  꽃이  피

는  동안  미륵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태초의  신들의  인신공희에  준하는  상태

로  볼  수  있다.40) 미륵님이  꽃을  훔친  석가에게  석가의  꽃은  뿌리가  없는

38)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2000, p.452.
39)  신의  죽은  몸으로부터  세계가  탄생되는  사고는  <김쌍돌이본>의  결미에서도
나타난다. 석가님이  노루를  구워  火食을  하는  대목에서  화식을  거부한  두  중이
등장하는데  두  중이  죽자  그의  몸으로부터  오늘날의  바위와  소나무가  출현했다

는  데서도  나타난다.
40) 실제로  역사상에는  인신공희가  행해졌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고대에는  왕을  弑
害했다. 여기서  다른  사람  아닌  왕을  시해했다는  것은  고대에  왕이  지닌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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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이라고  하는데  석가님이  뿌리째로  꽃을  훔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뿌리가  미륵님의  몸인데서  연유한  것이다.

식물의  부활이미지와  결합된  우주  만물의  탄생담은  세계가  근원적  존재

의  죽음의  결과라는  사고를  반영하는데  이러한  신화적  사고가  얼마나  심원

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장례풍습이나41) 현대시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왕을  신의  지상적  현존으로  본다면  왕을  죽이는  것은
신을  죽이는  것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신공희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앞에서
고찰했던  세계가  출현하기  위해서  신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이저의『황금가지』에는  세계  각지에서  농작물이  흉작이거나
질병이  만연했을  때  신적  존재인  왕을  시해하는  풍습이  보고되고  있다(프레이
저, 위의  책, pp.336∼359). 신적  인간인  왕을  시해함으로써  한  세계가  끝이  난
것이며  새로운  세계의  출현은  새  국왕의  추대로  실현된다. 새로운  국왕의  등장
은  단순히  인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카오스로부터  세계의  출현이라는  창조신화

의  현실적  재연이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의  시해는  대리인으로  교체되기도  했
다. 부여의  다음과  같은  풍습은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舊夫餘
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麻余死  其子依慮年六歲  入

而爲王  (『三國志』  魏志「東夷傳」) 이는  프레이저의  全作『황금가지』에  수록
될  정도로  유명한  글귀인데(이기백, 『한국사강좌』1, p.105), 가뭄이나  흉작시
왕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하거나  죽여  麻余가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왕위에  올

랐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인간이  우주, 세계를  생명체로
간주하였기  때문인데  우주, 세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활기가  쇠약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초에  세계가  창조될  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세계의  창
조라는  신화적  사건의  현실적  재현을  위해  왕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데  신년맞이  행사는  이를  단적
으로  드러낸다. 논리적, 물리적  시각에서  보면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은  연속선
상에  존재하지만  신년제의를  통해  시간은  불연속이  된다. 신년이  되면  세계가
다시  시작, 창조된  것으로  여기며  인간은  연초에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서  출발한다(엘리아데,『종교형태론』, 참고).

41)  인신공희와  식물의  부활  이미지의  결합은  신화에서뿐만  아니라  장례풍습에서
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마르셀  그라네에  의하면  고대의  중국에서는  죽은  이
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집안의  북쪽이며  이  곳에  곡물의  종자가  놓여지는  헛간

이  있었고  이  위에  부부의  침실이  놓여졌다고  한다.(엘리아데(2000), 앞의  책, p .
457) 이는  죽은  조상과  곡물의  수확, 부부생활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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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  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김소월의  <금잔디> )

봄이  되어  돋아난  잔디는  시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서  여겨지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  봄날의  금잔디는  깊은  산에  번지는  생명의  불길이며   그  불

길은  잔디에서  버드나무의  실가지로  확산되어  깊은  산  전체로  번지고  있다.

우주  전체가  찬란한  생명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불길은

님의  죽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죽음-부활의  반복된  리듬  속에서  우주는

겨울의  깊은  죽음으로부터  봄이  되어  깨어나는데  그  생명의  깨어남이  죽은

님의  무덤가로부터  시발되고  있다. 무덤가에  돋은  잔디는  봄이  되어  죽은

는  것이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죽은  자는  봄이  되어  곡물로  다시  부활한다는  믿
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  안에  매장했던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隋書』卷81「高句麗傳」에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이란
기록이  보인다. 아마도  이  역시  죽은  이의  부활과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
근까지도  이러한  풍습이  지켜졌던  흔적이  이두현의  글에서  보인다. 그가  1967년
경남  김해읍  삼정동에  살았던  유공기(당시  67세)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운데
50  ~  60십년  전만  하여도  망자를  거실인  사랑채나  마루  밑에  가매장하였다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풍습은  이두현이  안동  지방에서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한다.
이는『隋書』「高句麗傳」의  死者殯於屋內  란  기록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두현,「葬制와  관련된  무속  연구」(『한국민속학논문선』Ⅳ, 김택규, 성
병희(편), 일조각, 1986) p.1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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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부활한  것이다. 봄, 불길, 잔디와  겨울, 무덤, 죽은  님은  생명과  죽음의

선명한  대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시인은  죽음과  부활의  슬픔과  기쁨을

해마다  자연, 계절의  변화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고찰해보았

던  식물의  부활이미지가  얼마나  깊게  인간의  정신에  각인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의  탄생이  원초적  존재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하기  때문

에  무의식은  의식을  탄생시킨  어머니이다. 그러나  의식의  탄생은  필연적으

로  무의식의  부정, 죽음을  수반한다. 빛은  어둠으로부터  탄생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지만  빛은  자신을  낳은  어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혼돈신화>에서  混沌에게  눈, 코, 입  등의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이  죽어버

렸다는  데서  보듯이  의식의  탄생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인  혼돈, 어둠,  무

의식의  부정을  수반한다. 이는  의식이  차이, 분별에  의거하기  때문인데  차

이, 분별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인  무의식은  의식이  탄생되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식이  존재함으로써  남-녀, 남-북, 선-악의  차별, 구분이  생

기며  의식이  있기  전에는  만물,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식의

존재  이전인  무의식은  이와  같은  차별,  분별이  없는  상태로서  대극

(opposition )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이다. 만물은  이처럼  의식이  존재함으로

써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세계의  창조, 출현을  말하는  창세신

화는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출현을  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에서는

창조신화는  의식의  탄생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의식은  자신을  빛

으로  인식하며  자기를  낳았던  무의식을  어둠으로  인식한다. 모든  창세  신화

는  우주가  카오스, 어둠으로부터  출현함을  말하고  있으며  우주가  빛, 의식,

질서를  나타냄에  비해  카오스는  어둠, 무의식, 혼돈을  나타낸다. 이들  우주,

빛, 의식은  카오스, 어둠의  자식에  해당되며  카오스, 어둠은  우주  만물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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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대한  어머니에  해당된다. 신화의  주인공들이  대지, 바다, 동굴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의식이  있기  전의  어둠을  뜻한다는  면에서  공통된다. 이들

자식인  우주, 의식은  탄생은  필연적으로  카오스, 어둠의  죽음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창세신화에서  우주만물이  탄생할  때  근원적  존재, 창

조신의  죽음이  필요로  한  것이다. 의식의  탄생이  이와  같은  어둠, 카오스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식의  탄생에는  죄의식이  수반되며  이는  인세차

지  경쟁에서  전면  부각된다.

미륵님의  大食性은  섬두리로  잡수시와  말두리로  잡  술  만큼  미륵님은  대

단한  대식가이다. 미륵님의  대식성은  미럭님이  거인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으로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꼭  그렇지  않다. 뒷장에서  논의

할  제주도  본향당본풀이의  堂神들  역시  대식성을  보여준다. 본향당신들은

거인이라는  신체적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들은  대식성  때문에

용궁에서  쫒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미륵님의  대식성

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세신화는  심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세계창조를  나타냄과  동시에  의식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다. 어둠, 혼돈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신화는  우주가  어

둠, 혼돈으로부터  우주가  출현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  무정형의  어둠,

혼돈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을  지칭하며  우주는  빛, 의식을  지칭한다. 미륵

님의  대식성은  심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의식의  초기  출현  단계에서  의식이

자기  정립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했기  때문

에  아직  불완전한  단계로서  곧잘  무의식의  침범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실

제로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출현과  침몰을  반복한다고  한다.42) 따라서  무

42) 대개  네  살  이전의  어린이는  아직  연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몽롱
한  상태에  있으며  이  시기에는  의식의  단절적  불연속성이  특징이다.(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0, pp.58∼1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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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반통합적(해체적) 경향들에  맞서  에고를  중심으로  한  의식의  강화와

확장을  향하는  경향  간에는  투쟁이  벌어진다. 대식성은  이러한  의식의  자기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타자(음식)를  주체가  먹어  소화시킴으로써  나의  것

(피와  살)으로  만드는  행위(assimilate)이다. 이는  타자로서  존재하는  무의식

의  내용들을  점차  의식계  속으로  끌어들여, 나의  것으로  의식화하는  의식의

행위가  음식물의  섭취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신화에서  창조신의  이와  같은

대식성은  의식의  초기  출현기에  의식의  자기  정립을  위한  역동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자는  시간  외엔  먹는  것에  치중

하는데  이를  통해  신체적  변화를  꾀하면서  점차  개인적  힘을  강화하는  것

이다.43) 이  같은  사정은  원시시대에  만들어진  조각품에  반영되어  있다. 풍

요로움을  상징하는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 )들은  배와  가슴이  강

조되는데  -  묄렌도르프의  비너스상  -  특히  풍만하거나  수많은  젖가슴을  가

진  조각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44)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매우  기이한  형태이지만  이들  기이한  조각상에는  인류의  유아기적  상

황이  반영되어  있다. 미륵님의  거인성, 대식성에서  드러나는  의식이  출현할

당시의  성격은  일월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③  일월  조정

각편에는  태초에  천지가  개벽되고  해와  달이  생겨나  세계가  창조되었는

데  이  때는  해와  달이  각각  둘이어서  사람들은  낮에는  뜨거워서, 밤이  되면

43)  Erich  Neumann , The  Or ig ins  and  H is 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Univ .

Press , 1995, pp. 5∼35, 참고.
44) 예를  들면   에페소스의  다이애나  조각상에는  수많은  젖가슴이  달려  있으며  페
루에서  출토된  항아리에는  4개의  가슴이  사방으로  달려  있다. (Erich  Neumann ,
The  Grea t M  other, Princeton  Univ . Press , 1974  참고) 이  책에는  다양한  사진
과  함께  이에  관한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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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륵님이  화살을  쏘아  이들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일

월조정  화소는  몽고, 동남아, 터키, 서부  인디안족  거주지  등에  상당히  광범

위하게  분포된  것이라고  한다.45) 射陽  화소  또는  일월조정  화소라  불려지는

본  화소는  자연적  재앙을  창조신이  화살을  쏘아  정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

이다. 그렇다면  천지가  개벽되어  우주창조가  시작되었는데  해와  달이  둘  나

타났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세의  도래는  해와  달이  조정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주는  단  한번의  창조로  완성

되지  않고  미륵님, 석가와  같은  인물에  의해  일월이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가?  이는  천지가  개벽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상황임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

은  불완전한  상황은  의식의  초기  출현  당시의  불안정한  성격과  관계가  깊

다.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신화에서  빛은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나오며  어둠은  빛에  앞선다. 수많은  신화들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고적  심해이거나  대지  또는  천상으로  나오든  간에  이들  근원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둠이다. 빛이  탄생되기  전이란  의미에서  심해, 대지, 천상,

동굴은  모두  공통적이며  이들은  태초의  어둠을  뜻한다. 거의  모든  신화에서

심해, 대지, 천상은  이러한  발광체들을  낳은  어머니이며  태양, 달, 별과  같

은  발광체는  자식으로  간주되었다.

심리학적으로  이와  같은  어둠은  의식과의  관계에서  무의식을  뜻하는데

이는  의식이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며  무의식을  어둠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다. 어둠, 혼돈이  무의식을  상징함에  비해  빛, 우주, 질서는  의식을  상징한

다. 따라서  혼돈으로부터  우주, 세계가   탄생되는  창조신화는  태초에  발생

45) 현용준,『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p.253∼263. 이복청,「射日神話
比較硏究」,『동아문화』3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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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주의  기원을  말함과  동시에  어둠으로부터  빛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

이  탄생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인간이  자궁이란  어둠으로부터  의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은  단  한번의  출현으로  완성되는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다.

유아기에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면  의식은  무의식으로의  침몰, 출

현을  반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의식의  탄생  초기에는  의식은  지극히  불안정

한  성격을  띠게  되는데  비유하자면  의식은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과  같

은  상태라고  한다. 성장함에  따라  의식은  일관성, 지속성을  지니게  되며  대

륙과  같은  모습으로  안정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의

식은  발달해감에  따라  통합,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多者  →  一者性을  띠

게  된다. 의식은  자신을  빛으로  인식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각국  신화에

서  태초에  해와  달이  여러  개였다는  것은  의식이  출현했지만  아직  통합성,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는  의식의  출현

과정에서  볼  때  지속성, 일관성을  지닌  의식의  완전한  출현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6)

미륵님의  대식성이  의식이  초기  단계에서  자기  강화를  위해  애쓰는  모

습이라면  일월조정은  이와  같이  초기  출현  단계의  불완전한  의식이  의식의

완전한  출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두  화소는  서로  짝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진정한  인류의  출현, 완전한  의식

의  출현이  가능해지는  인세, 석가시대가  도래하면  일월이  조정된  것으로  나

타난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은  미륵님의  시대가  아직  세계  창조가  불완전

46) 개체로서의  한  인간이  의식을  성취해가는  과정은  유아기의  인류가  고도로  의
식을  지닌  존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인류가  출현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창조
신화는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분석심리학파에  의하면  새로운  의식

의  출현이  요구될  때  창조신화의  모티브, 원형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이유
경, 앞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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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카오스로의  복귀-  미륵님의  잠  -를  통

해  다시  한번  세계가  창조되는데  이  창조로부터  현세와  같은  세계가  도래

되며  이는  완전한  의식을  지닌  인류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식의  완

전한  출현은  동시에  낙원에서의  추방, 고통스런  현실에의  눈뜸을  의미하기

도  하는데  이는  우리  신화에서  석가  시대의  부정적  성격과  관계가  깊다.

태초에  창조된  세계의  불완전함은  카오스로의  복귀를  통하여  세계의  재

출현으로  전개되는  데  이는  각국  신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신화  <彛族古歌>에서  米恒哲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눈이  세로로  배열된  竪眼人이어서  사물을  바로  보지도, 집

을  지을  줄도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米恒哲은  새로운  인류인

橫眼人을  만들었으며, 결함이  있는  竪眼人을  다  없애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

켰다. 그리고선  다시  땅을  정하고  만물을  만들었으며  橫眼人을  홍수에서  구

출해  인류의  시조가  되게  했다고  한다.47) 수안인  과  횡안인  의  출현  사이에

대홍수가  개재됨은  카오스로의  복귀를  통하여  현세의  인류가  출현했음을

나타낸다.

현세의  인류가  등장하기  전  단계로서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인류의  등장

은  <미야코신화>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미야코신화>는  <창세가>와  비

슷한  점이  많아  주목을  끈다.

<미야코신화>

1) 치카사야(漲水)의  신에게는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미륵은  그  중의  하나

였다.

2) 미륵은  미야코  섬에서  인간을  번식시키기  위해  唐에서  왔다.

47) 조동일,『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p.205,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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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륵은  얼굴이  못생긴  신이었지만  석가는  아름답게  생겼다.

4) 미륵이  하늘로  올라가  동식물을  내려보내면  석가는  지상에서  이를  받았

고  이  때문에  오늘날  미야코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

5) 마지막으로  미륵이  남녀를  내려보냈으나  이들은  꼬리가  있어서  번식이

불가능해  다시  하늘로  데려갔다.

6) 하늘에서  꼬리를  자르고  다시  내려보내어  오늘날  미야코섬에  인간이  번

성하게  되었다.

7) 그  후  석가가  이  섬을  차지하고  싶어하자  미륵, 석가는  꽃피우기  경쟁을

벌인다.

8) 미륵이  꽃이  피는  동안에  잠이  들자  석가가  미륵의  꽃을  훔쳤다.

9) 잠이  깬  미륵은  진  것을  알고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꽃이랑  모든  것을

가져가  당을  번성시켰고  이  때문에  미야코에는  아단. 반시로  등등만  남

아  있게  되었다.48)

미야코의  신화는  주인공의  명칭. 꽃피우기  경쟁담  등으로  보아  우리의  신

화와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49) 차이점은  우선  우리의  경우엔  미륵에

48) 이는  김헌선이  일본의  미야코섬에서  전승되던  것을  채록한  것이다. 김헌선, 앞
의  책, pp. 491∼495.

49) 김헌선에  의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중앙  아시아, 중국  동해안  지방에도
전승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북전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전승된  것이  아

닌가  추정했다.(김헌선, 앞의  책, p.494) 신화에서는  동일한  모티브, 원형이  각국
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빈번하게  목도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전파론적  입장보다  오히려  인간의  정

신의  공통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이  투사된  것인데  융  학파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

은  개인, 민족과  관계없이  인류가  공통된  구조를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신화에
서  공통된  모티브, 원형을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무의식의  공통된  구조에서  비
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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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월조정  과정이  중요한  화소로  들어가  있는데  <미야코신화>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세가>계열에서는  세계의  창조는  미

륵님  단독으로  행하고  석가님은  나중에  미륵님이  창조한  세계를  뺐기  위해

중간에  느닷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미야코신화>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함

께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50). 여기서  미륵과

석가의  대립적  성격은  미륵이  천상적  존재와  가까움에  반해  석가는  지상적

존재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륵과  석가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들의  위치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데  미륵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만물

을  내려보내는데  비해  석가는  이를  받아  지상에  내려놓는다. 이는  미륵이

천상적, 근원적  성격에  가까움에  비해  석가는  지상, 현세에  가까움을  시사

한다.51) 그렇기  때문에  <창세가>에서나  <미야코신화>에서  진정한  인류가

출현하게  되면  미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인간의  출현에  관한  대목인데  미륵이  하늘

나라에서  내려보낸  최초의  인간은  꼬리  때문에  종족번식이  불가능한, 결함

을  지닌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彛族古歌>에서  눈이  세로로  배열된

수안인  과  같이  최초의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꼬리가

붙어  있는  인간이란  동물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최초의  인간이  아직  동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말하며  완전한  의식을  지닌  현세의  인류가

아니란  점을  뜻한다. <미야코신화>나  <彛族古歌>는  공통적으로  현세의  인

50) 이는  뒤에서  고찰될  것이지만  미륵과  석가는  대립적  한  쌍이다. 이는  창세신화
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쌍둥이  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대별왕, 소별왕이  창세신으로  나타나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보다  명료하
게  나타난다. <미야코신화>는  <창세가>보다  창세신인  미럭님과  석가가  지닌  대립

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51) <미야코신화>에서  보이는  미륵, 석가의  대립적  성격은  각국  창세  신화에서  대
립적  한  쌍으로  나타나는  신의  성격과  관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뒷  장에서  <
천지왕본풀이>를  논할  때  상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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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등장하기  위해선  그  전  단계로서  불구적, 결함을  지닌  인류가  등장했

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심리학상  의식의  출현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함이  있는, 불구자

최초의  인간은  의식의  완전한  출현이  이루어지기  전, 불완전한  성격을  지닌

초기  출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의  출현을  말하는  창조신

화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의식의

출현은  단  한번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무의식으로부

터  출현했으나  무의식으로의  부침을  반복한다. 따라서  현세의  인류의  출현

이  통일성과   지속성을  지닌  의식의  완전한  출현을  뜻한다면  그  이전, 결함

이  있는  불구적  인간의  출현은  의식의  완전한  출현  이전, 무의식으로의  침

몰과  출현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출현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  신화에서  결함이  있는  인간  →  현세의  인간의  출현  과정은  의식의  불

완전한  출현→의식의  완전한  출현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과  이브가  비로소  오늘날  진정한  인류가

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이

브는  태아와  같은  상태이다. 竪眼人, 꼬리  달린  인간의  출현은  완전한  의식

의  출현  이전  초기  단계의  불완전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꼬리달린  인간→현

세  인간  출현  과정은  <창세가>에서  미륵님  시대→석가님  시대에  대응된다

고  볼  수  있다. <미야코신화>에서는  의식의  출현, 진정한  인류의  출현과정

이  보다  직접적으로  꼬리달린  인간의  출현으로  나타남에  비해  <창세가>에

서는  이  과정이  일월조정  과정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미야코신화>에서  현세의  인류를  출현시키기  위해  미륵은  꼬리

달린  인간을  하늘로  다시  데려가는데  이는  <彛族古歌>에서  미항철이  대홍

수를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미야코신화>에서  지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서  하늘은  심리학적으로  지상이  의식계를  뜻함에  반해  하늘은  지하나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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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란  점에서  무의식을  뜻한다. 따라서  <이

족고가>에서  대홍수가  지상을  휩쓰는  것이나  <미야코신화>에서  최초의  꼬

리  달린  인간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의식이  무의

식으로  침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세  신화를  거칠게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카오스  -  우주  창조   -  카오스   -   인세  창조

<창세가>     천지혼합   미럭님  시대    잠      석가시대

<이족고가>    천지혼합   竪眼人  시대   대홍수     橫眼人  시대

<미야코신화>   천지혼합  꼬리  달린  인간   하늘로  복귀  현세  인간

이상과  같은  점들은  <창세가>나  <彛族古歌>  <미야코신화>가  모두  세

계의  창조  과정이  단  한번의  창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카오스를

반복하는  것임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52)

52)  이  외에도  각국의  창세신화에서  창세신이  처음  만든  인간이  불완전한, 결함을
지닌  실패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폰  프란츠, 앞의  책, 참
고) 이는  각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古事記』의  부부신인  이자나기노
미꼬도(伊邪那岐命)와  이자나미노미꼬도(伊邪那美命)의  이야기에도  나타난다. 그
들은  표류하는  땅을  다지고  난  뒤  수많은  섬들, 국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섬  하나하나는  아기로  표현되어  있다. 이  때  그들의  결합에  의해
낳은   처음  두  아이, 히루꼬(水蛭子)와  아와섬(淡島)는  마음에  들지  않아  두  신
은  그들을  배에  실어  바다로  버렸다고  한다. 특히  히루꼬에  관해서  『日本書
紀』는  이  아기가  세  살이  되도록  일어서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히루
꼬가  竪眼人  이나  꼬리  달린  인간  처럼  결함이  있는  아기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본서기』는  그  이유를  기둥을  끼고  돌면서  여신인  이자나미가  남신인  이자

나기에게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기둥을  돌면서  남신이  먼저  말을  하자  결함을  지니지  않은  아이(섬)들이  태어나
기  시작한다. 이는  가부장적  사고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핵심적  전개과정은  <
미야꼬신화>나  <彛族古歌>와  동일하다. 결함을  지닌  히루꼬와  아와섬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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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 識  의  출 현 으 로 서 의  인 세  창 조

인세의  창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진정한  인류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시대

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륵님  시대는  모든  것이  풍

족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황금  시대로  나온다. 이에  반해  석가시대는  도

적이  들끓거나  불구자, 가난이  지배하는, 살기에  힘든  시대로서  인간  세상

의  모든  특징이  다  나온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인세는  타락한  시대, 또

는  말세로  여겨지며  아득한  옛날, 태고적의  시대는  황금시대로  여겨지는  것

이  공통적이다.

본  신화에서  이와  같은  인세의  도래, 창조는  인세차지  경쟁에  의해  이루

어지는데  인세차지  경쟁은  미륵님과  석가  시대를  구분하는  분수령이  된다.

인세차지경쟁  화소는  미륵님  시대와  석가  시대의  대립성을  선명하게  부각

시키며  그  석가시대, 즉  현세의  부정적  성격이   석가의  부도덕한  행위로부

터  연유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시대의  대립적  성격이  각편에  나타난  양

상을  우선  보기로  하자.

미륵님  시대와  석가님  시대가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가  火食이다. 석가

시절이  화식을  하는  시대임에  반해  미륵님  시절은  생식을  하는  시대로  나

타난다. 특히  <순산축원>에서는  화식이  인간세상의  궁핍함, 고달픔의  원인

인  양  말하고  있다.

떡갈  잎에  떡이  열고   화식으로  아니먹기  때문에, 사람은  화식으로  아니먹

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미륵님의  시절에는  이  마음은  모두  자손들은  온순

하고  병신  자손도  없고, 그래  미륵님의  시절에는  그래  했는데53)

바다로의  표류→  완전한  아이의  출산의  전개는  수안인의  등장→  대홍수→  횡안

인의  등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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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편에서  석가시대의  가난, 흉흉한  인심은  석가의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전개되는데  <순산축원>에서는  석가의  부도덕한  행위와  함

께  화식에도  그  원인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미륵님

시대가  풍족했던  시대임에  반해  석가시대는  궁핍한  시대로  나타나  있다. <

순산축원>에서는   옷나무에는  옷이  열고  밥나무에는  밥이  열고  떡갈잎에

떡이  여  는  시대로서  인간이  땀흘리며  노동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직  농경시작  전임을  나타내는데  이

시절은  힘들게  살아야하는  인간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시절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륵님  시절이  황금시대로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  의식이  출현하기  전의  에덴  동산에  대응된다. 또한  평화로운  시절로

서   나무  돌  짐상  / 무엇이나  수물론하고  / 말을  다  하였  (<전명수본> )던

시대인데  이때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없었던, 진정한  인류의  발생과는  거

리가  먼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낙원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인세차

지경쟁이다. 석가님은  미륵님으로부터  세상을  빼았기  위해서  미륵님이  잠든

틈에  미륵님이  피운  꽃을  훔쳐와  자신의  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미륵님은  인세를  포기하고  세상을  석가님에게  넘겨주며  미륵님은  도래할

석가  시대가  석가가  행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살기에  힘든  시대가  될  것

임을  예언한다.

<권순녀본>

미륵님의  시대는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고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천하  지하  이

래  갈라졌는데  시개  시준님이  미륵님의  시대  꽃을  도둑해  오기  때문에  그래

시방에는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  잘  해먹고  눈  까진  병신도  많이  나고  팔다리

부러진  것도  많이  나고  인간을  천족(賤族), 귀족(貴族)을  마련하고54)

53) 권순녀  구송, 김헌선, 앞의  책, p.383.
54) 김헌선, 위의  책,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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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시대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석가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  인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라는  인물의  부정적  행

위로부터  인세의  부정적  특징이  비롯했다는  설명에서  인류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식의  투영을  볼  수  있다. 구약  <창세기>에서  창조신은

하늘과  땅, 짐승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어  창조를  종결짓는다.

그런데  이때의  아담은  우주  자연, 동식물  등과  분리가  안된  존재로서  자궁

내의  태아와  같은  무의식적  존재이다. 실제로  진정한  인류의  탄생은  아담이

분별을  뜻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오늘날과  같은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류는  이  때부터  시작된다. 그에  따라  인간은  낙

원에서  쫒겨나  힘들게  살아야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는데  성경은  선악과

를  따먹은  행위를  원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탄생, 인간  세상의

출현에  담긴  부정적  사고를  나타낸다. 우리의  무속  신화  역시  인간  세상의

창조를  죄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  죄란  석가님이  미륵님으로부터  꽃을  훔치

는  것이며  인간  세상의  불행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  동서양이  공통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무속신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창세신화에서  인류의  탄생, 인세의

창조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의식의  탄생시의  사정과  관계가  깊다. 각

국의  창세신화에서  빛은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나오며  어둠은  빛에  앞선다.

신화에서  생명의  근원은  태고적  심해나  대지, 천상으로  나오는데   이들  공

간의  공통된  특징은  어둠이다. 빛이  탄생되기  전이란  측면에서  심해, 대지,

천상, 동굴은  모두  공통적이며  이들  공간은  태초의  어둠을  뜻한다. 이와  같

은  어둠은  심리학적  견지에서  무의식을  뜻하는데  이는  의식이  자신을  빛으

로  인식하며  무의식을  어둠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둠, 혼돈이  무의식을

상징함에  비해  빛, 우주, 질서는  의식을  상징한다.

이  같은  의식의  출현은  대극의  발생을  뜻하는데  대극이  발생하기  전인

무의식, 혼돈은  남성과  여성,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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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의  한  몸, 전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이다. 모든  상반된  요소가  포용되

어  있고  혼재된  상태인  이  같은  원래적  정신  상황은  흔히  뱀이  자기  꼬리

를  물고  있는  형상(uroboros )으로  제시되며  복희와  여와가  한  몸이  되어  있

는  상태도  이를  가리킨다.55) 동양사상에서  陽도  陰도  아닌  無極의  상태를

지칭하는데  이는  의식의  탄생  이전이기  때문에  對極(opposit ion )이  융합된

圓融의  상태이다. 그러나  의식은  차이, 분별에  의거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의식의  일방성은  전체로서  존재하는  정신에

긴장,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의식은  선이면서  악이며, 음이면서  양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56) 이에  따라  인간은  긴장, 갈등이  수

반되는  의식의  탄생  이전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곳은  영원한  그리움을  불

러일으키는  낙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그곳, 자궁으로의  복귀는  의식

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의미한다. 본  신화에서  미륵시대의  이상향적  성

격, 석가시대의  부정적  성격은  이와  같은  의식의  탄생이  지닌  성격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단락들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혼돈     우주의  창조       혼돈     인세의  창조

천지가  붙음 ---   천지의  분리     미럭님의  잠 ---  인간의  창조

---물과  불의  근본 ---          자연과  인간의  구분

---일월의  조정 , 별들  탄생 ---      빈곤 ,부도덕성

---미럭님의  거인성 , 풍요로움 ---    火食

---인간과  자연의  미분리

---生食

55) Erich  Neumann (1995), 앞의  책, 참고.
56) 선과  악, 음과  양이라는  개념조차  의식이  출현하고  난  뒤에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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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신화들의  전개  과정은  카오스-우주  창조  -  카오스-  인세  창

조로서  카오스-  창조가  되풀이되는  구조임을  나타낸다57). 처음에  카오스로

부터  창조된  세계는  미륵님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창조된  세계와

두  번째  창조된  세계는  연속되지  않고  카오스로의  복귀를  통해  진행되는

불연속적  과정임을  나타낸다. 본  신화의  세부적  항목, 여러  가지  화소는  이

들  창조-  카오스라는  핵심적  축의  전개를  실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카오스-창조의  되풀이되는  구조는  의식이  불안정한  초기  출현  단계로

부터   완전한  의식의  출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창세신화에서  카오스와  창조의  반복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유래되는  전개과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彛族古歌  >  <미야코신화>  등

에서도  확인해본  바이다.

3 ) 초 경 험 적  세 계

본  신화들의  결미에  해당하는  대목은  각  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쌍돌이본>

1) 화식을  거부한  두  중이  죽어  모든  산의  나무, 바위의  기원이  되었다.

<전명수본>

1) 오행이  갈라지고  각  별들이  탄생한다.

2) 석가여래  시대가  되니  국수당성마누라, 칠기당성마누라, 호구별상마누라

(별상신)이  나오는데  별상신  때문에  마마를  곱게  앓게  되었다.

57) 이는  창세신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며  이와  같은  전개는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성주풀이>  <문전본풀이> ,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처
용설화>에서도  유지된다. 이  점에  대해서  뒷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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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녀본>

1) 시준님은  머리를  깎고  장삼, 염주를  걸치고  재미동냥을  나선다.

<정운학본>

1) 서인님(석가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당구매기와  결연하고  떠난다.

2)  당구매기는  삼태자를  낳게  되고  그들은  서인님을  찾아가  그들  가족은

각각  무속신으로  좌정한다.

<박용녀본>

1)  안개가  자욱하더니  미륵님은  간  데가  없이  사라지고  석가님이  바랑을

메고  당금애기를  찾아가  결연하며  그  뒤  떠난다.

2) 당금애기는  삼형제를  낳게  되고  그들은  석가님을  찾아가  각각  무속신으

로  좌정한다.

<김쌍돌이본>에서는  나무, 바위  등이  비로소  출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나타내는데  이  세계의  성격이  분

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전명수본>  역시  오행이  다시  갈라지고  별들이

탄생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언급하는데  이  세계가  초경험적  세계

임은  국수당성마누라, 칠기당성마누라, 호구별상마누라  등  무속신이  등장하

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마마신인  호구별상마누라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다. 결말에  나타나는  신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은  <

권순녀본>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준님이  어떤  성격을  지닌  무속신인지  불분

명하다. 그의  차림새가  중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무속신인데  이는  무

속신의  명칭, 모습이  불교적  윤색을  입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박용녀본  <

당금애기>는  <제석본풀이>로도  불리는데  남주인공인  제석신이  불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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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무속신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58) 위의  세  편은  무속신의  성격이

불분명한데  이는  결말이  간략하게  끝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와  달리

정운학본  <삼태자풀이> , 박용녀본  <당금애기>는  결말이  확장된  유형이다.

<삼태자풀이>는  신의  명칭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서인님는  삼신제왕, 당

금애기는  세유세천  에  봉해지고  삼태자는  삼불제석에  봉해진다. 그러나  그

들이  각각  직능을  가진  신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런데  <박용녀본>에서

당금애기는  삼신할머니로  봉해지기  때문에  출산, 포태를  담당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각편  중  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전명수본>에

서  별상신과  <박용녀본>의  제석신과  당금애기뿐이다.59)

그렇다면  이렇게  결말에  개별  굿거리의  무속신이  등장하는  의미가  무엇

인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일단  결말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

정운학본>과  <박용녀본>을  살펴봄으로써  나머지  각  편에  대한  분석을  하

도록  한다. <정운학본>과  <박용녀본>는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정운학본

>의  단락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운학본>

1) 천지가  개벽된다.

2) 미륵님이  탄생했는데  이  때는  풍족한  황금시대였다.

58)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1980, 참고
59) 그나마도  <전명수본>에서  별상신이  등장하는  이유에  관해서  의아심이  제기되
었다. 김헌선은  천지개벽을  말하는  창조신화의  결말부분에  이와  무관한  손님굿
이  첨가된  이유는  풀어야할  숙제로  보았다.(김헌선, 앞의  책, p .238) 이와  같이
인과성이  결여된  후반부의  전개과정은  필자의  견해로는  <전명수본>이  <셍굿>
과  같은  원래의  창세신화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창세가>의  후반부에  별상신, 제석본풀이와  같은  독립된  개별
굿거리의  무속신이  등장하는  것은  현재  전승되는  개별  무속신화가  창조신화로

부터  파생된  것임을  나타내는  흔적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곧  논의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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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가님이  인세를  빼앗고자  하여  인세차지  경쟁을  한다.

4) 미륵님이  들어가면서  해와  달, 별이  없는  암혹  세상이  되었다.

5) 석가님이  채도사를  다그쳐  해, 달을  가져와  정상이  된다.

6) 서인님(석가님)이  물, 불을  인세에  가져다  주고  인간은  화식을  하게  된

다.

7) 서참봉  내외가  있었는데  서참봉이  벼슬  살러  가면서  집을  비운다.

8) 하늘에서  서인님이  내려와  서참봉의  딸인  당금애기와  결연한다.

9) 서인님은  자식들에게  줄  증표를  주고  떠난다.

10) 서참봉  내외가  돌아와  당구매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  한다.

11) 당금애기는  죽지  않고  살아  삼태자를  낳는다.

12) 삼태자가  크면서  아비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받는다.

13) 삼태자는  아버지의  본을  물어  하늘나라로  찾아가  자식임을  증명한다.

14) 삼태자는  삼불제석으로, 서인님, 당금애기도  신직을  부여받는다.

여기서  <박용녀본>은  미륵-석가의  이야기인  1)∼6)단락까지의  과정이  아

주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다. 일월조정  화소는  나오지  않고  인세차지경쟁  화

소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꽃피우기  화소만  나온다. <박용녀본>의  경우엔

7)단락부터가  주  내용이고  미륵-석가의  이야기는  극히  간략하다. 그렇기  때

문에  선행  연구자들은  인세차지  경쟁담이  <당금애기>라는  신화에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았다.60) 이는  필자  생각으로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

기보다  원래  있었던  창조  신화의  내용이  탈락되면서  7)단락  이하가  확장,

부연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유형인  두  신화를  <창세가>와   비교하면  <정

운학본  <삼태자풀이>는  <창세가>  각편에  비해  창조신화의  내용은  줄어들

60) 서대석은  각  지역의  전승본을  비교하여  함흥(<창세가> ), 강계(<삼태자풀이> )
등  북부  지역의  전승본이  동해안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서대석, 앞의
책, p.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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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반면에  천부지모의  결합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박용녀본>에  비해

창조신화의  내용이  상세하다. 세  신화를  놓고  볼  때  <창세가>  →  <정운학

본>  →  <박용녀본>의  순서로  창조신화의  내용,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줄

어듦과  동시에  후반부, 개별굿거리의  신의  내력담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운학본>  <박용녀본>이  <창세가>와  같은  창세신화로부터  파생되

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61)

우선  <정운학본>을  보면  창조의  전개과정이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시대  -  석가시대  -  삼태자  좌정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서  <정운학본>은  삼태자  좌정담이  없으면  <창세가>에  가까우며   일월

의  조정은  삼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가>  계열처럼  석

가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두  신화는  <창세가>에서  우주창조-

인세창조에  이은  결미  부분인  초경험적  세계의  도입  단락을  보다  확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단락은  <창세가>  계열을  분석할  때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생략하고  삼태자  내력담부터  논의하기로  한

다.

서인님과  당금애기의  결연은  선행  연구자에  의해  밝혀졌듯이  천부지모의

결합  유형이다.62) 이는  태초의  하늘과  땅의  결합과  같은  의미로서  카오스라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알이나  궤로도  표시되며  신화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바다, 땅, 동굴, 하늘이  상징하는  것과  같다. 이들  장소가  빛이  나

타나기  전의  원초적  어둠, 밤, 혼돈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서인님은  당금애기와  결연하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  때문에

삼태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본을  알  수  없어서  주위로부터  업신여김을

61) 김헌선은  <박용녀본>을  수록하면서  창세신화와  <당금애기>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비교하기에  좋은  자료로  주목을  했는데  더  이상  이에  관한  구

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 (김헌선, 앞의  책, p .356)
62) 서대석(1980),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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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여기서  천지왕이  당구매기와  결연하고  하늘  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것과  삼태자가  아비의  본을  알  수  없어서  주위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버지의  본을  모른다는  것은  출생의  미스테리를  나타내는데  이는  신화

에서  주인공들이  바다, 깊은  못, 동굴, 대지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

이다. 제주도  본향당본풀이의  신들  중에는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다는  출생

담이  보인다.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들인  김알지나  수로왕은  나뭇가지에  걸

린  궤로부터  또는  배를  타고  나타난다. 이  역시  그들의  출생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바다, 대지, 동굴, 알(궤)는  모두  빛과  어둠이

분리되기  전의  근원적  어둠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삼태자가  본

을  알  수  없어서  놀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출생이  원초적  하늘과  땅의

결합, 카오스로부터의  탄생이란  성격  때문이다. 천부인  서인님이  지상의  부

인에게  잉태만  시킨  채  하늘로  사라지는  것은  삼태자  탄생의  초경험적  성

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이  地上의  父와  母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일상

적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이  애비  없이  자라  주위로부터  업

신여김을  받는  것은  세계로부터  버려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朱蒙이  알에서

태어나  버려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金蛙는  이상하게  여겨  그녀를  집  속에  가두었던  바, 일광이  따라와  비추었

다. 몸을  피하니  또  따라와  비치었다. 인하여  태기가  있더니  닷되들이  만한

큰  알을  낳았다.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더니  먹지  않고  牛馬

는  피해  갔다. 그  뒤  들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안았다. 왕이  그  알을

깨보려  하되  잘  깨어지지  않으므로, 드디어  그  어미에게  도로  주었다.63)

63)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
如五升許  王棄之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  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

之  不能破  遂還其母(『三國史記』「高句麗本紀」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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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주인공들이  함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서  세계로부터  버려진  상황을  나타낸다. 제주도  본향당신인  괴내깃또가  무

쇠함에  넣어져  부모에  의해  바다로  보내지는  것  역시  이를  나타낸다.

<삼태자풀이>에는  이들의  탄생이  지닌  초경험적  성격이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어머님아  / 우린  가서  / 나갈  시간이  / 되었는데

아랫묵으로  /나갈래도  / 마구  선녀  / 더러워서/ 못나가고

웃묵으로  / 나갈래도  / 벽목이  좁아  / 못  나가가니

어머님이  /금붕채를  / 바른  손에  /치켜  들어

왼편  갈비  / 석  대만  / 들어주면  / 우리  三兄弟  / 나가  가서요.

그적에야  / 서장애기  / 할  일  없어

금붕채를  / 바른  손에  / 치켜  들고

왼편  갈비  / 석  대를  / 들어  주니

三胎子가  / 나왔구나.64)

여기서  보면  삼태자의  탄생은  정상적인  출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삼태

자가  왼편  갈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출생이  지닌  초경험적  성격

을  말하며  이는  그들이  지상적  부모의  결합에  의한  일상적  탄생이  아니라

원초적  존재의  죽음, 카오스로부터의  출현임을  암시한다. 이는  당금애기가

처한  죽음에의  위기에서도  암시된다. 당금애기의  부모는  딸의  임신한  사실

을  알고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 부자탕을  다려서  먹여도  그녀가  죽지  않으

니  千길  굴함에  그녀를  가두어  죽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

64) 김헌선, 앞의  책,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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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삼태자를  낳아  깊은  굴  속에서  그들을  키운다. 그들의  출현이  카오스로

부터  출현한  것임을  암시하는데  그들의  탄생이  천길  굴함  속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은  동굴, 바다, 알, 궤  등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부터  신화의

주인공이  출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이는  당금애기의  죽음을  상

징하는  것이며  그들의  출현이  원초적  존재의  죽음을  동반하는  것임을  암시

한다.

한편  삼태자는  어머니가  있는  지상을  떠나  부친을  찾아가  서인님의  자식

임을  증명하는데  이는  그들의  계보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

는  것으로  그들이  지상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천상과  지상이

란  공간이  대립되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찾아  천상으로  가는  것은  그들이

지상적  존재임을  부정하고  택한  천상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들의  천상적  존재(자손)로서의  의미는  그들이  삼불제석이란  무속신으로  좌

정되는  데서  확인된다.

본  신화들의  부친찾기  모티프는  건국신화에서  父系의  二重  系譜로  전개

된다.65)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금와왕과  동명왕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

는데  금와왕66)이나  동명왕은  출생담이  비슷하다. 금와왕은  해부루의  자식이

지만  해부루의  친자식이  아니고  鯤淵이란  못에서  발견된  알에서  태어났다

고  기록되어  있다. 동명왕  역시  금와왕의  친자식이  아니라  의붓자식으로  유

화가  日光에  의해  잉태된  알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65) 기독교의  예수  역시  二重  父系로  되어  있다. 예수는  요셉의  자식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지상의  아버지와  천상의  아버지라
는  이중의  부계인데  예수  역시  지상적  삶을  부정함으로서  지상적  존재가  아니라  천

상의  자식임을  증명한다. 예수의  삶은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전범이  되는데  기독
교인  역시  지상적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영혼의  새로운  탄생을  체

험하고  천상의  자식이  되기를  가르친다.
66)  금와왕의  경우  북부여로부터  이주하여  동부여를  창건한  인물로  나온다. 동부여가
북부여의  계승이라  할지라도  이는  새로운  국가의  창건에  비견될  수  있으며  동부여

를  세운  금와왕은  건국주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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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실제  아버지는  地上의  아버지가  아니라  天上에  있는  천제의  자손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부계가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어진  이중  계보인

것이  공통점이다. 연못에서  나왔건  일광에  의해  감응되었건  그들의  출생은

초경험적인  것이며  그들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은

지상적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천상의  자손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삼태자

풀이>에서는  이들  주인공들이  지상적  존재임을  부정하고  천상으로  부친을

찾아가  무속신으로  좌정되는데  비해  건국신화에서는  기존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 국가의  창건으로  나타난다.

본  신화들의  전개과정이  우주창조-인세창조-초경험적  세계의  세  부분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무당의  원체험, 入巫  과정

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삶의  과정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깨달음에  의해  기존의  자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성숙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성숙은  기존의  자기를  부정하는  죽음-부활의

과정이다. 이  때문에  성숙은  고통,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화

와  종교는  죽음-상징적-에  의해  깨달음과  거듭남을  경험함으로써  빛의  자

식으로  거듭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각  종교에서  받드는  신의

삶은  인간들이  따라야  할  典例로서  제시된다.

무속에서  무당은  인간의  변화, 성숙과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무당은  세속적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의해  새로운  인격의  탄생

을  경험하는  자이다. 무당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의식적  존재로서의  죽음

뒤에  기존의  의식계와는  다른  무속세계의  인물로  태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入巫  과정이다. 이는  무당이  지상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나  무병을  앓음

으로써-상징적  죽음-천상적  부모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며67) 이

67) 무당의  이와  같은  내적  체험은  흔히  심방들이  무속신을  조상  으로  언급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당신들이  좌정처를  정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
다.  함덕  어부   수  / 여러   손들에  /  믈  두물  서물날로  / 나를  위   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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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이  모시는  몸主68)로서  표현된다. 이것이  무당의  내적  체험이라면  입

무  과정에서  神어머니, 神딸의  관계를  맺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상징적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 영혼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입무  과정에서  무당은  특정  신을  몸主로  모시게  되는데  무속

신화  중에는  그들의  입무  과정을  담은  내용이  독립된  신화로  전승되기도

한다. <초공본풀이>나  <토산  아랫당본풀이>는  무병을  앓고  심방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무당의  입무  체험이  독립된  신화로서  전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창세가>와  <삼태자풀이>  의  전개과정

을  다시  한번  도식화해보기로  한다.

무의식   불완전한  출현  의식  출현  새로운  의식  출현

<창세가>    천지혼합   미륵시대    석가시대   별상신  등장

<삼태자풀이>  천지혼합   미륵시대    석가시대   삼태자  좌정담

/ 이  때부터  이  조상을  / 위로  게  되니  / 어느  보제기(어부)가  배를  거느리나  /
수가  물질을   나   민/ 이  조상을  위  연  / 이력이  잘  되었습네다   (함덕본
향  <서물당  본풀이>  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p.370) ). 여
기서  조상과  자손이란  당신과  그를  받드는  신앙민을  일컫는  것으로  무속의  가

계를  의미한다. 이는  혈연에  의한  세속의  가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족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에는  동일한  堂神을  모시는  신앙민들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

온  자손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을  형제라
고  일컬을  때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함으로써  같

은  어버이(하나님)를  모시는  자식이란  뜻이  내포된  것과  같다. 이런  연유에서
堂신이  좌정처를  정했다는  뜻으로   호적  장적  차지  했다는  표현이  당본풀이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68) 몸주는  입무과정에서  무당에게  내린  신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무당  자신의  主
神이란  뜻이다. 降神巫는  몸주로부터  靈力을  얻으며  무당이  된  뒤에도  몸주로부
터  영력을  얻기  때문에  집에  신단을  만들고  몸주를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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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창세신화의  결미가  무당의  입무체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은  무

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창세가>의  각편은  결미가  간략

하기  때문에  별상신이  등장하거나, 시준이  동냥하러  가는  대목  등이  이해될

수가  없지만  <삼태자풀이>를  보면  결말부분이  무당의  내적  체험이  반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혼합으로부터  미륵시대, 석가시대로  이행되는

전개과정은  심리학적으로  인류가  의식을  획득해온  과정, 무의식으로부터  의

식의  영역을  확장해온  과정에  대응된다. 이  과정은  또한  개체로서의  한  인

간이  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나  종교적  깨달

음에  의해  인간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혼의  탄생을  경험한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새로운  의식의  출현으로  전개되는데  무당의  경우  이는

무속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  단락, 미륵시대  -  석가시대  -  초경험

적  세계로  구성된  창조신화의  전개과정은  의식의  출현과  새로운  성격의  의

식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한  인간으로서

의  탄생으로부터  입무하기까지의  과정, 즉  의식을  성취하는  과정과  성취된

기존의  의식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 무속세계의  인물로  탄생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창세가>와  정운학본  <삼태자풀이> , 박용

녀본  <당금애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가>     미륵-석가의  이야기  +  별상신의  등장

<삼태자풀이>   미륵-석가의  이야기  +  삼태자  좌정담

<당금애기>    미륵-석가의  이야기  +  삼태자  좌정담
<제석본풀이>69) X        삼태자  좌정담

69) <당금애기>는  <제석본풀이>로도  불리는데  본고에서  편의상  미륵-석가의  이
야기가  나오는  각편을  <당금애기>로  지칭하고  나오지  않는  각편을  <제석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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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화에서  <삼태자풀이>와  <당금애기>는  전개과정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창세가>와  이들  신화는  결미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을  어
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셍굿>이다.
강춘옥본  <셍굿>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무속신화의  변이를  추적하
는  데  중요한  자료임이  지적되었다.70) <셍굿>의  전개과정은  여러  가지  개
별  신화가  축약된  형태로  결합되어  하나의  신화를  구성하고  있다. <셍굿>
의  단락을  대략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미륵-석가의  이야기

2) 강방덱이  이야기

3) 절  건축, 원맥이  이야기

4) 장자못  전설

5) 삼태자  좌정담

이는  필자가  편의상  단락을  이와  같이  나눈  것이지  <셍굿>은  이  외에도

이>로  지칭했다. <당금애기>와  <제석본풀이>의  전국적  분포와  변이에  관해서
는  서대석(1980), 앞의  책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70) 임석재 ·장주근에  의해  『관북지방무가』(추가편, 문화재관리국, 1966)에  채록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본  신화는  특히  미륵-석가  이야기와  제석본풀이  유
형의  이야기가  함께  구연된  서사무가로서  무속신화의  변이를  추적하는데  중요

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셍굿>의  자료적  중요성에  서대석,「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김헌선,『한국의  창세
신화』(길벗, 1994.), 홍태한,『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민속원, 200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홍태한은  <셍굿>을  언급하면서  서사무가가  이른  시기에
는  <셍굿>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당금애기>와  같은  하나의
삽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가  후대

로  오면서  <당금애기>만이  떨어져  현재의  모습으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했
다.(홍태한, 앞의  책  p.27, pp.51∼52) 이는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다만  홍태
한은  논의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당금애기>에  한정시켰다. 필자는
<당금애기>뿐만  아니라  <성주풀이>  같은  여타  신화들도  창세신화에  포함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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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단락들이  인과성이  결여된  느슨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3)강

방덱이  이야기는  <성주풀이>와  비슷한데  강방덱이가  옥황상제의  명에  의

해  천하궁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성주풀이>가  축약된  형태로  볼  수  있

다.71) 각  단락에서  오늘날  전승되는  개별신화만  가지고  <셍굿>의  전개과정

을  본다면  셍굿  =  미륵-석가  이야기  +  <성주풀이>  +  <제석본풀이>가  된

다. 이는  창세신화가  원래  여러가지  개별  신화를  포함하는  형태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창세신화가  심리학적  측면에서  의식의  출현과  새로

운  의식의  출현을  나타나고  있다면  새로운  의식이  출현하기까지  침몰과  출

현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미륵시대가

의식이  출현하기  전의  무의식으로의  침몰과  출현을  반복하는  과정을  반영

하는  것임에  비추어  새로운  의식이  출현하는  과정  역시  의식의  무의식으로

의  침몰과  출현이  반복되는  과정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셍굿>에서  미

륵-석가  이야기  후에  <강방덱이  이야기>와  <원맥이  이야기>  그리고  <장

자못전설>  등  여러  가지  단락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72) 여기서  <강방덱이  이야기>와  <원맥이  이야기>가  창조라

71) 천하궁, 집을  건축하는  것이  세계  창조의  의미가  있음을  Ⅲ장에서  <성주풀이>
를  논할  때  상론할  것이다.

72) 본  신화에  등장하는  원맥이의  이야기는  에밀레종과  같은  내용이다. 종을  만들
기  위해  동냥나온  서인님에게  원맥이  모친은  자식밖에  없다고  한다. 나중에  종
이  자꾸  허물어지자  할  수  없이  원맥이를  데려와  그의  몸을  인경물에  담궈  종

을  만든다. 그의  골은  인경의  골이  되고, 손은  인경  손, 발은  인경발이  되어  종
을  만든다. 이는  뒷장  <가택설화>와  <처용설화>를  다룰  때  나오겠지만  절-  집
-세계는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탑, 절은  세계의  중심의  상징으로서  탑,
절을  세우는  행위에는  세계  창조의  의미가  숨어  있다. 원맥이  이야기는  절에서
사용되는  종  또한  탑, 절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원맥이
의  죽은  몸으로부터  종이  만들어지는  것은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

되는  것과  같은  신화적  사고를  나타낸다. 이어  전개되는  <장자못전설>은  세계
의  붕괴, 종말론적  사고를  나타내는  화소인데  <원맥이  이야기>가  세계의  창조,
빛의  출현을  뜻한다면  <장자못전설>은  창조된  세계의  카오스로의  복귀를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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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단락으로  기능함에  비해  <장자못전설> 73)은  카

오스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락으로  기능한다. 이는  <셍굿>에서  미륵-석가의

이야기  뒤의  후반부가  카오스-창조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뜻한다. 이

는  새로운  의식의  출현이  있기까지  의식이  무의식으로의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을  이들  단락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는  종국에  무당이라는  새로운  인격

의  탄생으로  귀결되는데  <삼태자  좌정담>으로  끝나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만약  창세신화가  <셍굿>처럼  원래  여러  가지  개별신화를  포함하는  형태

였다면  <창세가>나  <삼태자풀이>  <당금애기>는  불완전한  형태로서  전체

중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  각편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전승되는  서사무가의  형성과  관계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앞의  도표에서  <창세가>는  ①미륵님  시대  -  ②  석가시대  -  ③  결미로

구성되는데, ③  결미부분에서  별상신(<전명수본> )이나  시준님(<권순녀본> )

이  등장한다. ①②는  미륵-석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는  우주창조, 인세창

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이  창세신화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 <셍굿>  역시  카오스-창조의  반복과정을  보여주는데  전개과정이  전체적으로
두서없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  있다.  <셍굿>은  무당이  접신  상태(trance)에
서-이는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무의식으로의  침몰을  뜻하는데-  경험하는  내용이
<창세가>  각편에  비해  체계화가  덜  된  형태로  전승되는  무가로  보인다. 필자는
이  점  때문에  <셍굿>의  전개  과정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보다  체
계화된  <김쌍돌본>이나  <전명수본>  등의  각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셍
굿>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73) <장자못  전설>은  세계의  붕괴, 몰락과  관계있는  설화유형인데  특히  <장자못
전설>은  <강방덱이  이야기>와  대조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장자못전설>
은  집이  허물어져  깊은  물에  잠기는  내용인데  반해  <강방덱이  이야기>는  집이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성주풀이>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논하겠지만  특히  제주
도의  성주굿에서  행해지는  쒜띄움  은  집이란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물로부터

세계가  출현한  것이라는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집→물로
의  과정을  나타내는  <장자못전설>과  물→집으로의  과정이  내포된  <강방덱이
이야기>는  서로  대조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61  -



<김쌍돌이본>  <전명수본>과  같은  <창세가>  각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

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에  비하여  결말부분, 무속신인  시준, 별

상신에  관한  언급은  아주  간략하다.  중간단계로서  <삼태자풀이>는  <창세

가>에  비해  우주창조, 인세창조의  내용이  간략하며  결미부분이  확장되어

③삼태자  좌정담으로  전개된다. 이것이  <박용녀본>에서는  결미부분이  더욱

확장되고  창조신화의  내용은  거의  흔적만  찾아볼  정도가  되어  <박용녀본>

은  삼신에  대한  무속신화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권순녀본  <순산축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순산축

원>은  아이의  순조로운  출산을  위한  굿에서  구송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미륵-석가의  이야기에  시준이  동냥가는  것으로  끝나  무가  전체의  모

습은  알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뒷  부분은  <박용녀본>과  같이  동냥

나간  시준과  당금애기의  결합으로  전개되리라  추측된다. 이는  <순산축원>

처럼  삼신의  내력담을  담은  <박용녀본>74)은  미륵-석가의  이야기에  동냥

나간  서인님과  당금애기의  결합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순

산축원>이나  <박용녀본>는  공통적으로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

며  <순산축원>은  <박용녀본>보다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삼신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각편  중에는  ①②부분이  완전히  탈락되

어  ③  삼태자  좌정담만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위에서  지칭한  <제석

본풀이>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창조신화의  내용이  축소되면서  독립된  개별신

의  내력담이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즉  <창세가>는  결말부분이  간략함에  비

해  창세신화의  내용은  자세하며  이에  반해  오늘날   독립된  굿거리로서  전

승되는  박용녀본  <당금애기>나  <제석본풀이>  등과  같은  신화의  경우에는

74) <박용녀본>에서   시중굿  곧  자손들  아들  불궈주고  딸  불궈주시고  하던  삼신
할머니라하는  그런  삼한  시중굿이란  연해  그  당거막이굿이라는  그런  굿이올시

다  라고  하여  삼신의  내력담을  담은  신화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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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  내용은  거의  없거나  탈락되어  있고  동시에  창세신화와는  구별되는  개

별신화  비중이  커진다. 이러한  점은  현재  전승되는  개별신화들이  원래  미륵

-석가의  이야기와  결합된  형태로부터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축소되거나  완

전히  탈락되면서  독립적  개별신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전승되는  서사무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미륵-석가  이야기  +  개별신화(a )+  개별신화(b ) +  .......

2) 미륵-석가  이야기  +  개별신화(a , b ....)

3) 개별신화  (a, b ....)

4) 개별  신화  (a+b+..)

여기서  1)2)3)유형은  공통적으로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개재된  것이며  4)

유형은  미륵-석가의  이야기가  탈락된  것으로  미륵-석가  이야기를  제외한

각  개별  신화(설화, 전설)들로만  결합된  유형이다. 2) 유형에는  미륵-석가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는  <김쌍돌이본>  <전명수본>과  <박용녀본>과  <정

운학본>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미륵-석가  이야기가  완전히  탈락된  <제

석본풀이>는  3)유형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고분본>이나  <전명수본> 75)은  4)유형에  해당된다.76) 4)유형

75) 이는  <창세가>의  각편을  언급할  때  나왔던  <전명수본>과  다른  내용이다. 여
기서  언급하는  <전명수본>은  제석본풀이  유형  중  앞에  <장자못전설>이  들어가
있는  각편을  지칭한  것이다.

76) 참고로  <이고분본>과  <전명수본>  제석본풀이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고분본>  1) 기자치성과  성인님  탄생  2)성인님  이름짓기  3) 장자못  전설

4) 제석본풀이
<이고분본>  1) 방덕이  태어나서  말을  않음  2)방덕이  말을  하고  출가함

3) 집에  돌아오자  부모가  숨음  4) 부모  숨은  곳에  불피우자  닭이  나
오고  이  때부터  화장법이  마련됨  5) 장자못  전설  6)제석본풀이

여기서  제석본풀이  바로  앞  단락이  공통적으로  장자못전설로  되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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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미륵-석가의  이야기만  탈락된  채  <장자못전설>이나  기타  설화와  제

석본풀이  유형의  설화가  결합되어  있다. 1)2)유형은  미륵-석가  이야기에  한

개의  개별신화가  결합된  형태이지만  1)유형은  미륵-석가의  이야기에  여러

개의  신화가  단락으로  결합된  것으로  <셍굿>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박용녀본  <당금애기>나  <제석본풀이>  <삼태자풀이>가  창세신화에서  떨

어져  나와  독립된  개별신화로서  전승된  것이라면  <셍굿>의  단락으로  들어

가  있는  <성주풀이>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77) <셍굿>에  들어가  있지  않

지만  오늘날  전승되는  신화들도  원래  창세신화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  분리

되면서  개별신화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셍굿>을  무속

신화의  변이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본  선행연구자78)의  견해는  합당

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창세신화가  가창되는  경기  지역

의  제의진행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해보기로  한다. 오산  열두거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부정  2)시루말  3)제석(帝釋)  4)손굿  5)군웅청배(軍雄請拜)  6)7)조상,

안당굿  8)성주푸리  9) 선왕굿(城隍賽神)  10)계면굿   11)터주굿  12)마당

는  <천지왕본풀이>를  논할  때  수명장자징치와  관계하여  논하기로  한다. <이고
분본>에서  부모가  죽고  나자  닭이  나왔다는  것은  부+모의  결합이  카오스임을
암시하며  그  뒤  나타난  닭은  빛의  탄생, 세계의  출현과  관계된다. 닭(새)이  빛,
의식을  상징하는  동물임은  <천지왕본풀이>와  당신본풀이에서  <서귀리본향본풀
이>를  논할  때  상론할  것이다.

77) <셍굿>에서  <강방덱이  이야기>는  카오스-창조의  축에서  창조를  나타내는  단
락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창세신화의  일부로  들어가  있던  성주신의  이야기는
후대에  가택신화에서  가택신으로  정착된다. 창세신화의  일부인  성주신화는  창조
신화적  성격을  지니는데  전승과정에서  원래의  성격, 의미가  잊혀져  전승되고  있
다. 이는  무가를  전승하는  무당이나  무속을  신봉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성주신화의  창조신화적  성격은  Ⅲ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78) 서대석(2002), 앞의  논문, p.13

- 64  -



굿79)

여기서  두  번째  거리인  <시루말>에서  창세신화가  가창된다. 우선  <시루

말>의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자연이  구분이  안되던  시절이었다.80)

2)  당칠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물추심을  다니다  매화부인과  결연하고

떠난다.

3)  매화부인이  선문이, 후문이를  낳아  길렀는데  그들은  애비  없는  자식

이라  놀림받는다.

4)  그들은  부친을  찾아가  자식임을  인정받고  각각  대(소)한국을  차지했

다.

5) 그들은  해와  달이  각각  둘이라서  화살을  쏘아  정상으로  만든다.

<시루말> 81)은  본토신화지만  특이하게  창세신이  쌍둥이로  나온다. 그리고

79) 赤松智城 ·秋葉隆,『조선무속의  연구』上, 1937,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80) 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는  어느   인고  /  갈남게   이  열고, 쌀
이  남게  쌀이  열고  / 말머리에   이  나고, 쇠머리에  갈기  나고/ 비금주수(飛禽走
獸) 말을  하고/ 인간은  말  못하든  시졀이다   이는  <창세가>  <순산축원>에서
보았던  미륵시대의  특징이다. 쌍둥이로  나타난  것은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와
같지만  서두에  이와  같은  미륵시대의  특징이  묘사되는  것은  <창세가>나  <순산
축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본토에서도  창조신은  제주도처럼  쌍둥
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세가>계열에서  미륵, 석가는  명칭만  달리하
지  사실상  이들처럼  대립적  한  쌍의  쌍둥이의  성격을  지닌다는  필자의  견해를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1) 심우성의  역주(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p.371)에  의하면  <시루말>은  시루(甑
詞)신에  대한  말미(禱詞)라고  한다. 본문  내용  가운데  시루  또는  시루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창세신인  선문이, 후문이의  일월제치  과정만  나온다. 인세차
지경쟁  화소  등과  같은  다른  중요  화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부가  전승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두거리  중에  <시루말>이  다른  굿거리보다  앞서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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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신의  출생이  미륵, 석가와  달리  천부인  당칠성과  지모인  매화부인의  결

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물의  명칭만  다르지  <시루말>은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와  같은  유형으로  본토신화보다  제주도  신화에  가깝다. 여기서  오

산  12제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오산  굿  =  <부정굿>  +  <시루말>  +  <제석본풀이>  +  <손굿>  +  .......<성주

풀이> ...

이와  같은  오산  굿에서  개별굿거리를  합하면  <셍굿>의  진행과정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셍굿>은  한  개의  신화  속에  다양한  개별  신화들이  압

축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면  오산  굿거리는  이들  개별신화들이  독립되어

개별굿거리의  신화로  전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산굿거리에서  창세신

화와  <손굿>이  결합되면  <전명수본>이  되며  창세신화와  <성주풀이>  <제

석본풀이>가  결합되면  <셍굿>과  줄거리가  비슷하게  된다. 이는  원래  <시

루말>이  <셍굿>처럼  현재  전승되는  개별신화를  축약된  형태로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개별신화가  창세신화로부터  분리

되면서  체계화되어  독립된  굿거리의  대상신화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와  같은  사정은  같은  경기도권의  제의진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루말>

이  창세신화로  전승되는  곳은  경기도에서도  오산에  한정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  <시루말>은  교술무가로서  대체하여  진행된다. 경기도  도당굿을  현지

조사한  김헌선에  의하면  赤松智松과  秋葉隆에게  오산  12제차를  제공한  이

로  보아  이는  창세신에  대한  제의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창세신에  대한  제향이
라면  <시루말>은  창세신화라는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세신이  시루신이라
는  것이  되어  납득하기가  힘든데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문전본
풀이>이다. <문전본풀이>에는  시루를  만드는  행위가  창조  행위임이  나타나  있
는데  이에  관해서는  뒷  장  <문전본풀이>에서  상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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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의  조카인  이용우에게서만  확인되었으며  이용우  외의  무당들에게선  제

주도의  <치국잡기>82)식의  교술무가만  확인되었다고  한다.83) 이는  화성  지

역에서  <안시루>라는  굿거리로  진행된다.84) 화성지역의  굿거리를  보면  다

음과  같다.

1.부정굿  2.산바램  3.안시루  4.제석굿  5.조상 ·군웅굿  6.대감굿  7.성주굿

8. 안당굿  9. 터굿  10. 우마굿  11. 마당굿

그런데  3.안시루의  전개과정을  보면  치국잡기식의  창세신화적  내용이  서

술되면서  다양한  신들이  청해진다. 이들  신  가운데는  칠성신-이는  시루말

의  주인공이  당칠성이다-도  있고  제석신, 성주신, 군웅신  등등  여러  신들이

불려진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신화인  <시루말>이  원래  <안시루>에서와  같

이  여러  신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안시루>는  개별

굿거리가  분리되어  나가기  전의  <시루말>의  구성을  압축되어  전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개별신화가  창세신화로부터  분리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  도당굿  중의  열두번째  굿거리인  <군

웅거리>를  들  수  있다.

경기도  도당굿은  <당주굿>  <거리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7)시루말  8)

제석굿이  이어지고  열두번  째  굿거리로  군웅굿이  진행된다. 7)시루말에서

무당에  따라  창세신화가  가창되기도  하고  <베포도업침>과  같은  교술무가

가  구송되기도  한다. 그런데  12)군웅굿의  무가는  김헌선에  의하면  서두에

82) 천지가  개벽되고  나라가  생기고  각  지역이  갈라지는  창세과정이  교술무가로서
전개되는  것을  본토에서는  <치국잡기>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베포도업침>이라
부른다.

83) 김헌선,『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집문당, 1995, pp.46∼47.
84) 沈福順의  구송에  의한  것인데  김태곤의『한국무가집』3(집문당, 1979)에  채록
되어  있다. 심복순은  수원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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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답>을  하고  난  뒤  군웅노정기가  시작된다. <공수답>은  천지개벽의

내용이  대화창  형식으로  전개된다. 7)시루말에서  창세신화, 혹은  교술무가

로  천지개벽이  가창되었는데  다시  12)군웅굿에서  동일한  내용이  <공수답>

으로  언급되는  것이  된다. 이를  <박용녀본>과  비교하면  <박용녀본>은  신

화의  구조  속에  창세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공수답은  제의진행  형식

으로  창세과정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 도당굿에서  제의진행에서  창세  내용

이  반복적으로  구송되는  현상, 즉  군웅굿에서  창세무가와  개별  신화가  결합

되는  이와  같은  양상은  제주도  큰굿의  진행과정과  비슷하다. 제주도  큰굿에

서  개별굿거리는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 +개별신화로  구성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제주도  큰굿이  체계적으로  창세신화와  개별  신화의  연계를

유지함에  비해  도당굿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창세신화의  단락을  형성하던  개별  단락들이  창세신화로

부터  떨어져  나가  개별신화로  전승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창세신화의  내

용상  빈약함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며  전승력  또한  약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것임이  추정된다. 현재  본토에서  창세신화  전승이  빈약한  것은  이러한  사정

에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85) 오산  <시루말>의  경우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와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천지왕본풀이>에  비해  현저히  내용이  소략하

다. <시루말>에서는  인세차지경쟁  화소나  꽃피우기  화소  같은  것은  없고

일월조정  화소만  전승된다. 전승력  또한  약화되어  현재  오산  지역에서만  전

승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별신화들과  창세신화의  결합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굿머리는  으례  천지

개벽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언급된다.86)

85) <창세가>  <셍굿>  <삼태자풀이>가  전승되는  지역이  함흥, 강계, 평양으로  모
두  이북이다. <시루말>은  오산에서  전승되며  <순산축원>은  울진이며  <당고마
기>가  전승되는  지역인  강릉과  영해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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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천존지비하사  세상천지  마련할  제  천개어자하야  하날이  자시에  생겨나니

천황씨  나계시어  삼심삼천  일월성신을  마련하니  시방제천군의  열위천군의  열위

천존  나계시고  지벽어축하야  땅은  축시에  생겨나니  지황씨  나계시어  생재만물

하옵시니  열위지존  나계시고  사람은  인시에  생겨나니...87)

이는  자축인에  의한  3분법으로  천지개벽을  서술하는  대목인데88) 이는  뒷

장에서  논할  <천지왕본풀이>의  각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제주도  창

세신화에서는  천지개벽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는  데  비해  본토에서

는  매우  간략하게  서술된다. 본토의  경우  이처럼  창세신화의  전승이  활발하

지  못하는  상황에  비해  제주도에서는  창세신화의  전승이  매우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무속에서  굿은  본토에  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굿이든  작

은  굿이든  항상  <초감제>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신을  모시는  개별  굿거리가

행해진다. 큰  굿의  진행과정을  보면  서두에  해당되는  <초감제>는  천지왕본

풀이-젯   리(祭順)의  순서로  진행된다.89) 젯   리에서는  개별  굿거리에서  모

셔지는  모든  신들이  청해진다. 여기서  젯  리는  <창세가>  각편에서  별상신

등이  등장하는  결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초감제>

가  끝나면  젯   리에서  청해졌던  신들에  대한  개별  굿거리가  행해지는데  이

86)  서대석,「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9. 이  논문은  전북대  인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창조신화의  세계』(소명
출판, 2002)에  재수록되었다. 이하  서대석의  본  논문은『창조신화의  세계』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87) 김영진,『忠淸道巫歌』, 형설출판사, 1976, p.197. 서대석(2002), 앞의  논문, pp.
19∼20, 재인용.

88) 자축인에  의한  천지인의  구별은  3분법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Ⅱ장
2 <천지왕본풀이>계열에서  1)교술에  의한  우주창조의  전개  참고할  것.

89)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장주근,『제주도  무속과  서
사무가』,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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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도맞이>  <초공본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90)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불도맞이> , <초공본풀이>  등의  개별굿의  진행을  보면  개별굿은  항

상  <초감제>  즉  <천지왕본풀이>를  먼저  가창하고  이어  대상신에  대한  본

풀이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큰굿의  진행을  몇  개만  들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의      신화

---초감제  :  천지왕본풀이

---불도맞이  : 천지왕본풀이  + 생불할망본풀이  + 마누라본풀이

---초공굿 :   천지왕본풀이  + 초공본풀이91)

---이공굿 :   천지왕본풀이  + 이공본풀이

---삼공굿 :   천지왕본풀이  + 삼공본풀이

---시왕맞이  : 천지왕본풀이  + 강님차사본풀이  + 사만이본풀이  + 지장본풀이

여기서  개별  굿거리를  진행할  때  서두에  항상  <천지왕본풀이>가  가창되

는  까닭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초감제>에서  <천지왕본풀이>가  가창되

고  난  뒤  젯   리(祭順)에서  개별굿거리의  신들이  함께  청해진다고  앞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개별신들은  원래  <초감제>의  일부로서  포함되었던

신들로서  개별굿거리를  형성하지  못했을  상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마

치  본토의  <셍굿>처럼  여러  신들이  함께  등장하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다가  개별굿거리가  형성되면서  <초감제>에  포함되어  있던  신들  가

운데  일부가  독립된  제전(祭典)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

초감제>에서  수많은  신들이  함께  청해질  때  이들  신  중에는  개별굿거리를

90) 이의  순서는  채록자에  따라  다른데  필자는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
구문화사, 1980)의  순서에  따랐다.

91) 제주도에서  본풀이는  제의를  뜻하기도  하고  대상신의  내력담(신화)을  뜻하기도
한다. 필자는  구별하기  위해  제의를  뜻할  때는  굿  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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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도맞이>나  <시왕맞이>를  보면  여러  신들이  함께  모셔진다. <

불도맞이>의  경우  삼신인  내력담인  <삼승할망본풀이>가  가창되어  삼신을

모시지만  마누라(별상신)의  내력담도  가창된다. 이는  제주도  제의에서  마누

라(별상신)신이  독립된  개별굿거리를  가지지  못한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본토에서는  별상신에  대한  개별  제차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개별굿거리  앞에  매번  <천지왕본풀이>가  가창되는  것은

개별신화와  <천지왕본풀이>와의  연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신화가  창세

신화의  일부였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개

별  신화가  창세신화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강한  연계성을  굿

의  진행과정에  체계적으로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본토의  경우는

정운학본  <삼태자풀이>나  박용녀본  <당금애기>  등과  같이  몇몇  신화에

그  흔적을  남겼거나  제의진행에서  창세과정이  담긴  축원무가나  <시루말>

과  같은  창세신화가  가창되는  데서  흔적을  남겼는데  제주도에  비해  연계성

을  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현재  전승되는  개별  신화는  원래  창세신화의  일부로  전승되다

가  현재와  같은  개별신화로  형성되었음을  고찰해보았다. 개별신화가  무당이

입무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접신  상황에서  체험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반

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강신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신들

의  이야기  또한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전승되는  개별신화는  그

들  중  일부가  체계화되어  현재  무속신화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

기도  도당굿의  군웅굿이나  <박용녀본>  등은  이러한  흔적을  나타내는  자료

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창세신화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결론지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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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탄생       입무  과정

불완전한  출현  의식의  출현    초경험적  세계

미륵시대     석가시대    별상신(삼태자, 제석신,)

2. <천 지 왕 본 풀 이  >  계 열

이  유형의  신화는  대부분  제주도  창세신화가  여기에  해당되며  본토의  것

으로는  예외적으로  오산  <시루말>이  포함된다.  서사  전개  과정에서  천부지

모  결합  유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신화에서는  미륵-석가

형은  나타나지  않고  천부지모  결합에  의한  쌍둥이형이  대부분이다.  미륵,

석가가  했던  역할을  이들  쌍둥이  형제가  하는데  작품을  분석해보면  쌍둥이

로  나타나는  대별왕- 소별왕의  관계나  미륵-석가의  관계나  같은  성격이  포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창세가>  계열에서  다루었던  화소,  인세차지  경쟁,  일월조

정  등과  같은  화소의  의미는  이미  논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창세가> 계

열과  구별되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본풀이>

1) 천지가  자축인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사람이  태어난다. 음양이  회동하

고  이어  별들이  생겨나고  산과  물이  갈리는  등  세계가  개벽된다. 그런데

이때에는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라서  혼란스러웠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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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화살을  쏘아  정상으로  만든다.

2) 수명장자가  악행을  일삼자  벌주기  위해  하늘에서  천지왕이  내려와  징치

한다.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결연하고  가버린다. 그  뒤  총맹부인은  대별왕,

소별왕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라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  놀

림받자  천상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들은  활을  쏘아  해와  달을  정상으

로  만들고92) 인세차지  시합을  벌인다. 소별왕이  꽃을  훔쳐  인세를  차지하

자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한다.

3) 젯다리: 큰  굿에서  모시는  여러  신들을  굿청으로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

에  수많은  신들이  거명되며  이어  개별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의  본풀이가

가창된다.

<천지왕본풀이>  역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주창조-인세

창조-초경험적  세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교 술 에  의 한  우 주  창 조 의  전 개

천지개벽  단락을  <박봉춘본>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지혼합으로  제입임니다

엇떠한  것이  천지혼합임니까

하날과  땅이  맛붓튼  것이  혼합이요

92) 대별왕, 소별왕이  각각  두  개로  있던  해와  달을  쏘아  정상으로  만드는  일월조
정  화소는  천지개벽  과정에서  나오는데  또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각편들이

있다. 이는  1)단락  천지개벽  화소와  2)단락  천부지모  결합담이  제각기  독자적으
로  전승되기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소)별왕의  행적  중  중요한  일월조정이
빠질  수  없어서  반복된  게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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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임니다

엇떠한  것이  개벽이뇨

천지개벽이  엇떠케  되엿스릿가

하날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으로부터  물이슬이  소사나와서

음양이  상통한  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

하날머리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으로  열이고

따머리는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축시에

축방으로  열이고

사람머리는  병방으로

병자년  병자월  병자일  병자시에  열이시고

동방으로는  이염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촐리를  치고

남북방으로  나래를  들으고

천지개벽이  되엿슴니다

하날은  어떤  것이  하날이냐

쳥쳥  맑은  쳥하날이요

잉은이도  삼하날, 지하에도  삼하날, 지자도  삼하날

삼십  삼천  서른  세하날, 이것이  하날이외다.

하날은  두려운  하날, 땅은  백사지땅

천지간에는  무엇이  갈임니까, 산도  수도  갊이라

산수중에  무엇이  몬저  낫소릿까, 구별  못하옵니다

산이  나고  물이  낫소니, 산섭에  물이  나고

물  속에  산이  낫소니, 산으로  몬저  셍기겟나니다93)(띄어쓰기  : 필자)

93) 赤松智城 · 秋葉隆,『조선무속의  연구』상,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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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락은  서사  전개가  없이  천지개벽의  과정이  교술로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우주창조  과정으로  미륵  시대에  대응된다. 먼저  천지혼합이  언

급되고  난  뒤  개벽하는  상황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창조과정이  전개된다. 1)천지  분리  2)천지인  분리   3) 4방위의

구분   5)하늘의  세분   6)땅의  세분   7)땅(산)과  물의  구분으로  전개된다. 이

를  보면  천지개벽  과정은  한  덩어리로  얽혀  있어서  구분,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구분, 분리가  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천지음양의  2분법

으로  언급되다  자축인으로  하늘, 땅, 사람이  3분법으로  구분된다.94) 이어  동

서남북의  기본  방위가  설정되는  것이  새의  형상을  빌어  이염(이)를  벌리고,

촐리(꼬리), 날개를  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95) 이는  김

쌍돌본  <창세가>에서  미럭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과정으로  표현된  것인데  구체적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94) 여기서  하늘, 땅, 사람의  구별을  子丑寅이라는  十二支에  의해  설명하기  때문에
12분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邵雍의  『皇極經世篇』에  天開於子  地闢
於丑  人生於寅  이란  글귀와  일치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창조되는  순서

를  십이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대석, 앞
의  논문, 2002, p.19, 참고) 그런데  이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 사람의
구분, 분별의  과정을  유식한  중국문자를  빌려와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기실  이
는  미분리, 혼재된  상태인  혼돈이  분리되고, 구분되는  순서를  3분법으로  설명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음양(2분법)→천지인(3
분법)→  동서남북(4분법)의  순서로  진행되는  데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큰  덩
어리가  분리되고  난  뒤  다시  하늘은  33천으로  세분화되고  물과  땅이  구분되는
순서로서  큰  범주로부터  작은  범주로  나아가지  때문이다.

95) 천지개벽이  새의  형상을  빌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때  새는  의식, 빛을  상징하
는  것으로  보인다. 새가  땅과  대비되는  공간인  하늘(천상)로  비상하는  동물임을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있는데  <서귀리  본향당본풀이>에서는  이  새가  새벽, 빛,
의식을  상징하는  닭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Ⅴ장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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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천지, 방위가  분리되자  하늘, 땅이  다시  세분되고  이어  산(땅)과  물

이  구분된다.

이를  보면  제주도  신화가   본토  신화에  비해서  천지가  개벽되는  과정이

매우  자세함을  알  수  있다. 본토  신화에서는  천지가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

이  略述되는데  비해  미럭님  시대의  낙원적  상황이  제주도  신화에  비해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떡갈나무에  떡이  열고  쌀이남게  쌀이  여는96) 풍요로왔

던  시절임이  언급되며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 이는  혼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에덴과  같은  낙원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세차지

경쟁에  의해  도래되는  인세의  성격은  미륵님  시대와  대립적  성격이  두드러

진다. 제주도  신화에서도  인세차지  경쟁으로  인한  인세의  부정적  성격을  드

러내지만  상대적으로  본토에  비해  미륵님  시대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기  때

문에  인세의  도래, 진정한  인류의  출발에  담긴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어둠, 혼돈에  잠겨  있어  분리가  되지  않는  것들

이  끊임없이  분리의  과정을  거쳐  탄생되는  분리과정에  서술이  치중되어  있

다. 세계의  창조란  이와  같은  끊임없는  분리, 구분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

으며  의식이  차이, 구분, 분별에  의존함을  생각할  때  제주도  신화는  이러한

의식의  출현  과정을  가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

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차이를  인식하는  의식의

기능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땐  인식될  수가  없

다. 의식이  없으면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세계의  기원,

출현을  보여주는  창조신화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출현하는  의미를  지닌

다. 창세신화에서  빛이  어둠으로부터  탄생하거나, 혼돈으로부터  세계가  출

현하는  과정은  의식의  탄생을  나타내게  된다. 제주도  창세신화에서는  납가

96) 이를  표준어로  풀이하면  쌀나무에  쌀이  의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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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갊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의식의  성격을  선명하

게  드러내며  세계의  창조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분리  과정이라는  사실을  부

각시키고  있다.97)

2) 서 사 에  의 한  인 세  , 초 경 험 적  세 계 의  전 개

①  수명장자  징치담의  성격

교술에  의해  우주  창조가  서술되고  난  뒤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합으로

전개되는  서사가  시작된다. 이는  <삼태자풀이>와  같은  천부지모  결합  유형

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태자풀이>와  같은  천부지모결합  유형에서  볼  수

없었던  수명장자징치  화소가  들어가  있는  각편이  있다. 수명장자  징치화소

는  일견  창세신화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천지왕본풀이>에  삽입된  것

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수명장자징치  화소는  본  신화의  전

개  과정상  본질적인  것으로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우

선  수명장자징치  화소가  들어가  있는  각편의  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창헌본>

1) 수명장자가  불효막심한  인물이기  때문에  천지왕이  징치하기  위해  지상

에  내려온다.

2) 천지왕은  박우왕집에  유숙하는데  쌀이  없어  총맹아기에게  수명장자  집

에서  쌀을  꿔  오게  한다.

97) 현실에서  가름, 갊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칼이다. 칼은  자르고  재단하
여  무정형의  것으로부터  형태를  만들어  내는  도구로서  대표적이다. 이런  점에서
칼은  가르고  분별하는  의식의  행위를  상징할  수  있는데  칼이  지닌  상징성은  뒷

장에서  고찰할  제주도  성주굿의  <쒜띄움>  과정에서  등장하는  신칼에서  선명하
게  볼  수  있다(p.113의  각주  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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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명장자는  모래가  반이나  섞인  쌀을  꿔주자  천지왕이  그를  괘씸하게

생각한다.

4) 천지왕은  박우왕에게  딸을  요구하는데  박우왕은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

하지만  총맹아기가  원해서  결연이  맺어진다.

6) 천지왕과  그녀는  결연하고  떠난다.

7) 천지왕은  처음엔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하지만  화덕장군을  데려와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든다.

수명장자의  징치는  천지왕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편도  있고, 천지왕이  실

패하고  난  뒤  자식인  소별왕에  의해  행해지는  각편도  있다. 뒤에서  논의하

겠지만  필자는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징치가  카오스  상태에서의  대립적  두

힘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지왕에  의해  징치가  완결

되는  것이  원형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

를  징치한  각편을  대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수명장자의  성격을  보면

수명장자는  천지왕에게  대립, 적대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천지왕과  수

명장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  세계의  법도를  관장하는  저승세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

수명장자의  불효막심, 악행은  저승에까지  알려져  징치해야  할  인물이다.

각편에  따라서는  저승세계에  자신을  잡아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

담까지  하는  인물로서  저승세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2) 수명장자가  먹을  쌀에  모래를  섞어  빌려주는  악인이다.: 이는  천지왕이

개인적으로  징치해야  할  또  다른  괘씸한  점이다.

3) 그가  징치되기  위해서  화덕장군, 일만군사  등이  필요로  할  정도로  완강

하게  그는  천지왕에게  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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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장자가  천지왕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대립, 적대성은  천부와  지모의

결합시에  나타나는  삼각관계에서  연유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태자

풀이>  <당금애기>를  들어보자. 이들  두  신화에서  천부와  지모가  결합될

때  地母인  당금애기를  두고  天父인  서인님과   당금애기  부모들  간에  갈등,

대립  관계가  숨어  있다. <삼태자풀이>에서  서참봉은  벼슬살이  하러  떠나면

서  당금애기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일러두는데  이후  나타난  서인님

은  침입자의  성격을  지닌다.

<삼태자풀이>

벼슬  살러  / 올라  갈  때  / 서장애기  / 어머니가  / 서장애기  /불러  놓고

겡게하야  / 하는  말씀  / 아가  아가  / 서장아가  / 이웃집도  / 가지  말고

이종  사춘도  / 한  자리에  / 앉이말고  / 열  두  大門을  / 붕에  쇠로  / 걸어  놓고

물  명두와  / 生  명두를  / 열  닷  匹을  / 짜래더라

(중략)

한  곳일랑  / 바라보니  / 입  口字  / 南向판에  / 게와집이  / 열  두  대문이  / 걸렸

더라  / 서인님이  / 두루  四方  / 도라보니  / 드러갈  틈이  /전혀  없다.

그  적에야  / 서장애기  / 어머니를  / 나라  배포  / 가신  후에

열두  대문을  / 봉에  쇠로  / 걸어  놓고  / 게수  나무에  / 배틀  놓고

운무  간에  / 잉에  달아  / 홤겸  나무  /후  바디집에  / 물명두를  /짜느란다.

그적에야  / 서인님이  /생각하니  / 들어갈  틈이  / 전혀없다.

육덕  육갑  / 진술법을  / 풀어  내니  / 열  두  大門이  / 붕에  쇠가  /자연히  열려

열  두  大門이  / 열렸더라98)

위의  인용문에서  서참봉  내외는  떠나면서  서장애기(당금애기)에게  문단속

98) 김헌선, 앞의  책, 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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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저하게  할  것과  서장애기와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웃집에도  가지  말고  사촌과의  접촉도  금하라는  경계태도는  곧

나타날  서인님의  등장에  대한  서참봉  내외의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에  대하

여  서인님은  도술로써  맞서  잠겨  있는  열두  대문을  연다. 당금애기를  두고

그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서참봉과  그녀를  빼앗으려는  서인님  사이에  형

성된  긴장, 갈등은  천부지모결합  유형에는  거의  다  등장한다. 당금애기를

정점으로  이들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

다99).

그런데  수명장자징치담이  들어가  있는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대립적  인물

이  <삼태자풀이>처럼  여주인공의  가족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주인공인  총

맹아기가  사는  마을의  부자인  수명장자로  나타난다. 이들의  삼각관계를  일

단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삼태자풀이>    서인님  : 당금애기  : 서참봉  내외

<당금애기>     제석님  : 당금애기  : 당금애기  부모

<천지왕본풀이>   천지왕  : 총맹아기  : 수명장자

99) 당금애기를  사이에  두고  서인님과  서참봉  내외의  적대적  삼각관계에  관하여
박종성은  비슷한  견해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수명장자  징치담을  들어  천부
인  천지왕과  수명장자간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됨을  주목하였는데  필자는  수명

장자가  지모측  가족이  보이는  적대적  성격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와  견해가

같다. 그러나  박종성은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갈등을  본토에서  유입된  天神계  세
력과  제주도  토착  세력인  水神계  집단의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이  대립관계가  천부와  지모의  결합시  나타나는  삼각관계에서  연유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의  견해와  구별된다. 이  삼각관계는  근원적으로  카오스에서  창조
가  발생할  때  창조와  반창조의  대립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징은
곧  언급될  부락제의  진행에서도  드러난다.(박종성,「<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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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에서  천부인  남신에게  적대적  인물인  서참봉  내외, 당금애기  부모

의  역할을  <천지왕본풀이>에서  총맹아기의  부모인  박우왕이  해야  되는데

박우왕의  작품  내에서의  이러한  성격이  희미하다. 천지왕이  딸을  요구했을

때  박우왕은  싫지만  내색을  않고  총맹아기  앞에서  통곡하기만  한다. 이  대

목은  삼각관계  흔적으로  보이는데  대립관계를  형성하기엔  너무  희미하다.

따라서  박우왕의  소극적  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천지왕에게  대결하는  인

물을  필요로  하는데  수명장자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

천부와  지모의  결합시  나타나는  이  같은  삼각  관계는  단순히  흥미를  자

아내기  위한  목적이나  우연히  편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00) 이들  삼각

관계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카오스에서  창조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연유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

해  현재  전승되는  부락제의  진행을  보면  알  수  잇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동(注谷洞)에서는  섣달  그믐날  농악대와  사대

부, 각시, 포수, 떡달이  등의  가면을  쓴  무리들이  서낭을  내려  당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서낭대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올  때에도  춤을  춘다. 설을

지나고  나서. 이들이  지신밟기를  하고  이웃  마을인  가곡동(佳谷洞)의  농악대

와  만나  하후굿을  거행한다. 주곡의  서낭은  여서낭이고  가곡의  서낭은  남서

낭인데. 두  서낭은  부부이다. 두  마을  서낭대를  나란히  세워  두고  두  마을

농악대가  농악의  경연을  벌이며  서로  싸워  승부를  나누는  것이  하후굿인데,

이  때  두  마을  서낭대에  각기  늘어뜨린  헝겊  즉  서낭치마(주곡  여서낭의  치

마는  붉은  색이고, 가곡  남서낭의  치마는  검은  색이다.)가  바람에  날려  휘감

기면  부부  서낭이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부  서낭의  성행위는  풍

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월  보름날  밤에  농악대. 사대부. 각시.

100) 삼각 관계, 또는  그것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대립, 긴장은  뒤에서  고찰할  <문전본풀

이>  <성주풀이> , <처용설화> ,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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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 떡달이  등의  가면을  쓴  무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장  대규모의  놀

이를  벌이고, 가면  쓴  무리들을  중심으로  재담을  교환한다. 자정이  넘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선정된  제관들이  당나무로  가서

서낭제를  지내고, 서낭대로  해체해서  보관처에  달아  두면서  보름  동안의  행

사를  마친다.101) (밑줄 : 필자)

하회굿은  무당에  의해  주관되지는  않지만  서낭을  내리고  당나무  주위를

도는  것으로  보아  무당굿에서  유래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남서낭과  여서

낭의  싸움굿, 그리고  그들의  성행위  형태로  나타나는  혼인굿은  표면적으로

는  두  개의  서낭대밖에  없기  때문에  2자  구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3자  구도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싸움굿은  남서낭과  여서낭의  싸

움으로  전개되는데  실제로는  이는  남서낭과  여서낭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

움은  붉은  치마로  표현되는  자연의  생명력(A )과  이에  반하는  검은  치마로

나타나는  反생명력(- A )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이때  검은  치마와  붉은  치마

의  싸움은  남서낭과  여서낭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反생

명력의  싸움이다. 두  서낭대의  남녀  서낭으로서의  성격은  싸움굿  뒤에  진행

되는  혼인굿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현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세  개의  서낭

대로  나타나야  할  것이  두  개의  서낭대로서  싸움굿, 혼인굿의  삼각구도를

표현된  것이다. 남녀  서낭대를  각각  A, B라  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

타난다.

싸움굿   —→  혼인굿

A  : - A  —→  A +  B

101) 조동일,『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8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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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굿의  진행은  A, - A의  싸움  그리고  A, B의  혼인으로  진행되는  A,

- A, B의  삼각관계인  것이다. 여기서   붉은  치마(A ) : 검은  치마(- A )의  싸

움은  앞의  신화들에서  남신  : 여신의  부모의  대립, 적대적  관계에  해당되며

남서낭(A )과  여서낭(B)의  성행위는  남신과  여신(당금애기  등)의  결합에  해

당된다. 하회굿에서는  남서낭과  여서낭의  싸움, 결합  속에  담긴  삼각형의

구도는  극으로  발전된  탈춤, 무당굿놀이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보여진다. 이

는  한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 또는  한  남성을  사이에  둔  두  여성의  대

립, 갈등으로  표현된다.

동해안  지역의  거리굿은  연극적  성격을  가지는데  <골매기할매  거리>와

<골매기할배  거리>를  보면  이들  삼각형의  구조를  보여준다. 부락  수호신의

성격을  지닌  골매기할매는  할배가  자리를  비운  틈에  마을의  젊은  총각인

총대와  놀아난다. 나중에  이를  안  골매기할배가  총대에게  달려드는데  이는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두  남성이  대립하는  것을  보여준다. 거리굿에  비해

한층  연극적  발전을  한  탈춤은  그  갈등이  첨예한  성격을  드러낸다. 탈춤에

서도  이에  해당하는  <미얄과장>이  있는데  영감이  젊은  여성(덜머리집)을

첩으로  삼아  미얄과  영감이  다투는데  여기서는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두

여성이  대립,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무당굿놀이>   골매기  할배   : 골매기  할매  : 총대

<탈춤>       미얄    : 영감     : 덜머리집

탈춤의  <노장과장>에서는  대립관계를  생명을  뜻하는  탈의  색깔로서  잘

보여주고  있다. 노장은  늙었기  때문에  생명력, 자연의  창조력이  고갈된  상

태로서  검은  탈을  쓰며  젊고  발랄한  취발이는  붉은  탈을  쓰는데  두  힘의

싸움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한  취발이가  소무와  결합하는  삼각관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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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회굿, 무당굿놀이, 탈춤  등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두  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붉은  치마  : 검은  치마, 골매기  할배  : 총

대, 미얄  : 덜머리집의  대립관계에서  표현되듯이  카오스에서  창조가  발생할

때는  항상  창조력(A )만이  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붉은  치마

로  표현되는  창조력(A )이  작동할  때는  그와  대립적  힘(- A )이  함께  작용한

다는  점이다.102) 이는  자연의  성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은  만물을

탄생, 생성하는  창조를  함과  동시에   파괴를  한다. 세계가  恒常性을  지니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창조  자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창조가  발생하는

동시에  파괴, 죽음이  수반되어야  자연은  지속되기  때문이다.103) 자연의  이

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작동  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팔을  뻗을  때면

두  개의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하나의  근육이  수축함과  동시에  다른

근육은  이완한다. 동양권에서는  우주  자연의  이러한  이치를  음양론으로  설

명해오고  있다. 陽은  그  자체  내에  陰을  배태하고  있으며  양과  음은  동시에

맞불려  작용한다고  음양론은  설명하고  있다.

이를  심리학적  견해에서  보면  대립적  두  경향, 양극성은  정신의  전체성과

관계  있다. 의식이  탄생하기  전, 정신은  밝음과  어둠, 아름다음과  추함, 남

과  여  등이  혼재된  상태로  존재한다. 한  쌍으로  존재하는  복희와  여와는  남

성신과  여성신이  결합된  형태를  통해  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정신

의  대극적  성격은  前意識的  무의식  단계104)에  해당하는  무의식에서  의식의

102) 이는  마을굿의  행사로서  진행되는  줄다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줄은  왼새끼로  꼬아  뱀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줄다리기에서

양편의  싸움은  하회굿의  붉은  서낭과  검은  서낭의  싸움, 즉  창조와  반창조의  싸
움과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103)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도철학에서  세  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인  브라마(Brahma),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는  시바(Shiva), 그
리고  보존자인  비슈누(Vishnu)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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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을  향한  경향과  이를  무의식으로  돌리려는  반대  경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식이  출현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돌리려는  반대

경향을  뚫었을  때, 일종의  문턱을  넘었을  때  가능해진다.105) 하회굿에서  붉

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싸움,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대립, 갈등은  이를  말해

주고  있으며  前意識  단계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대립적  경향은  <천지왕

본풀이>에서  창세신의  출생  시  쌍둥이  모티프로  전개된다. 따라서  천부와

그에  대립적인  서참봉, 수명장자의  성격은  창조와  反창조, 자연의  생명력과

파괴, 죽음의  대립적  성격과  같은  것이며  대극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존재형

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존재한  대

립적  한  쌍에서  연유한  것이다. 즉  천지왕과  총맹아기의  결합, 천지왕과  수

명장자의  대립, 갈등은  혼인굿, 싸움굿으로  진행되는  하회굿에서  볼  수  있

는  삼각구도와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본  신화에서  이들의  대립,  갈등의  해결은  도덕적  응징의  의미와

함께  세계의  붕괴, 몰락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04) 前意識(pre- conscious ) 혹은  전의식적  무의식  단계는  의식이  출현하기  직전의
무의식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신화에서  카오스로  나타난다.

105) 이를  현실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  때  의식계
에  머물렀던  것이  잊혀져  무의식으로  내려간  어떤  무엇인가가  생각날  듯  말  듯한  때

가  있다. 이  때는  무의식으로  침강했던  어떤  것이  전의식적  무의식  단계에서  의식계
의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순간인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의식계로  떠오르

려는  힘과  이를  무의식으로  되돌리려는  힘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이다. 두  힘의  싸움
에서  이긴  쪽에  의해  잊혀졌던  무언가가  떠오르던지, 아니면  다시  침강하던지  결정
된다   이는  예술  창작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창조적  영감에  휩싸인  예술가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의  무의식에는  창조적  에너지로  폭발하려는  힘과  그것을  無로  돌리

려는  대립적  힘이  존재한다. 예술가에  있어서  실제로  예술  창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대립을  뚫고  일종의  문턱을  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창조가  발생할  때  혼돈으로  되돌리려는  혼돈  쪽의  의지, 무의식으로  의식을  침몰시
키려는  무의식의  태도가  함께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폰  프란츠,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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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헌본>

천지왕은  해명의개  말하되  인형오로  변색하여서  수명이내  집에  가서  말하기

를  곡식과   의복  범사를  일년  생활할  예정을  하여  바람우로  피난하라  하되,

수명이가  말하기을  이같은  대궐을  버리고  어듸를  가란  말이요, 절대로  못내

가갯소. 그러면  할  수  업소. 다  잿덤이  되고  말거시요.....불여막심한  죄을  단

한번에  깨덧토록  하갰소. 오늘은  정월  정월초  아흐래날  아침이요  앞으로  일

생을  잘  긔억하시요. 말하여두고, 집  내귀에  새한줌씩  빼여  가지고  .....삽시간

에  잿덤이  되였다.106)

이를  보면  수명장자의  징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악행을  징벌하는  것보다

수명장자로  대표되는  인간  세계의  몰락, 붕괴의  느낌을  준다. 이  대목은  <

장자못전설>과  내용이  유사한데  <장자못전설>이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

모라>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은  최래옥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

다.107) 이  유형의  설화들은  세계에  널리  퍼진  설화  유형으로서  세계의  몰

락, 붕괴와  관계  있다. <장자못전설>이나, 홍수설화는  인간의  죄악에  의해

세계가  멸망되고  다시  창조되는  내용으로  카오스로의  복귀가  인간이  지은

죄로부터  연유한다는  믿음이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발견된다.

본  신화에서   창세신화의  전개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종말론적  이야

기가  나타난  배경에  관해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108) 이는  작품  전체의

전개를  보면  이해될  수  있다. 1)단락, 우주  창조  단락과  천지왕과  총맹아기

의  결합으로  전개되는  2)단락은  전개과정에서  단절되는데  이  단절  부분에

서  수명장자  징치가  나타난다. 실제로  1)단락은   베포도업침  이라  하여  독

자적으로  전승되기도  하며  2)단락으로부터  <천지왕본풀이>가  시작되는  각

106) 김헌선, 앞의  책, p.390.
107) 최래옥,『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p.144.
108)  김헌선은  수명장자징치  화소가  애초에  천부지모결합  단락과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헌선, 앞의  책, p.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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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있다. 그런데  2)단락을  보면  대별왕, 소별왕에  의해  인세차지  경쟁이

벌어지는데  인세차지경쟁은  우주창조와  인세창조의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인세와  저승의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천지왕본풀이>에서  우

주창조와  인세창조의  분수령에  해당되는  것이  천지왕과  총맹아기, 수명장자

의  삼각관계이다. 전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가>

우주창조   카오스   인세창조    무속세계

미륵               별상신

카오스 -----------------------------         잠          *----------------------

---- - - - - - - - - - - - - --------------------------------          *

석가

<천지왕본풀이>

우주창조   카오스   인세창조    무속세계

대별왕

천지왕 ---  - - - - - - - - - - - *----------------------

카오스   우주창조     +

총맹아기 -------------------------       *

소별왕

(실선은  지배하는  것을  지칭. 점선은  발현되지  않은  것을  말함.)

도표를  보면  <천지왕본풀이>에서  교술로  서술되는  우주창조→삼각  구도

→인세와  무속세계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는  <창세가>에서  우주창조와  인

세창조, 초경험적  세계의  전개과정과  같은  것이며  각각의  창조  사이에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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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가  개재되어  있다. 이는  창조가  카오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창조는  항상  카오스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창세가>에서  미륵님의

잠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

왕, 총맹아기, 수명장자의  삼각관계인  것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의  삼각관계

가  카오스의  성격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각국  신화에서  창조

된  세계의  붕괴에  의한  카오스로의  복귀가  인류의  죄의식과  결부됨을  고려

하면  이들의  삼각관계에  종말론적  내용이  개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카오스-창조로  진행되는  창세신화의  전개과정에서  천지왕과  수명장

자의  대결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  전개는  인세가  출현하기  위한  카오스로

의  복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삼각관계가  해소되면서

대별왕, 소별왕이  출생하게  되며  대별왕, 소별왕에  의해  인세와  저승이  구

별된다.109)

이상을  요약하면  <천지왕본풀이>  역시  카오스-창조가  반복되는  구조인

데  본  신화는  <창세가>와  달리  인세의  출현을  위한  카오스로의  복귀가  천

지왕과  수명장자, 총맹아기의  삼각구도로  전개되는  구조이다. 뒤에서  고찰

109) <장자못전설>이  카오스로의  복귀를  뜻하는  대목에서  개재된  것은  본  신화
외에도  제석본풀이  유형  중  <전명수본>  <강춘옥본>  <이고분본>을  들  수  있
다. 이들  신화에서  <장자못전설>이  전개되고  난  뒤  제석신이  내려와  당금애기
와  결합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필자는  제석본풀이  유형이  창세신화로부터  분
리되어  독립된  개별신화로  전승된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  필자의  견해에서  보면

<장자못  전설>이  개재되는  대목은  이들  신화에서  카오스-창조의  서사축  가운
데  카오스에  해당되는  대목에서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의  징치→천
지왕과  총맹아기의  결합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전명수본>이나  <강춘옥본>  <
이고본분>에서도  장자못전설→제석신과  당금애기의  결합으로  전개된다. 이를
보면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징치나  이들  제석본풀이  유형에서  <장자못
전설>이  개재된  위치가  동일하며  기능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명장
자징치가  카오스로의  복귀와  관계깊다는  본고의  논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명수본>  <이고분본>의  내용은  홍태한의『서사무가  당금애기  연
구』(민속원  2000) p.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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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신화들에서도  카오스로의  복귀는  지속적으로  삼각관계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쌍둥이신의  성격과  의미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창조신화의  특징  중  하나가  창조신이  쌍둥이로  나

타나는  것이다. 각편에  따라  창조신은  대별왕, 소별왕  혹은  선문이, 후문이

등으로  쌍둥이  형제이다. 본토에서  미륵, 석가에  의해  일월이  조정되고  인

세차지  경쟁  등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천지왕본풀이>  계열에서는  대(소)별

왕, 선(후)문이에  의해  행해진다. 제주도  신화에서  나타나는  창조신의  쌍둥

이적  특징은  사실상  미륵, 석가의  성격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  신화에서  창조신이  대별왕, 소별왕처럼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자

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쌍둥이  모티프의  분포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아메

리카  인디언족의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쌍

둥이  모티프의  분포가  이렇게  전세계적인  이면에는  신화가  인간의  정신, 무

의식의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정신의  존재  양태와  관계  있는  것

으로  보인다.110)

카오스로부터  창조가  발생할  때  카오스  상태에서  창조와  反창조의  대립,

싸움이  형성되며  이것이  하회굿에서는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싸움으로

전개되었음을  본  바이다. 본  신화에서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대립, 갈등  또

한  이의  성격에서  연유한  것인데  이  대립적  성격이  다시  한번  대별왕  : 소

별왕의  관계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110) 이수자는  <초공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에서  무속신이  각각  3명, 2명으로
구성된  쌍둥이로  나타나는  양상에  관해  고대인의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필자는   3, 2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일단  본고에서는  두  명의  쌍둥이가  지닌  성격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이수자, 앞의  논문, p.114∼1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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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굿에서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싸움에는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두  힘이  시간적  계기에  있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다

른  하나는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창조가  발생할  때  창조를  발생

시키려는  힘과  이에  반해  카오스로  돌리려는  힘에서  보듯이  붉은  치마(A )

와  검은  치마(- A )는  대립적  두  힘의  표현이다. 또한  시간적  계기에  있어서

陰陽論으로  알  수  있듯이  陰과  陽은  동시에  맞물려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

문에  창조와  反창조는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대립적  두  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쌍둥이

로  보인다. 쌍둥이가  지닌  성격  중의  하나가  시간적  계기에  있어  同時的이

라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만  쌍둥이에게도  형, 아우가  있지만  보통  이들은

동시에  태어난  존재로  취급된다. 그들의  외모가  같다는  점은  동시성을  드러

낼  수  있는  또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대별왕, 소별왕이  쌍둥이라는  것은

이들이  시간적  계기  있어  동시성을  드러내는  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모도

같고  동시적  존재인  이들  쌍둥이들은  신화에서  행동, 성격에  있어서는  대립

성을  지닌다. 이의  이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신화를  들어보기로  한다.  세

계가  창조될  때  대립적  한  쌍의  창조신이  등장하는  것은  아프리가, 아메리

카,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미

의  <이로쿠아신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로쿠아신화>

1) 태초에  여자가  지상에  도달하여  여아를  낳는다.

2) 그  여자애는  거북이의  정령에  의해  쌍둥이를  임신한다.

3) 쌍둥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놓고  다툰다.

4) 둘  간의  약속에  의해  메이플  스프라우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다.

5)  타위스  카론은  약속을  어기고  빨리  나가기  위해  어머니의  겨드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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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가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다.

6)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서로  탓하며  그  뒤에도  계속  적대적인  관

계가  지속된다.

8)  메이플  스프라우트는  인간, 옥수수  등  식물을  만들고  모든  문화적  활

동들을  인간에게  가르친다.

9) 그러나  타위스  카론은  악어, 모기, 불구자만  만들며  메이플  스프라우트

가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고  다닌다.

9) 드디어  메이플  스프라우트가  타위스  카론을  물리치고  부족의  신이  되며

타위스  카론은  물러나  저승세계의  신이  된다.111)

<이로쿠아신화>에서  쌍둥이는  선, 악으로  갈려지는데  이들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싸움을  벌인다. 둘  중  착한  인물은  정상적  길을  통해서  나가

는데  반해  나쁜  인물은  먼저  태어나기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나가다  어

머니를  죽인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들  형제는  한쪽이  세상을  창조

하면  다른  한쪽은  창조된  세상을  파괴하고  다닌다. 결국  이들은  한  쪽은  부

락의  신이  되며  다른  한  쪽은  인세에서  물러나  저승세계의  신으로  가게  된

다. 이와  같이  <이로쿠아신화>에서는  창조신의  두  성격이  선-악, 창조-파

괴의  대립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적대적  관계까지는  안  가더라

도  대립적  한  쌍  중  한  쪽이  적극적임에  비해  다른  한  쪽은  창조에  관여하

지  않는  소극적  인물로  표현된  것도  있다. 다음은  아코마비(Achomavi)족의

창세신화이다.

<아코마비족신화>

111) 원래  <이로쿠아I roquios신화>는  매우  긴데  본고와  관계  있는  부분만  요약했
다. 전체  신화는  폰  프란츠, 앞의  책, pp.38∼43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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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초에는  모든  곳이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  한  점이  모이더

니  코요테가  되고  안개가  피어올라  그것이  실버  폭스로  되었다.

2) 그  둘은  배를  만들어  타고서  그  속에서  아주  오랫  동안  물  위에서  표류

했다.

3) 그들은  이제  지루해졌는데  실버  폭스가  눕자고  했다.

4) 코요테가  잠이  들자  실버  폭스는  머리를  빗어  빠진  머리카락  뭉치를  물

위에다  펴놓았다.

5) 그것으로부터  나무, 바위를  만들고  떠다니는  땅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

6) 그리고  난  뒤  코요테를  깨우니  코요테는  세상이  창조되어  있는  걸  알고

실버폭스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으나  실버폭스는  코요테가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7) 그들은  땅에  내려  집을  짓고  살았다.112)

<아코마비족신화>에는  세계를  창조한  인물이  실버폭스와  코요테라는  동

물로  나온다. 여기서  실버폭스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세계를  만들어냄으로

써  창조에  적극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코요테는  그  동안에  잠만  자

기  때문에  창조에  관여하지  않는다. 코요테의  행동은  세계  창조에  있어  그

의  소극성을  보여준다. 창조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코요테가  창조신인

실버폭스와  함께  태초에  등장하는  이유는  카오스로부터  창조가  발생할  때

대립적  두  힘의  존재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대립적  성격은

실버폭스의  적극적  창조활동과  코요테의  소극적  창조활동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대립적  한  쌍으로  등장하는  창조신들은  지역에  따라  창조행위에

112) 아코마비족은  북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아코마비족신화>는
폰  프란츠, 앞의  책, pp.93∼94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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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소극적인  신으로도  나타난다.113) 그리고  대립적

한  쌍은  신화에서  한  쪽이  인간, 의식, 문화에  가까움에  비해  한쪽은  무의

식, 카오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를  고려하면  <창세가>  <천지왕본풀이>에서  미륵-석가, 대별왕-소별왕

은  각국  창조신화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한  쌍으로  전개되는  쌍둥이  신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별왕, 소별왕은  쌍둥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적  계기상의  인물이다. 따라서  세계  창조의  발생  시  대립적  두

힘의  동시적  존재  형태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런데  미륵, 석가의  경

우엔  이  부분이  애매하다. <창세가>의  각  편에서  석가님은  인세차지  경쟁

에서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미륵님보다  후대적  인물로  볼  수도  있다.

<김쌍돌이본>

미럭님이  세월에는  / 섬두리  말두리  잡숫고  / 인간세월이  태평하고

그랬는데, 석가님이  내와셔서114)

이를  보면  석가님이  후대에  탄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삼태자풀이>

에서는  동일한  시간적  계기상의  인물로  나타난다.

<삼태자풀이>

서인님에  / 本은  가서  / 천하궁에  / 本이로다

석가  여래  / 本은  가서  / 二十八宿  / 本이로다

113) 창세신화에서  태초에  대립적  두  신이  존재한  양상은  지중해  지역에서  번성한
영지주의(gnoticism)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야훼와  엘로힘(Elohim)으로서  야훼는
세계를  창조한  적극적  성격의  신이며, 이에  반해  엘로힘은  창조에  관여하지  않고  이
를  부정적으로  본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태초에  야훼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엘로
힘을  폰  프란츠는  신의  그림자로  보았다. (폰  프란츠, 앞의  책, pp.91∼131, 참고)

114) 김헌선, 앞의  책,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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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럭님에  / 本은  가서  / 三이  三天이  / 本이로다

미럭님에  / 한  시철에는  / 온갖  萬物이  / 農作  大作115)

서인님, 석가  여래, 미륵님의  본으로부터  시작되는  <삼태자풀이>는  서두

에  이렇게  언급하고서는  말이  없다가  인세차지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개된다. <삼태자풀이>에서  세  인물의  본을  나누어서  3개를  1조로  엮어

설명하고  있는데  <천지왕본풀이>에서  세계가  천, 지, 인으로  3분법으로  나

누어  설명되듯이  상투적으로  세  인물의  본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편에서  서인님과  석가  세계는  동일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륵님과  석가의  본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면  미륵과  석가는

동일  시간적  인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륵  시대와  석가  시대는  대립적이지만  성격상  선후의  관

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미륵님의  시대는  의식이  탄생되기  전의  황금시대임

에  비해  석가시대는  화식을  하고  행, 불행이  존재하는  역사  시대이기  때문

에  두  시대는  선후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님과  석가님  역시  선후

의  인물로  생각되기  쉽다. 더구나  석가님은  미륵님이  우주  창조를  완료하고

난  뒤  인세가  출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세차지  경쟁에서  불쑥  등장하

기  때문에  석가님은  후대적  인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동시적  성격이

애매하게  나타난  미륵, 석가는  <창세가>와  비슷한  내용의  <미야코신화>에

서는  이  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미야코신화>에서는  미륵과  석가는  함께

창조에  관여하여  미륵은  하늘에서  만물을  내려보내면  석가는  지상에서  이

를  받아  내려놓는다. 이는  쌍둥이신으로  나타나는  각국  창조신화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이다. <이로쿠아신화>나  <아코마비족신화>에서  쌍둥이신의  대

립적  성격은  <미야코신화>에서는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그들의  위치에서

115) 김헌선, 앞의  책,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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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외모에  있어서  미륵은  추남이지만  석가는  아름답게  생긴  신으로

나오고, 세상을  창조할  때  미륵은  하늘  나라에  올라가  만물을  땅으로  내려

다줌에  비해  석가는  지상에서  이를  받아  땅으로  내려놓는다. 이는  미륵이

보다  천상적, 근원적인  성격에  가까운  존재임에  비해  석가는  지상, 현세와

가까운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미야코신화>에서도  진정한  인류의

출현을  뜻하는  인세가  출현하면  미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로  나타난

다.  각국  신화에서  쌍둥이가  지닌  대립적  성격은  우리의  <창세가>에서는

생식/화식, 인간과  자연의  미분리/인간과  자연의  분리, 낙원시대/부도덕한

시대  등등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 소별왕의

성격에는  이와  같은  대립적  성격이  미약하지만  그들이  이승, 저승을  차지하

는  것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소별왕이  인간, 지상의  편인  이승을  차지

함에  반해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하는데서  이는  대별왕이  소별왕에  비해  보

다  근원적  성격을  띰을  의미한다. 이는  꽃피우기에서도  드러나는데  꽃피우

기에서  형인  대별왕이  이기는데  이는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별왕이  소별왕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존재임을  나타낸

다. 모든  각편에서  동생인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형인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하는데  쌍둥이는  시간적  계기에  있어  동시적  존재로  볼  수  있지만  그

래도  형과  아우이기  때문에  형이  보다  근원적  존재로  나오고  동생이  지상,

인간과  가까운  후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116)

제주도  신화에서  창세신이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16)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쌍둥이에  관한  俗信  중에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반드
시  중간에  희생(죽음)되며  그것이  형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속신도  쌍둥이
중  형이  카오스와  가까운  인물이고  동생이  인세와  가까운  인물로  나타나는  대

(소)별왕의  성격에  반영된  것과  같은  사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세신
화의  쌍둥이  모티프는  국조신화에서도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속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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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을  지닌  정신, 본성의  성격과  관계  있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정신은

무의식과  의식, 어둠과  밝음, 강함과  부드러움, 창조와  파괴  등이  혼재된  상

태, 대극이  합일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대극  합일된  상태로  존재하는

정신(무의식)은  의식  상태에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는  의식이  一方性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止揚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우면서  동

시에  추하고, 男이면서  동시에  女인  상황을  의식은  모순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견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식의  출현은  인간에게  갈등,

긴장을  수반하게  된다.117)

창세신화에서  창세신이  대립적  한  쌍의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

은  대극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국의  창

세신들이  세계  창조  시에  보여주는  적극성/소극성, 창조성/파괴성  등  대립

적  성격은  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남매간인  복희-여와의  한  쌍은  남성과  여

성으로  정신의  대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쌍둥이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이들  한  쌍  중  현세적,적극적인  신이  현세를  차지하고  보다  근원적, 소

극적인  신들이  저승-이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을  뜻한다.-으로  물러가는

것으로  전개되는데  이들  쌍둥이들의  운명이  바뀐다. 한  쌍  중  반드시  어느

한쪽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적극성이  발현되는  순간  소극성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대립적  한  쌍의  신은  정신의  전체성을  보여주지만  전개과정에서

한쪽이  저승세계로  물러나거나  죽는  것은  한  쪽이  다른  한쪽을  克하는, 의

식의  偏向性, 一方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의식의  출현

은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는데  미륵이나  대별왕이  저승세계로  물러나면서

석가나  소별왕이  지배하는  인세가  가난과  질병  등  고통으로  가득찬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117) 이부영,『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pp.53∼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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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립적  한  쌍인  쌍둥이신의  성격은  비단  창세신화뿐만  아니라

<단군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곰과  호랑이는  대립적  성격을  보여

주는  한  쌍으로서  곰만이  인간으로  되고  호랑이는  실패한다. 곰과  호랑이가

지닌  대립적  성격은  일찍이  황패강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熊, 虎는  雙生兒神話에서  흔히  보는, 대조적인  성격과  풍채를  가진  雙分的組

織像의  신화적  존재다. 서로  대조되는  이  두  존재는  한편이  긍정적이며, 성실

한  결과로  목적을  이루는데  대하여, 다른  한편은  부정적이며  무성의하거나  악

의의  소치로  중도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다. 금기하여  得女身

한  熊은  전자요, 不能忌하여  不得人身한  虎는  후자의  경우다.118)

곰-호랑이의  관계는  <창세가>나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립적  한  쌍인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이  꽃피우기  경쟁에서  석가와  소별왕이  승리

를  쟁취하고-부정한  방법에  의해서지만-  미륵과  대별왕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미럭님→잠→꽃피움의  과정은  곰→동굴→인간(웅녀)

으로의  과정과  대응된다. 동굴이  지닌  상징적  의미-어둠, 카오스-를  생각할

때  곰에서  인간으로의  화생은  그  자체로서  빛의  탄생, 의식의  출현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119) 또한  여기서  웅녀와  호랑이의  대립, 웅녀와  환웅의  결

118)  황패강은  곰과  호랑이의  대립적  관계가  원시부족  내에  존재하는  쌍분체제
(Dual Organization )의  반영으로  보았다. 대립적  관계를  사회적  체제와  관련시킨
점에서는  본고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황패강도  곰과  호랑이의  대립이  기

본적으로  창조와  반창조의  대립적  성격과  관계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본고

와  견해를  같이함을  알  수  있다.  쌍분체제에  관해서는  황패강,「檀君神話試
考」,(『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0) pp.113∼131, 참고.

119) 웅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
던  것은  빛의  출현, 의식의  탄생을  위해  일정  기간  빛에  차단될  필요성을  나타
내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까지도  출산  후  삼칠일  동안  아기를  외부의  접촉

으로부터  막는  습속을  설명해준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禁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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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삼자구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하회굿의  싸움굿, 혼인굿의  삼각구도, <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대결, 그리고  총맹아기와의  결합

에서  보이는  삼각관계와  같은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천지왕본풀이>

천지왕 --    +총맹아기—→  대(소)별왕   탄생—→  인세(저승) 창조

수명장자 --

<단군신화>

환웅  + ---   웅녀  —→  단군  출생  —→고조선  건국

---호랑이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본풀이>는  <창세가>와  같이  카오스-창조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

는  구조이며  이는  우주창조-인세창조-초경험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신화의  경우  우주  창조  과정은  교술에  의해  전개되는  특징이  있으며  천부

지모  결합에  의해  인세를  창조하는  신이  나타난다. 이는  미륵, 석가가  카오

스로부터  스스로  탄생된  존재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대(소)별왕은  천부지

모  결합으로  태어나며  천부지모  결합  과정에  삼각관계가  개재되는  것이  특

징이다.  대립적  한  쌍으로  나타나는  창세신의  성격은  부락제(하회굿)의  진

부락제를  행할  때  마을  입구에  금줄이  쳐지는  것처럼  출산한  집에는  금줄이  쳐

진다. 제의는  카오스로의  복귀를  통해  태초의  창조를  재현하는데  금줄은  부락제
가  행해지는  시공간이  여타의  역사적  시공간과  단절된  비균질적  시공  속에  위

치함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출산  생가의  금줄은  그  곳이  주위의  역사
적  時空과  단절된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며  한  생명의  탄생이  카오스로부터  세

계의  출현이란  거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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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신화에서  쌍둥이  혹은  대립적  성격을  지닌  한

쌍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대립성, 창조로  나아가려는  인물과  그것에  소극적,

또는  반대하는  성향을  지닌  인물의  대립성이  또한  수명장자의  부정적  성격

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수명장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성격

이  매우  강화되어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대결이  도덕적  응징의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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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가 택 신 화 의  창 조 신 화 적  성 격

<문전본풀이>나  <성주풀이>는  현재  본토와  제주도에서  가택신화로서

전승되고  있다. 앞  장에서  고찰했던  창세신화에서는  창조신화적  성격이  문

면에  직접  언급되고  있음에  반해  가택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

에서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상징화되어  전개된다. 그러나  두  신화

역시  분석해보면  카오스-창조의  축이  서사  진행의  핵심적  축으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주창조-인세창조로  전개되던  카오스-창조의  서사축은

<문전본풀이>와  <성주풀이>에서  주인공의  삶  속으로  내면화되어  전개된

다. 즉  미륵과  석가의  두  인물이  대표하던  두  시대는  가택신화에서는  주인

공인  녹디생인과  성주신의  탄생-죽음-재생의  과정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성주풀이>에서  성주신의  지은  천하궁이란   우주, 세계를  상

징하며  천하궁  건축이  세계  출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문전

본풀이>에서는  <성주풀이>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는데  노일저대

딸의  죽은  몸으로부터  생물들의  부활과  시루만들기  등에서  창조신으로서의

녹디생인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  신화들의  창조신화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이들이  가택신화가  원래  창조신화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1. <문 전 본 풀 이  >

본  신화는  각편에  따라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작품의  핵심적  구조는  별

차이가  없다. 작품의  줄거리를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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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선고을  남선비와  예산고을  예산국이  부부로  살았다.

2) 자식을  7명이나  낳아  살기가  힘들어  남선비가  배를  타고  장사를  나간다.

3) 남선비는  오동나라에서  노일저대구일이딸120)을  새부인으로  맞아  살림을

차린다.

4) 예산국은  남선비를  찾아  돌아다니다  남선비와  노일저대딸이  사는  집을

찾아간다.

5)  노일저대딸은  예산국을  죽이고  예산국으로  변장하고서  남선비와  함께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온다.

6) 예산국이  타고  온  배를  맞이하러  간  자식들은  각기  자기들의  의복, 소지

품으로  다리를  만들어  예산국을  맞이한다.

7) 자식들  중  녹디생인만이  그녀가  예산국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예산국

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만든다.

8) 노일저대딸은  자식들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며  남선비가  자식들의  간을

가져오게  한다.

9) 흉계를  알아차린  녹디생인은  칼을  가는  남선비에게  자신이  형제들을  죽

이고  간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10) 녹디생인은  산  속으로  가서  멧돼지의  간을  꺼내어  형제들의  것이라고

하여  노일저대딸에게  갖다  준다.

11) 노일저대딸은  녹디생인의  간까지  요구하지만  간을  먹지  않고  몰래  버

린다.

12) 이것을  안  녹디생인이  그녀에게  칼로  협박하자  그녀는  측간으로  도망

가  죽고  남선비  또한  죽는다.

13) 녹디생인은  그녀의  몸을  잘라서  바다에  버리니  각각의  부위로부터  여

러  가지  생물들이  환생한다.

120) 이하에서는  편의상  노일저대구일이딸을  노일저대딸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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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서  가서  환생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린다.

15) 예산국이  누웠던  흙으로  자식들은  시루를  만들어  7개의  구멍을  뚫는다.

16) 남선비, 예산국  그리고  녹디생인의  형제들은  각각  무속신으로  좌정된

다.121)

본  신화의  전개과정을  창조신화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창세신화>   <문전본풀이>

카오스 ---      1) 남선비와  예산국

우주창조 ---     2) 녹디생인의  출생

카오스 ---      3) 녹디생인의  죽음

인세창조 ---     4) 녹디생인  등의  부활, 생물의  환생, 시루만들기

초경험적  세계   5) 무속신  좌정

창세신화가  우주창조-  인세창조-  초경험적  세계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문전본풀이>에서  녹디생인의  출생과  부활  그리고  문신좌정

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1) 모 계 의  이 중 계 보 에  의 한  녹 디 생 인 의  출 생

남선비와  예산국의  결합→남선비와  노일저대딸의  결합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가정이  형성되었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남선비가  배를  타고  떠남으로써  사실상  남선비와  예산국

121) 장주근,『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pp.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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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은  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신화의  이와  같은  전개과정에서  남

선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국과  노일저대딸의  삼각관계는  녹디생인의  출생의

이중계보과  관계있다.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출현할  때  카오스는  천지의  혼합, 또는  천부와  지모

의  결합으로  나타남을  앞  장에서  보았다. 신의  출생이  세계와  빛의  출현을

의미한다면122) 천부와  지모의  결합은  원초적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서  카오

스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  신화는  앞장에서  고찰한  바  카오스가  삼각관계로  전개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는  하회굿에서는  싸움굿과  혼인굿으로  진행되는

데  <당금애기>나  <천지왕본풀이>에서  여주인공을  사이에  두고  남주인공

과  여주인공  부모(또는  수명장자)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전개되는  삼각관계는  본  신화에서는  본  신화에서  남선비와  예산국, 노일저

대딸의  대립과  갈등에  의한  삼각관계로  전개된다. 남선비와  예산국, 노일저

대딸의  삼각관계는  총맹아기와  천지왕, 수명장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삼각구

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는  신화에서  출생시  신의  혈통의  이중계보로  전개된

다. <삼태자풀이>나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부친찾기  모티브가  나타나지

만  이는  父系의  二重  系譜로까지  발전되지  않는다. 삼태자나  대(소)별왕은

부친을  찾아  천상으로  가는  것만  나타나지  지상의  아버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천상과  지상이라는  대립적  공간만이  제시되며  부친을  찾기  위해

그들이  지상을  떠남으로써  그들이  지상적  존재임을  부정하고  천상의  후예

임을  증명한다. 그런데  국조신화에서는  삼각관계가  父系의  二重  系譜로  발

전된다. 주몽의  출생담을  보면  그는  계부와  친부를  가지고  있으며  계부는

122) 신화에서  신의  출생은  세계의  출현, 빛의  출현을  뜻하는데  일본  신화는  이를
문면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사기』에서  이나자기와  이자나미는  결
합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일본의  국토를  형성하는  섬(島)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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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적  존재이며  친부는  천상에  있다. 국조신화와  본  신화와  비교하여  나타

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해모수) : 유화   :   금와   —→  주몽의  출생  —→  고구려의  창건

(우태  ) : 소서노  :   주몽   —→  비류왕  출생  —→  미추홀의  창건123)

x    :  x   :   해부루  —→  금와왕  출생  —→  동부여의  창건

(예산국) : 남선비  : 노일저대딸—→녹디생인  출생—→세계의  창조

국조신화에서  괄호  속에  있는  전자는  친부이고  후자는  계부로서  지상의

아버지를  뜻한다. 주몽과  비류왕의  실제  아버지는  해모수와  우태로서  이들

은  죽었거나  천상에  있는  존재들로서  주몽, 비류왕은  지상의  아버지인  금

와, 주몽의  자식임을  부인한다. 알에서  태어난  금와왕  역시  실제  아버지는

해부루가  아닌  신성한  존재이며  해부루는  지상의  아버지이다. 이들의  탄생

자체가  우주, 세계  창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의  창건

으로  귀결된다. 이  점에서  고구려나  미추홀의  건국주들이  자신의  世系를  태

양과  빛을  연상시키는  해모수, 해부루와  연결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건국주들은  빛, 태양의  자손으로  이들의  출현은  바로  어둠으로부터

빛, 의식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부계가  강화되면서  자신은  빛과  태

양의  자손으로  연결시키는  부계적  영웅의  일반적  형태이다.124) 이는  무속신

화의  주인공의  탄생  역시  빛의  탄생을  뜻하는데  이들은  지상의  세계를  떠

123) 『삼국사기』「백제본기」第一에서  본문에는  온조와  비류는  주몽이  부여왕의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석에는  본문의  내용과
달리  온조와  비류는  주몽의  친자식이  아니라  양아들으로  기록되어  있다. 朱蒙嗣
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
孫  母召西奴.....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朱
蒙.....娶召西奴爲妃......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124) 조지프  캠벨,『신의  가면』Ⅲ, 까치, 2000, pp.56∼1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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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세계  즉, 무속  세계의  신으로  좌정되는  것으로  전개된다. 건국

신화의  경우  지상적  부친의  혈통을  부인하는  것은  지상적  부모가  통치하는

기존의  집단을  떠나  새로운  국가의  창건으로  귀결되며  무속신화에서는  예

를  들면  <삼태자풀이>에서는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가서  무속신이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세계  각지의  영웅의  탄생담에서  영웅들이  지상적, 현실적

부모를  부정하고  자신의  실제  부모  -  이들은  대개  죽었거나  천상적  존재이

다  -  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문전본풀이>에서  녹디생인의  출생은  주몽이나  비류왕의  탄생과  같은

세계의  출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건국신화에서는  그것이  빛이나  태양과

연계된  부계의식의  강화를  나타냄에  비해  본  신화에서는  부계의식의  강화

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대신  모계의  혈통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속의  神어머니와  神딸의  관계는  이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

다.125)

이러한  맥락에서  서사  전개에서  무리를  드러내는  변복  모티프가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변복  모티프는  뒷장에서  고찰할  <성주풀이>에서도

나타나고  <세경본풀이>에  들어있는  중요한  화소이다.126) 남선비를  찾아온

125) 뒤에서  고찰할  제주도  당신화에서는  이와  같은  모계의  이중계보가  빈번하게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무속이  본토와  달리  보수성을  유지한  데서  그  이유의  일
단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같다.

126) 이수자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남장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풍요제에
서  볼  수  있는  의복교환의례라  하여  男女具有  현상으로  보았다. 이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이는데  의복교환의례  자체만으로  兩性具有  현상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대딸이  예산국의  옷
을  입는다든가  경기도권의  <성주풀이>에서  소진맹이  황우양씨의  옷으로  갈아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경우  같은  性끼리  의뵥교환이기  때문에  의복교환만으

로  兩性具有로  말하기  곤란하다. 필자는  의복교환에  의해  양성구유가  되려면  이
성끼리의  의복교환이라야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이수자,「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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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을  죽이고서는  그녀  옷으로  갈아입고  그녀  행세를  한다. 이에  녹디생

인을  제외한  자식들이나  남선비가  속는다. 노일저대딸이  아무리  변장을  하

더라도  남편과  자식이  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던  의복이  지닌  상징성을  생각하면  노일저대딸이  자신의  옷

을  벗고  예산국의  옷을  입는  것은  예산국이란  존재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무당이  굿거리를  진행하면서  군웅복장을  하면  군웅신이  되고  <제석굿

>에서  중옷을  걸치면  제석신이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무당이  공수를  내

릴  때  이는  무당의  입장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의사를  무당

의  입을  벌어  전달하는  것이다. 의복으로써  대상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의복이  가진, 이와  같은  상징성을  고려하면  노일저대딸이  예산국의  옷

을  입은  것은  노일저대딸이  아니라  예산국임을  나타내는  신화적  표현이다.

이는  예산국의  옷을  입은  노일저대딸은  예산국임과  동시에  예산국이  아

니라는  사실을  뜻한다. 필자의  이와  같은  생소한  주장은  국조신화와  비교하

면  쉽게  이해된다. 국조신화에서  국조의  출생  시  부친의  二重  系譜가  서술

되는데  금와는  주몽의  아버지이지만  실제  아버지는  아니며, 주몽  또한  비류

왕의  아버지이지만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된다. 노일저대딸이  녹디생

인의  어머니이지만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조

신화에서  주인공들은  지상의  부모의  자식임을  부정하고  천상의  후예, 빛의

자식임을  주장하는데  본  신화에서는  노일저대딸이  녹디생인의  어머니이지

만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  어머니인  예산국의  옷을  입은  인물에  불과

하다고  함으로써  녹디생인의  어머니임이  부정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變服  모티프는  신의  출생  시  나타나는  이중계보를  매우  절묘하게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로  보인다. 변복  모티프는  노일저대딸이  녹디생인의

어머니  즉, 예산국임과  동시에  예산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산국의  죽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의  도표에서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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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있는  인물들, 해모수나  우태는  죽었거나  천상적  존재로서  지상적  아버

지인  금와왕과  주몽과  대조된다. 예산국은  이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데

예산국이  죽어야  했던  것은  국조신화에서  주몽의  친아버지인  해모수가  지

상이  아닌  천상에  있다든가  비류왕의  아버지인  우태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주몽이나  비류왕은  계부  밑에서  자라게  되며  주몽은

지상의  세력을  나타내는  금와왕, 대소  등에  의해  버려지고  핍박을  당한다.

이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세계로부터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부계의  계보가  중요시되는  국조신화에서  주몽이나  비류왕의  친부가  없는

것처럼  모계의  계보가  중요시되는  <문전본풀이>에서는  친어머니인  예산국

이  노일저대딸에  의해  죽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주몽의  아버지가  천상

에  있고  비류왕의  친부가  죽었기  때문에  계부, 지상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

는  것처럼  녹디생인이  계모, 지상적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모

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창조와  반창조,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싸

움이  여성들간의  대립으로  나타나  있는  점이다. 국조신화에서  대립적  두  힘

의  싸움이  지상적  아버지, 천상의  실제  아버지의  관계로  되어  있으며  여기

서  천상은  창건주들의  父系  系譜와  연결된다. 이에  반해  <문전본풀이>에서

는  이  대립이  여성들간의  대결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  천부와  지모의  결합에  의해  출생되는  자식의  계보를  父系에  두

느냐  母系에  두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국조신화나  <제석본풀이>  같은

신화에서는  부계를  따라  이중계보를  서술하는데  제주도  신화에서는  母系가

강조될  때가  많다.127) 녹디생인의  계보를  말함에  있어  아버지가  계보가  문

제되지  않고  어머니의  계보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신화

127) 제주도에는  <천지왕본풀이>가  부계가  강조되는  유형인데  대부분의  당신화는
<문전본풀이>처럼  모계의  이중계보가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제주도는  두  가
지  경향이  혼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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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인데  본  신화  외에도  대부분의  堂본풀이에는  삼각관계가  두  여성간

의  대립으로  나타나  있다. 하회굿에서  대립적  두  힘의  싸움에서  창조, 생명

이  반창조, 반생명(죽음)을  이겨  농작물의  풍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창조(붉은  치마)의  자식이  농작물인  것이다. 하회굿에서는  그것이  붉

은  치마가  여서낭으로  나타나며  여서낭이  이겨야  그  해의  수확이  풍작이

된다는  것에서  농작물은  여성의  계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만물이  생성되고  창조되는  것은  위대한  어머니로부터라는  사

고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의식이  고도화되면서  빛, 태양과  결부되어  부계

의  강화로  나타난다.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는  태양신으로  대체된다. 원래

母系의  계보가  중요시되었을  가능성은  무속에서  신어머니와  신딸의  관계에

서도  엿볼  수  있다.128) 현재  무속신화나  국조신화에서  두  가지로  존재하는

삼각관계는  부계의  강조에  따라  생긴  혼재  양상이  아닐까  추정된다.129)

128) 모계와  모권은  구별해야  하는  용어인데  권력의  중심이  모계에  있는  것이  모
권제이다. 모권제  사회가  부권제  사회에  앞서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심리적  사실로서  모권제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
다. 의식은  자신을  빛, 태양, 남성, 질서로  인식하며  무의식을  어둠, 여성, 혼돈으
로  인식  때문에  후대에  이르러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면  모권적  태모신  신화는

부권적  태양신화로  대체된다. 어둠, 혼돈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모권적  태모신
들은  부정적  의미가  부여되어  괴물  등으로  나타나며  태양신화의  주인공들에  의

해  정복되는  것으로  전개된다.(조지프  캠벨(2000), Erich  Neumann (1974)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모계의  혈통이  강조되는  신화군들이  있는가  하면  부계가  강조

되는  신화군들도  있다. 전자는  제주도  신화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으며  후자는
국조신화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모권제  신화가  후대에  부권제  태양신화로
바뀌는  점에  미루어  보수성이  강한  제주도  신화가  보다  古形을  유지한  것이  아

닐까  추측된다. 제주도에서는  창조신도  여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제주도를
만들어낸  신은  여성신인  선문대할망이다.

129) 서대석은  국조신화를  북방신화와  남방신화로  나눈  적이  있는데  <단군신화>
<주몽신화>  <해모수신화>  <해부루신화>  등이  전자에  속하며  <석탈해신화>
<김알지신화>  <삼성신화>등이  후자에  속한다. 대체로  북방신화는  부계를  천상
과  연결시키는  반면  남방신화는  알, 궤에서  태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천상과

- 108  -



이상에서  모계의  이중계보에  의해  녹디생인이  출생은  카오스로부터  세계

와  빛의  출현임을  고찰해보았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7이라는  숫자이다. 이들  7명의  자식  중  녹디생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품  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될  인물들이다. 녹디

생인과  이들  사이에  性別의  대립도  없으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인물로서

녹디생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없어도  될  인물이다. 녹디생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서사에서  하나의  인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져

야  할  변별적  자질(character )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는  모

자이크의  조각, 단편(fragment )과  같이  성격이  불완전하다. 모자이크의  단

편들은  한  개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전단계로서  작용할  뿐이며  그것은  자

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의미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자식들의  전체적  성격, 의미는  일곱  번째  자

식인  녹디생인에  의해  구현된다. 남선비는  자식들이  많아  살기가  힘들어  예

산국을  떠나는데  이것도  녹디생인이  태어난  뒤이다. 그  뒤  그는  노일저대딸

과  딴살림을  차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녹디생인을  비롯한  자식들의  죽음

이  상징적으로  전개된다. 이들의  탄생, 죽음의  의미는  녹디생인의  탄생, 죽

음으로  집약될  수  있다. 작품  전개에서  그들의  행동, 성격을  대변하는  것은

녹디생인이다. 뚜렷한  역할, 성격이  없는데도  자식들이  7명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아들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은  신화, 동화에

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뒤에서  고찰할  <토산  웃당본풀이>에서도

일뢰또는  7자  중  막내아들이며  <바리공주>에서도  바리공주는  7녀  중  막내

의  연결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본고의  논지를  적용시키면  북방신화는  보다
강화된  부계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면  남방신화나  제주도  신화의  대부분은  부계

의식의  반영이  나타나지  않는다.(서대석,『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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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7자가  강조되는  현상은  추측컨대  천계가  7단계로  구성되었다고  믿는  七

天界說과  관계  깊은  것  같다. 3, 7이라는  숫자는  신비의  숫자인데  엘리아데

에  따르면  七天界說이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한다.130) 중동의  신화에서  보면

이슈타르는  저승으로  갈  때  7개의  관문을  거치며  이승으로  귀환할  때도  역

시  7개의  문을  통과한다. 이는  저승이  7층위로  구성되었다는  믿음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샤마니즘  권역에서도  샤만은  이

계를  여행할  때  7단계를  거친다는  믿음이  많다고  한다.131) 우리의  무속에서

는  인간의  탄생은  저승으로부터  이승에  오는  과정이며  죽음은  이승에서  저

승으로  가는  과정으로, 탄생과  죽음은  그  경로가  같은데  역방향으로  나타나

있다. 제주도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저승세계인  서천서역국의  꽃밭에는  갖

가지의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의  색깔과  방향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

된다고  한다. 삼승할망은  이  꽃을  꺾어  쥐고  자식을  점지해주러  다닌다고

한다. <바리공주>에는  이승으로부터  저승에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바

130) 7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탄생을  말하는  창조신화와  관계  깊다. 중국의  <혼돈
신화>에서  보듯이  빛, 세계의  출현이  혼돈에게  눈, 귀, 코  등  7개의  구멍을  뚫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카오스에서  우주의  창조과정이  7단계를  거친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창조주는  하루에  하
나씩  세상을  창조하는데  빛에  이어  하늘과  땅. 해와  달, 식물, 새, 동물, 인간을
창조하고  하루는  쉬어  7일  동안에  우주창조를  완성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
의  삶의  주기도  7일을  주기로  한다.

131) 만주족의  샤만신화에서  寧安의  대샤만은  저승에  가서  7일  낮  7일  밤  동안  저
승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시신을  잘  보살펴줄  것을  老伴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았던  주위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불태우자  白鷹이  날아와

끄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하여  날개에  상처만  입었고  이  때문에  대샤만이  영원
히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
는데  대샤만이  저승세계에  7일  동안  여행하는  것  또한  이와  관계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최원오,「동아시아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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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주>에서  망자가  저승을  여행하는  과정은  7명의  딸들이  태어나는  과정

과  대응되고  있다.

①

우여  슬푸다, 선후망의  아모  망재(某亡子)

초공쥬  탄생하시는  뒤를  좃차

상산(上山)의  살문(殺門) 벗고, 명도(冥土)에  조상하고

조비조상(祖  祖上)의  원근  벗고

불사(佛事)의  천륭지게(天   〔s ic: 隆〕  地界) 벗고,

남망재는  복건  벗고, 여망재는  요모  벗고

왕생천도  극락셰계  후셰발원(往生薦度極樂世界發願)

남자되여, 서방정토극락세계로  가시는  날이로성이다.132)(밑줄: 필자)

②

우여  슬푸다. 선후망의  아모망저

이공쥬  탄생하시는  뒤를  좃치면은

칼산  디옥문(地獄門)을  열고

팔만사쳔  제디옥문을  열어

서방정토  극락셰계로  천도하시는  날이로성이다.133)(밑줄: 필자)

①은  첫  번째  공주의  출생  뒤  이어지는  대목이고  ②는  두  번째  공주의

출생  뒤  이어지는  대목이다. ①②의  밑줄  친  자리에  삼공주, 사공주  등을

넣으면  각  공주들이  탄생하는  대목이  된다. 이는  공주들이  한사람씩  저승으

로부터  이승에  태어날  때마다  망자가  저승세계  각  지역으로  가는  과정이다.

7공주가  태어날  때마다  망자의  안전한  여행을  비는  위와  같은  대목이  가창

132) 赤松智城 ·秋葉隆, 앞의  책, p.19.
133) 赤松智城 ·秋葉隆, 위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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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7공주의  탄생할  때마다  망자가  저승세계의  관문을  하나씩  통과한다면

망자는  7단계를  거쳐  저승에  도착하는  것이  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인

간이  이승에  탄생하는  것  역시  저승에서  7단계를  거쳐  탄생하는  것이  된

다.134) 그렇게  볼  때  인간이  출생하는  것은  마지막  관문인  일곱  번째  관문

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승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된다.135)

이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저승은  인간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무의식을  뜻한다.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의  탄생은  무

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무속신화에서  저승

세계가  7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의식의  층을  7단계로  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무속신화에서  7단계를  거쳐  이승으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

의  출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단계의  무의식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의식의  출현과  7이라는  숫자와의  긴밀한  관련성은  <혼돈신화>에

서  의식을  뜻하는  눈, 코, 귀  등의  7개의  구멍(七窺)을  혼돈에게  뚫어주자

혼돈이  죽었다는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전본풀이>나

<토산  웃당본풀이>  <바리공주>  등에서  일곱  번째  자식을  강조하는  현상

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승세계에서  이승으로  태어날  때  두  세계

를  경계지우는  문턱은  마지막   일곱  번째  관문인데  일곱  번째  관문을  통과

해야  비로소  인간의  탄생, 의식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신화에서  신들의  탄

생은  빛의  출현, 세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격이  불완전한  형제들의

행동의  의미가  7자인  막내에게  이르러  완성되고  집중되는  것은  이  같은  여

134) 물론  <바리공주>에는  저승세계가  열두문으로  언급될  때도  있고, 팔만  사천
지옥문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처럼  국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필자는  큰  틀에서  볼  때  7이라는  숫자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아  7천계설과
연계시켰다.

135) 오르피우스교에서도  이계는  七天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
나는  과정은  오르피우스종교에서는  7단계를  거쳐  意識界로  들어온다고  하며  죽어서
이승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7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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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단계를  거치는  의식의  출현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2 ) 녹 디 생 인 의  상 징 적  죽 음  : 카 오 스 로 의  복 귀

녹디생인의  출생이  세계의  출현, 빛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그의  죽음은  출

현한  세계가  카오스로  복귀하고  빛이  다시  어둠에  잠긴  것을  뜻한다. 이는

녹디생인의  탄생→죽음의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녹디생인의  죽음은  의복이

지닌  상징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노일저대딸은  예산국을  죽이고  난  뒤  남선비와  함께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 이  부분은  각편이  지닌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들어가  있다.

<고대중본>

큰  아들은  갓을  벗어   릴  놓고  / 둘찻아들은  망건  벗어   릴  놓고

싯찻아들은  두루막  벗어서   릴  놓고  / 닛찻아들은  저구리  벗어   릴  놓고

다섯찻아들은  행경(行纏) 벗어   릴  놓고  / 여섯차아들은  신은  벗어   릴  놓고

일곱차아들은  녹디생인인디  똑똑  고  영역   니  / 칼산  릴  놓읍내다,136)

이는  녹디생인을  비롯한  7명의  자식들이  남선비, 노일저대딸을  맞이하는

136) 장주근,『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p.195. 제주도  무속에서  무당
들은  굿할  때  나타나는  칼날의  모양으로  신의  뜻을  해석한다고  한다. 칼날이  교
차한  것(가새다리), 칼날이  둘  다  위쪽으로  향한  것(칼선다리) 두  칼날이  나란히
좌향한  것(왼좌부다리)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중  칼선다리는  불길한  징조로  여
기고  있다.  그런데  녹디생인이  칼선다리를  놓는  것은  칼을  놓은  녹디생인의  입
장에서  본다면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침몰한  것임을  뜻한다. 노일저대딸을  맞이
할  때  나타난  이와  같은  불길한  징조는  녹디생인의  죽음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장주근, 앞의  책, p .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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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다. 여기서  자식들은  배를  타고  온  남선비와  노일저대딸은  맞이하기

위해  다리를  놓는다. 그들은  갓, 망건, 두루막이, 저고리, 행전, 신을  벗어

다리를  놓고  마지막으로  녹디생인은  칼선  다리를  놓는다.137) 여기서  그들이

소유한  옷, 모자, 신발을  벗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7명의  자식이  한  사람

이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벗는  것이  된다. 이들  형제들의  성격, 행동

을  대표하는  것이  녹디생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녹디생인으로  대표되는  자

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fragment )들이다. 따라서  이는  그들이  알몸이  되었

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감을  나타낸다.

인간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지만

意識을  지닌  존재, 사회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몸인  걸  부끄럽게  여겨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는138) 데서  알  수  있듯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동물적  존재, 의식이  결여된  존재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에덴이라는  낙원, 자궁  속의  태아와  같은

137) 여기서  녹디생인이  소지한  칼을  놓는  것은  의미가  깊다. 칼은  가르고  재단하
는  도구로서  대표적인  것이다. 가르고  재단하는  행위는  무정형의  것을  구체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며  이는  분별, 구분을  짓는  의식의  행위를  상징한다.
어둠, 혼돈은  구분과  분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서  이는  무정형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정형의  것으로부터  형태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바로  대극이  해소된  무

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무당의  신칼은  바로  이와
같은  어둠  -  不淨, 잡귀라고  지칭된다.-을  가르는  도구이며  신칼을  보유한  무당
은  어둠으로부터  밝음, 빛을  지켜주는  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당을  통해
어둠, 무의식에  침몰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따라서  녹디생인이  소지한  칼을
놓는  것은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의  침몰, 카오스로  복귀한  것을  뜻한다. 카
오스로부터  부활이  다시  칼을  쥔  녹디생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칼이  지닌  이런  상징적  의미가  매우  탁월하게  표현된  것이  제주도  성
주굿의  진행에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성주풀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
도록  하겠다.

138) 창세기  3 : 9 ~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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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  존재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역사적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이  옷을  벗어  다리를  놓는  것은  세속성, 사회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나아가  물질성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슈타르신화>이다. 이슈

타르는  탐무즈를  찾아  冥界를  여행하는데  그  때  그녀는  7개의  관문을  통과

한다.139)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슈타르는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녀가  소지했던  옷과  장신구를  벗는다. 이는  그녀에게서  세

속성, 물질성, 육체성(생명)의  제거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슈타르는

저승에서  지상으로  귀환할  때  다시  벗었던  옷을  하나  하나  되찾음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한다.140) 저승은  심리학적으로는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이란  점에서  무의식과  동일한  의미이다.

옷, 갓, 신발  등이  지닌  이런  신화적  상징성은  巫服, 巫具의  착용에서도

볼  수  있다. 굿을  하기  위해  그들은  일상적  생활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무

복을  입고, 요령  등  巫具를  착용하는데  이는  그들이  일상적  존재에서  벗어

나  이들을  착용함으로써  초경험적  존재로  화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엘리

아데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한다.

샤만의  무복은  그  자체로서  종교적인  히에로파니(거룩한  것의  드러남  곧

성현)와  코스모그래피(cosmography :宇宙形狀誌)를  이룬다. 무복은  거룩한  것

139) 사무엘  헨리  후크,『중동신화』,  범우사, 2001, pp. 77∼86.
140) 이는  달이  차고  기우는  과정을  죽음과  부활로  본  그들은  달신인  이슈타르가
죽음-  부활하는  과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책에  따라  그  관문은  여섯
개, 또는  일곱  개로  나와  있다.(사무엘  헨리  후크, 앞의  책, pp.77∼86. M.
E stherharding, Woman ' s  M  ys ter ies  :  Ancient  &M  odern, Shambhala, 1990,
pp. 155∼1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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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생략).....알타이인  샤만은  겨울에는  속옷  위

에다  무복을  입지만  여름에는  알몸에  무복만  걸친다. 퉁구스인  샤만은  여름

이고  겨울이고  늘  알몸에다  무복만  걸친다. 극북지방에  사는  다른  종족의  샤

만도  이와  같다. 그러나  동북  시베리아와  대부분의  에스키모  샤만에게는  엄

격하게  말해서  무복이란  것이  따로  없다. 샤만은  대개의  경우  알몸으로  지낸

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샤만은  속(俗)의  의상, 즉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

에는  접신  체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무복은  샤만이  차지하고  있는  공

간이  주위의  속계(俗界)와는  다른  종교적  소우주가  되었음을  나타낸다....그러

니까  탈혼망아(脫魂忘我)에  들기  직전에  무복을  입기  때문이다.14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巫服과  일상복의  대립적  성격인데  무

복의  착용은  일상적  삶으로부터  벗어나  초경험적  세계, 카오스로  들어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초경험적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일상적

옷을  벗는  것은  바로  무당에게서  세속성, 물질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이

것은  상징적으로  육체성의  소멸의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의복이  지닌  이런  신화적  의미는  <바리데기>에서도  나타나  있다.

극락세계를  가실  , 넓고도  어둔길은  디옥길이요

밝고도  좁은  길은  극락길이요

밟고도  흔길은  은하수  텬궁길이

넓고  어둔  길  엽해  두고, 밝고  흔길로  가소사

길신(路神)이  머물거든, 짚신을  버서  전하고

매장각씨(埋葬閣氏) 머물거든, 것매  일곱  속매  일곱

열네매  고를  풀어  전하고

혼백이  머물거든, 속적삼  버서주고

141) 미르치아  엘리아데,『샤마니즘』, 까치, 1994,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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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이  머물거든, 명젼삽선(銘旌  扇)을  전하시고

토신이  머물거든, 텬급(天金)디금(地金)을  전하고

지게바위  칼바위  머물거든

이랑대단을  전하고

열두문에  머물거든, 삼텬곡   을  전하고142)

이는  바리공주의  내력담이  끝나고  난  뒤  무당이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따라야  할  행동지침을   죽은  이에게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男망자는  망건

벗고, 女망자는  오묘를  벗어야  한다고  한다. 이어  길  선택을  말해주고, 그

길을  갈  때  거리신에게  짚신을  벗어  주고, 매장각씨에게는  것매, 속매  고를

풀어  전하고, 속적삼, 명정삽선, 천금지금, 이랑대단, 삼천곡깔  등을  주라고

한다. 고를  풀어  준다는  것은  이승에서의  얽히고  설킨  삶의  곡절을  벗어버

리는  것으로  이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속의  삶, 세속성을  망자에

게서  벗어버려야  함을  나타낸다.143) 망건과  오묘, 속적삼  등의  의복과  소지

품을  벗어서  저승에서  만난  신들에게  통과료로  바치는  것은  이들이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승에서의  흔적, 속세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  담

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옷이나  소지품을  벗는다는  것이  세속성과

물질성, 육체성을  벗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녹디생인  등이  그들의  의복  및  신발  등  소지품을  벗는

것은  그들에게서  세속성과  물질성이  제거된  것을  뜻하며  이는  그들이  의식

과  빛의  상태를  벗어나  어둠, 카오스  상태로  복귀했음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카오스, 무의식  상태로의  진입시  물질성과  육체성과  세속성

이  소멸되는  현상은  무당의  忘我  狀態에서도  볼  수  있다. 무당은  忘我  상태

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제물

142) 赤松智城 ·秋葉   , 앞의  책, p.46.
143) 이는  망자천도굿에서  무당이  고를  푸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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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동물을  무당의  머리  위에서  죽여  피를  그의  머리에  적시게  하기도

한다.144) 후자의  경우는  무당의  자해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신의  몸에서  직접  피를  내든, 동물로  대신하든  이는  카오스로의  진입은  물

질성과  육체성과  세속성의  소멸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의복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녹디생인  등이  소지품과  의복을  벗는  것은  세속성과  물

질성의  제거를  통한  카오스로의  복귀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녹디생인  등의  상징적  죽음은  뒤이은  인신공희에서도  나타난다. 노일저대

딸은  간계를  꾸며  자식들의  간을  요구하는데  산돼지의  간을  형제들의  간이

라고  속여  노일저대딸한테  준다. 이는  인신공희의  성격이  내포된  것으로  카

오스로의  복귀에  이와  같은  인신공희나  희생제의가  나타남은  부락제의  진

행에서  볼  수  있다. 부락제는  인간의  모의적  행위에  의해  일상적, 세속적

세계가  정지되어  카오스로  복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제의에서  인신공희나

동물공희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의  창조, 부활이  근원적  존재의  죽음으로부

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의  창조, 부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카오스로의  복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카오스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일체의

세속성과  물질성, 육체성의  소멸이  필요하다. 인신공희, 희생제의가  제의에

서  행해지는  데는  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

가  깔려있다고  생각된다.

녹디생인  등의  상징적  죽음이  그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벗어  다리를  놓는

것으로  전개된다면  그들의  부활은  벗었던  의복이나  소지품을  다시  입는  것

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작품에서  여타  자식

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녹디생인이  손에서  놓았던  칼을  다

144) 브리야트의  입문의례에서  샤만  후보자는  염소의  피로써  齋戒를  받으며  짐승
의  도살이  샤만  후보자의  머리  위에서  도살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  염소의  도살은  샤만  후보자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엘리아데(1994), 앞의  책,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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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쥐는  것으로  전개된다. 녹디생인이  칼을  쥔  결과  노일저대딸은  달아나다

죽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세계의  새로운  출현을  가져온다. 이는  녹디생인

의  죽음이  카오스를  뜻하며  그의  부활이  세계의  새로운  출현임을  나타낸다.

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칼을  쥔  녹디생인에  의해  카오스가  해

소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칼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의식의  무의식

으로의  침몰, 죽음을  의미한다면  다시  칼을  쥐는  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

의  출현, 부활을  뜻한다.

3 ) 녹 디 생 인 의  부 활  : 세 계 의  새 로 운  출 현

녹디생인의  부활은  세계의  새로운  출현을  뜻하는데  이는  노일저대딸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노일저대딸의  흉계를  알아챈  녹디생인이  칼로  그녀를

협박하자  그녀와  남선비는  달아나다  죽게  된다. 녹디생인의  부활에  노일저

대딸뿐만  아니라  남선비의  죽음까지  동반되는  것은  세계의  새로운  출현이

기존의  세계를  부정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국조신화의  주인공의  행적과  대응된다. 주몽  또한  버려짐과

박해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과  기존의  세계-이들은  지상적  세력을  뜻함-

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고구려의  창건으로  귀결된다. 노일저대딸의  죽음과  남선비의  죽음에

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긴장, 갈등  구조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145)

145)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부부와  자식  세대의  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
신의  이야기는  남신을  중심으로  처첩의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삼각관계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자식인  신은  부모로부터  내쳐  상징적  죽음을  경험하고서  귀환
하는데  이는  부모신들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당신본풀이와  <문전본풀이>는  동
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당신본풀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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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어둠으로부터  탄생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지만  빛은  자신을  낳

은  어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예로  들었던  중국의  <혼돈신화>에서

혼돈에게  눈, 코, 입  등의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데

서  보듯이  의식의  탄생은  자신을  낳은  부모에  해당되는  혼돈, 어둠, 무의식

의  죽음을  수반한다.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이나  혼돈은  대극이  발생하기  전

으로  차이,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차이, 분별에  의거하는  의식

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낳은  무의식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연유한다. 의식이  출현할  때의  부정적  성격은  신화에서  부친  살해의  모티프

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땅의  여신인

가이아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증오해서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빛  속에  나오지  못하게  땅  속에  숨겨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식인

크로노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크로노스  역시  자신의  왕위가  자식에

의해  빼앗길까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먹어치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  또

한  우라노스의  전철을  밟아  제우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대를  이은  이와  같

은  부친  살해는  빛이  탄생되기  위해선  자신을  낳은  부모에  해당되는  어둠,

혼돈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성격에  연유한다. <문전본풀이>에서  남

선비, 노일저대딸의  죽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녹디생인

의  부활이  어둠, 혼돈으로부터  세계의  출현,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탄생에

수반되는  필연적  죽음으로  이해된다.

녹디생인의  부활은  세계  창조로  전개되는데  그  과정은  첫째  노일저대딸

의  몸으로부터  생물들이  탄생하며, 둘째  예산국이  꽃에  의해  부활되며, 셋

째  예산국이  누웠던  흙으로부터  시루(구멍)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개된다.

①  생물들의  환생과  예산국의  부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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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디생인이  노일저대딸의  시체를  부위별로  찢어  바다에  던지니  그녀의

몸으로부터  각종  해산물과  모기, 각다귀  등  여러  가지  생물이  환생한다.

<고대중본>

양각(兩脚)은  터다가  드들팡을  서립  고  / 양팔은  헤여다가  돛집  짓기  서립   고

양눈은  돌라다가  저  바당에  던졌더니  /구쟁이로  환싱   고

손톱발톱은  돌라다가  저  바당에  던졌더니/굼벗닥지로  환싱  고

똥고냥은  돌라다가  저  바당에  던졌더니/  문주리로  환싱  고

바래기  궂인  건  돌라다가  저  바당에  던졌더니  / 대전복  소전복이  되고

대가리는  돌라다가  돛도고리를  서립  고146)

이는  그녀의  다리, 팔, 눈, 손톱발톱  등  그녀의  몸  부위로부터  돛집, 소라,

전복  등  온갖  해산물이  환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죽음이  곧  탄생으

로  연결되는  것은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고대인의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의  <盤固신화>나  중동의  <티아마트신화>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주  만물의  탄생을  신의  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동

일한  맥락이다. 노일저대딸의  죽은  몸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는  것은  노일

저대딸의  몸이  세계  창조의  질료가  되는  것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예산국의

부활은  이와  같은  카오스로부터의  세계  창조가  식물적  이미지로  전개되고

있다.

각편에  따라  예산국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활은  나타

나지  않고  후하게  장사지내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도  있다. 예산국의  부활이

나타나는  각편을  보면  구체적  전개는  상이한데  공통적으로  식물의  부활이

미지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를  각  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46) 장주근, 앞의  책,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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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중본>

1) 녹디생인이  서천꽃밭에서  살오를꽃, 힘오를꽃, 오장육부  생길  꽃  등  여러  가지

환생꽃을  가져온다.

2) 예산국의  뼈만  남아  있는  뻘  속에  꽃을  꽂는다.

3) 그래도  환생하지  않으니  하늘에  축원을  하고  소나무  막대기로  세  번을  친다.

4) 예산국이   이사  무충게  자졌구나  하면서  살아난다.

<박남하본>

1) 곽새양반의  권고에  따라  서천꽃밭에  가서  말을  하게  하는  꽃, 오장육부  살아

오를  꽃  등  여러  가지  환생꽃을  따가지고  온다.

2) 이  꽃을  어머니  시체에  꽂아  놓고  하늘에  축원하며  나무가지로  어머니  몸을

쓸어  때린다.

3) 예산국이  살아난다.

<이춘아본>

1) 뼈만  남은  예산국의  시체를  때죽나무  회초리로  열네번을  친다.

2) 예산국은  너무  잤다고  하면서  일어난다.

<고대중본>  <박남하본>에  비해  <이춘아본>은  간략한데  <이춘아본>의

경우  꽃을  꽂는  장면이  없이  막바로  나무가지로  예산국의  시체를  치는  장

면만  나오는데  추측컨대  꽃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망각됨으로써  이  대목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중본>  <박남하본>에서  예산국의  시체에  여러

가지  꽃을  꽂아  둔  장면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연

상시키는데  이는  <창세가>에서  미륵님이  자면서  꽃을  피우는  대목과  유사

하다. <창세가>에서는  미럭님이  죽음(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미

럭님의  신체가  꽃을  피우는  質料로  작용하는  것이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

런데  <문전본풀이>에서는  예산국의  몸이  꽃을  피우는  질료로서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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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녀의  시체에  꽃을  꽂는  것은  그녀의  죽음  -

부활의  과정이  꽃이  지닌  죽음-부활의  생명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

다. 꽃과  곡물의  새싹은  그  전  단계로서  종자가  어두운  땅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죽음에  의해  지상에서  부활된  존재들이다. 예산국의  몸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인  시체에  꽃을  꽂는  것은  그녀의  죽은  몸이  부활을  위한  종

자가  되어  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물의  부활  이미지가  그대로  예산국의  부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②  시루만들기

녹디생인은  예산국이  누웠던  흙을  모아  질그릇을  만드는데  형제들이  돌

아가면서  구멍을  하나씩  내어  시루를  만든다. 흙→질그릇→시루로  되는  과

정은  세계  창조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시루는  창조행위를  드러내기에  매

우  탁월한  상징으로  생각된다. 흙, 대지가  만물이  만들어진  질료로서, 인류

의  어머니로  상징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容器, 그릇(vessel)은  각

국의  신화에서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 )의  상징으로  나타난다147).

이는  용기(그릇)이  무엇을  담고, 수용하는(contain )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아를  품는  자궁을  상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신화에서

예산국이  누웠던  흙과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이중으로  위대한  어머니를  상

징하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는  세계가  혼돈으로부터  창조된다는  면에서  혼

돈, 어둠과  동의어이다.148) 따라서  시루를  만든다는  것은  담겨지고  품어져

147) Erich  Neumann , The  Grea t M  other 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예와
함께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148) 자궁, 카오스로서의  그릇의  상징은  치병굿에서도  나타난다. 영장치기에서  환
자는  죽은  이로  취급되어  매장되는데  이  때  닭이  환자의  주변을  돌게  하며  무

당은  축원한  뒤  바가지나  뚝배기를  밟아  깨뜨린다. 이어  환자가  홑이불  속에서
발치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는  태아가  자궁으로부터  출산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치병굿의  과정은  환자가  죽음, 자궁으로부터  부활하는  과정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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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d) 있던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세계의  탄생

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149) 더구나  시루는  그릇  중에서도  불기운이  그릇

을  뚫고  통과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독특한  형태이다. 그런데  불은

만물이  생명을  지니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를  발

산한다. 태양은  이와  같은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생명의  근원

으로  여겨지는데  태양은  거대한  하나의  불덩이로  볼  수  있다. 흔히  어둠에

불을  밝힌다  는  표현에서  보듯이  어둠과  불(빛)은  서로를  극하는  상대이다.

따라서  불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루는  이와  같은  불

기운을  시루를  통해  직접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이  때문에  어둠과  혼돈을

뜻하는  그릇에  불기운을  관통시킨다는  것은  어둠에  빛을  가하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150)

고  있다. 여기서  환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기  전  무당이  바가지나. 뚝배기를
밝아  깨뜨리는  것을  김태곤(『한국무속연구』p.376)은  이제까지  살아  왔던  질서
를  깨뜨려  출생  이전  카오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치병굿을  죽음, 카
오스-부활의  원리로  본  견해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 이  때  바가지는  기존의  질서를  상징하기보다  카오스, 죽음을  상징한
다. 이는  환자가  이미  매장되고  난  뒤  바가지를  깨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때의  바가지는  혼돈, 죽음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바가지를  깨는  것은  혼돈,
죽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닭의  등장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닭은  새벽. 빛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동물로서  빛,
의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매장된  환자의  주위를  닭이  돌고, 이어  바가지를  깨뜨
리는  것은  환자가  죽음, 어둠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뒤  이어
환자는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치병굿의  이와  같은  성격에  관
해서는  Ⅴ장. 2 치병굿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49) 시루를  만드는  것이  창조를  상징함은  오산  <시루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시루말>에는  창세신화의  일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  없지만  다른
굿거리보다  앞에  나오는  점으로  보아  창세신에  대한  제차일  가능성이  크다. 그
런데  그  굿거리의  명칭이  시루(신)에  대한  말미(禱詞)  라는  사실은  시루신, 구
체적으로  말하면  시루를  만든신이  창세신이라는  결과가  된다.

150) 이  때문에  서구에서  우주에  생기를  불어넣는  세계혼은  불꽃으로  언급된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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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본풀이>에서  녹디생인이  시루에  구멍을  내고, 불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형상을  갖춘  세계가  출현함을  뜻하는  것이며  위

대한  어머니인  어둠,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출현하고  빛과  의식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151) 이러한  의미는  예산국이  조왕할망으로  되는  것에서

도  확인된다.

<이춘아본>

어멍  등태엣   은    돌란  / 시리  맨드란, 일곱  고망  똘롼

니리  물에서  살안  얼어시메서란  / 조왕할망으로  앚입서

시리떡  칠  때랑  / 시리할망으로  들어앚앙  / 불이나  촙서. 152)

꽃은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  으로  언급되기도  한다(Jung,『원형과  무의
식』, pp.50∼62) 여기서  본  신화에서  시루에  불기운을  불어넣는  녹디생인의  창
조행위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연상시킨다.  여호와  하
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  끝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가  2 : 7)
151) 시루가  가진  이러한  의미는  혼례절차에서도  볼  수  있다. 전통  혼례식이  신성
혼의  성격이  내포하는  것은  婚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원래  결혼식은  어둠(昏)
속에서  행해졌다. 남성과  여성의  혼인은  원초적  하늘과  땅의  결합의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  이  때문에  혼례식은  카오스를  뜻하는  밤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례식으로부터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것은  세계의   출현이라는  의미

가  담겨  있다. 이는  대례상에  놓여지는  닭에서도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닭은
빛과  의식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닭이  혼례식에  사용되는  것은  남녀결합과  밤으

로  상징되는  카오스로부터  빛, 세계가  새롭게  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이와  같은  혼례가  지닌  성격은  결혼식이  치루어지기  전  신랑집에서  보
낸  혼수함을  시루  위에  두고  간단한  고사를  지내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혼
수함에  있는  청색, 홍색실은  남녀결합을  상징하는데  그  함이  시루  위에  올려지
는  것은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새로운  세계, 빛의  출현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강재철,「한국혼례에  나타난  제습속의  상징성  고찰」,『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참고).

152) 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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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시루로  만든  목적이  예산국이  물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추워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예산국의  몸  =  시루임이  확인되는데  이

는  시루에  열을  가하는  것이  예산국의  몸을  덥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런데  그녀가  또한  조왕할망으로  좌정되는  데서  시루에  불기운을  가하는  것

이  집과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는

시루  =  집(부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53) 이로  볼  때  본

신화에서  녹디생인이  가택신으로  좌정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여기서

시루가  만들어지고, 집이  건축되는  것은  세계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택신인  녹디생인은  창조신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데  집이  가진  신화적  의

미를  고려하면  이는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154)

흥미로운  사실은  카오스로부터의  창조가  모두  예산국, 노일저대딸과  같

은  여성의  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남선비  역시  이들처럼  죽지만

그의  죽음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는다. 이는  본  신화에서  삼각관

계를  보여주는  카오스에서  대립적  두  힘이  여성들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

락으로  생각된다. 창조와   反창조의  대립적  두  힘이  여성들간의  대립적  관

153) 부엌(집)의  불을  관장하는  신이  조왕할망이고  여성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창
조신이  원래  여성이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추측된다. 선문데할망은  거인신
으로서  한라산을  베개로  삼고  누우면  다리가  바다에  닿았다고  한다. 그녀가  흙
을  치마폭에  담아  쏟아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고  치마에서  흘러내린  흙들이  한

라산의  여기  저기  작은  구릉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란  국토를  만든  신이
여성신임을  나타낸다. 또한  제주도  신화에서  처첩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모계  계보의  중시  역시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문전본풀이>에서  문전하
르방   만국  문전할망  해만국  이라고  서두에  언급되는데  보통  여성이  달이고  남

성이  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뒤바뀌어  있다. 이는  부계가  강조됨에  따라  원
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여성신이  후대의  신화에서  남성신으로  대체되었던

게  아닐까  추정되는데  이는  좀  더  고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4) 집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관해서는  뒷장에서  본토의  가택신화인  <성주풀이>
를  고찰하면서  함께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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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나타나는데  세계의  창조는  이  두  대립적  힘으로부터  출현되고  있다.

예산국, 노일저대딸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것은  그녀들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태초의  위대한  어머니, 지모적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고

찰해보았다. 이  과정은  혼돈-창조의  반복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혼돈-  창조

를  중심으로  한  축이  작품을  전개해나가는  핵심적  축임을  알  수  있다. 이

핵심적  축의  밑바탕에는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된다는  사고가

깔려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전개과정  뒤엔  녹디생인의  가족들이  가택신으로  좌정되는  것이

언급된다. 남선비, 예산국, 노일저대딸  그리고  녹디생인을  비롯한  형제들이

집의  각  부분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되는데  녹디생인은  일문전신이라  하

여  가택신  중에서  상청을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신이  된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본  신화가  카오스-창조가  핵심적  축이  됨을  나타내며  이는  <창세가

>  <천지왕본풀이>와  같이  카오스-창조의  반복으로  작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2. <성 주 풀 이  >

1) <성 주 풀 이  >의  구 조  분 석

본토의  <성주풀이>는  크게  보아  두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경기도권인  용

인, 안성, 화성에서  채록된  <성주풀이>와   손진태의  <朝鮮神歌遺篇>에  실

려  있는  <成造神歌>이다.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이  두  계열은  작품의  서사

구조에  있어서도  구분된다. 성주신이  성주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주신에  해

당하는  인물인  황우양씨  부인의  시련담이  나오는  것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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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전자는  부인의  시련담이  나오는데  비해  후자는  부인의  시련담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  두  계열은  주인공의  명칭부터  다른데  편의상  각각  ①

황우양씨  계열과  ②성주계열로  부르기로  한다. ①의  경우  사건  진행에서  황

우양씨보다  부인의  역할이  주도적이며  부인이  겪는  시련담이  서사  진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②에서는  성주신이  주도적  인물로

나오며  성주신의  부인은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이른다. ①계열은  서대석에

의하면  연구자들에  의해  4편의  자료가  채록되었다고  하는데155) 그  뒤  서대

석에  의해  한편이  더  채록되어  5편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성주풀이>의

이본을  비교해본  결과  <성주풀이>에는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  서사

단락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156) 필자가  보기에도  경기도권의  <성주풀

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계열은  손진태의  <조선신가유

편>에  실려  있는  각편인데  이는  동래  지역의  맹인조합장인  최순도의  것을

전사한  것이다.

논지  전개를  위해  두  계열의  무가를  비교하기로  하는데  각각  <이성녀본

>과  <최순도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녀본>

황우양씨는  천하국  천대목신과  지하국  지탈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옥황

이  황우양씨에게  천하궁을  짓도록  명령내린다. 황우양씨가  성주하러  떠나는데

부인이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함구하라고  당부한다. 그런데  소진랑의  꾐에

빠져  황우양씨는  말을  하게  되고  소진랑과  황우양씨는  옷을  바꾸어  입는다. 변

복한  소진랑은  그의  집으로  가  황우양씨의  부인를  겁탈하려고  한다. 한편  夢兆

에  의해  부인이  위험에  빠진  걸  알고  집으로  돌아가  소진랑을  징치하고  다시

155) 서대석, <성주풀이와  춘향가의  비교연구>  판소리  연구  1집  판소리학회  1989
156) 서대석, 위의  논문  p. 11 참조. 그  뒤  서대석에  의해  안성에서  채록된  것도  필
자가  각편을  비교해본  결과  서사  단락에  있어  앞서  채록된  네  편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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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  천하궁을  짓고  성주신이  된다.157)

<최순도본>

천궁대왕과  옥진부인의  만득자로  안락국(성주신)이  태어난다. 15세  되던  해  인

간들을  위해  집을  짓기  위해  인간세상으로  내려오지만  재목이  적당하지  않아

솔씨만  심고  다시  돌아간다. 결혼하고  난  뒤  그가  주색잡기를  일삼자  무인도로

귀양가게  된다.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행복하게  살다가  만년에  지상에  내려와

집을  짓고는  성주신으로  좌정한다.158)

<이성녀본>은  ①출생  -  ②황우양씨와  소진랑의  대결-  ③천하궁  건설  -

④성주신  좌정으로, <최순도본>은  ①출생  -  ②귀양  -  ③집짓기  -④성주신

좌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성녀본>에서  ②황우양씨와  소진랑의  대결은

황우양씨의  부인을  중심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여기서  변복  모티브가

나타난다. ②는  <최순도본>에서는  삼각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성주신이  황

토섬으로  귀양가는  것으로  전개된다.159) ②는  각편에서  본  신화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기로  한

다.

157) 赤松智城 ·秋葉   , 앞의  책.
158) 손진태,『조선신가유편』(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159) <이성녀본>과  <최순도본>을  비교할  때  <이성녀본>은  황우양씨  부인의  활약
이  두드러진다. 성조를  하러가는  계기도  부인의  설득에  의해서이고  부인이  시련
을  겪는  것도  부인의  당부를  어긴  황우양씨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성녀본>
에서는  시종일관  부인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황우양씨, 부인,
소진랑의  삼각관계가  전개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최순도
본>에서는  부인의  역할이  미미하며  따라서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성녀본>은  한  가족이  사회적  단위로서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론-극복의  의미가  <최순도본>에  비해  강조되어  있다. 이에  관해
서는  서대석, 서사무가  <성주풀이>연구  참고.그러나  삼각관계는  나타나지  않지
만  상징적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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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성녀본>에서  황우양씨의  부인을  두고  황우양씨와  소진랑이  보

이는  삼각관계를  보면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 소진랑이  황우양씨에게  그의

옷을  요구하며  소진랑은  황우양씨의  옷을  입고  황우양씨인  척  행동한다는

점이다.  먼저  황우양씨가  길을  떠날  때  부인은  도중에  누가  말을  걸더라도

절대로  대꾸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런데도  황우양씨는  소진랑의  꾐에  넘

어가  대꾸하게  된다.

한번  물어  대쳑  업고  두  번  물어  대쳑  안  허니

일부러  좃차가며

애비업는  후레자식이라  하니

황우양씨  속으로, 보인  말대로  하얏드니

고욕이  자심타고, 돌아서서  허는  말이

먼  질  가는  사람  보고, 말허자  허는  자도

비업는  후레자식이라, 계는  뉘라  하오160)

소진랑은  황우양씨의  약을  올리고  집  짓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실컷  겁

을  주고서  그  해결책이  옷을  바꾸어  입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황우양

씨의  의도가  옷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진랑은  도술을  쓰는  비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황우양씨의  옷을  입지  않아도  황우양씨의  부인

을  겁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과연  문열어라  하며

어룬이  나갓다  돌아오면, 닷친  문도  열거든

엇지하야  열인  문을  도루  닷침은  무슨일이냐

황우양  부인  허는  말이

160)赤松智城 ·秋葉隆, 앞의  책,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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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감님은  엇그졔  가섯는데

이졔  올  리  만무허니,  이  도라가시오

소진랑이  한참   각다가, 입엇든  속점삼  버서

쉰길  담  넘어  던지며, 이걸  보고  열어주시오

부인이  젹삼을  집어보니, 바누질은  내  솜씨나

가  달낫스니, 어서  밧비  돌아가소

소진랑의  거동  보소

안녀자가  다든  문을  대쟝부가  못  열손야

졔귀야  졔귀야  라고, 삼  세  번을  불으드니

졔쇠업는  대문  즁문  소리업시  열이더라161)(띄어쓰기  : 필자)

이를  보면  소진랑은  도술을  써서  잠근  문도  열  수  있는  비범한  인물이

기  때문에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구태여  황우양씨의  옷으로  갈아입을  필

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황우양씨를  꾀어  그의  옷으로  갈아입

어야  했던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황우양씨의  옷을

갈아입고  황우양씨  부인  앞에  나타난  소진랑이  처음에  황우양씨인  척  행동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일저대딸이  예산국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데  이  변복  모티프는  경기도권의  <성주풀이>에는  모두  들어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변복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흥미를  위해  우연히  삽입된  것

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대목은  숨겨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된

다.

여기서  소진랑과  황우양씨의  부인이  대면하는  장면은  서인님과  당금애기

가  만나는  대목과  매우  유사하다. 서인님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해  잠그진

대문을  도술로써  맞서며  집안으로  들어간  서인님은  침입자의  성격을  지니

는데  소진랑  역시  같은  수법으로  황우양씨  부인과  결합하려고  한다. 당금애

161) 赤松智城 ·秋葉隆, 위의  책,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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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중심으로  한  서인님과  서참봉의  갈등관계가  본  신화에서는  황우양씨

부인을  중심으로  한  소진랑과  황우양씨의  관계로  전개된다. 서참봉: 서인님

의  대립은  황우양씨: 소진랑의  대립이  대응되는데  여기서  변복  모티프가  매

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옷이  지닌  상징적, 신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세속성, 물질성, 육체성의  박탈과  획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황우양씨와  소진랑의  의복  교환은  각자  상대방의  존재로  되었음을

뜻하는데  황우양씨의  경우  자신의  옷을  벗는  것은  황우양씨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며  그런  그가  소진랑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소진랑이란  존재로  다

시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당이  군웅신의  의복을  입으

며  군웅신이  되고  제석신의  복장인  가사와  장삼을  걸치면  무당이  제석신이

되는  것과  같다. 동일한  무당이  군웅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제석신을  나타내

기도  하는  것은  의복에  의해서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황우양씨와

소진랑이  의복을  교환하여  입은  것은  각각  상대방의  존재로  화한  것을  나

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우양씨가  소진랑이  되고  소진랑이  황우양씨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본  삼각관계가  카오스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카오스

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창조가  발생하듯이  본  삼각관계의  형성과  해소를

통해  황우양씨가  죽고  다른  존재  즉, 소진랑으로  부활했음을  뜻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카오스

<창세가>    미륵님  ——→   잠

석가님  ——→  인세  창조

<문전본풀이>  녹디생인  ——→  죽음

녹디생인——→세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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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풀이>   황우양씨——→  의복교환

소진랑  ——→천하궁  건설

이를  보면  변복  모티브가  절묘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복교

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황우양씨의  부인을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는  카오

스의  성격을  드러낼  수  없다. 의식의  출현과정은  의식의  침몰과  출현을  반

복하여  완전한  의식이  출현하기  때문에  의식의  탄생을  반영하는  <창세가>

에서  미륵, 석가의  시대가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문전본풀이

>에서는  녹디생인의  상징적  죽음으로  나타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성주풀

이>에서  주인공인  황우양씨가  주인공으로  활약하기  위해선  카오스를  드러

낼  문학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변복  모티프이다.

그런데  카오스는  <창세가>에서는  미륵님의  잠으로  나타나는데  <문전본

풀이>와  이성녀본  <성주풀이>에서는  의복의  탈착을  통해서  전개된다. 카

오스가  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창세가>에서는  삼각관계가  나타나지  않

고  미륵, 석가의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창세가>를  제외

하면  하회굿이나  <문전본풀이> , <성주풀이>에서는  카오스는  한  남자(여

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남자)의  삼각관계로  전개되며  이와  같은  삼각구도

가  계속해서  다른  신화에서도  지속된다.162) <문전본풀이>와  <성주풀이>를

비교하면  제주도  신화가  가진  특징이  드러나는데  본토의  경우  이들  삼각관

계는  1세대로  전개되지만  제주도  신화의  경우  父-子의  2세대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성주풀이>  <처용설화>의  경우  삼각관계

가  황우양씨  +  부인  : 소진랑, 처용  +  부인  : 역신의  삼각관계와  이의  해소

로  끝난다. 그에  반해  <천지왕본풀이>  <문전본풀이>  같은  경우  천지왕  +

총맹부인  : 수명장자→대(소)별왕의  출생, 남선비  +  예산국  : 노일저대딸→

녹디생인의  탄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들  신화는  부-자로의  계승을  보여

162) 이는  제주도  당신화와  처용설화, 영감놀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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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자식세대의  탄생, 또는  부활이  신화의  중심적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최순도본>에서는  성주의  계기가  공적을  남기겠다는  성주  자신의  욕구

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성주과정에서의  시련  역시  성주를  중심으로  서술

되며  성주부인은  별다른  역할을  보여주지  않는다.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자신의  방탕으로  인해  귀양을  떠남으로  생기는  것이며  <이성녀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한  가족의  시련과  극복이란  추상적  의미는  찾아보기  힘

들다. 따라서  성주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삼각관계의  연적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갑자기  예전에  솔씨를  심었던  것이  떠오르는

이른바  성주  자신의  자각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②단락이   <이성

녀본>에  비해  간략하게  축소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②단락이  카

오스의  성격을  암시하는  점이다. 카오스가  삼각관계  또는  상징적  죽음(잠)

으로  표현됨을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데, <최순도본>에서는  이  부분이  안

심국(성주신)이  무인도로  귀양가서  몸에  털이  난  짐승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달여러날을

火食먹지아니하니

왼몸에털이나서

짐생인지사람인지

분간할수엄는지라

(중략)

船人들이바라보니

모양은  짐생이나

음성은사람이라

沙工이對答하되

네가  짐생이냐사람이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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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국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기  위해  그를  데리러  온  뱃사람들이  그를

보고  짐승으로  오인한다. 그가  짐승모습이  된  것은  火食을  하지  않아서  털

이  났기  때문인데  화식은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

요한  요소이다. 안심국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의  변모는  안심국이  짐승의

수준, 즉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단계로  되었음을  뜻한다. 의식의  출현  이전

상태로  돌아갔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식의  침몰과  출현

을  반복하는  미륵님  시대의  특징으로  본  신화에서  이는  의식의  출현  이전

상태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안심국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넜다는

것  역시  카오스  상태로의  복귀를  암시한다.

신화에서  주인공이  冥界로  갈  때  흔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널  때가  많은데

이는  물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164).  강이나  바다는  흔히  저승과  이승

의  경계로  많이  나타나는데  죽음은  황천을  건너는  것으로  자주  표현된다.

따라서  안심국이  무인도에서  다시  풀려나  배를  타고  귀향하는  것은  죽음에

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카오스로부터  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이와  같은  궤적은  그의  천하궁  건축으로  나타나는데  뒤에서  고찰하겠

지만  천하궁(집)이란  우주와  세계를  상징하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의식을  지

칭한다. 따라서  그의  천하궁  건축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출현을  뜻하며

이는  카오스로부터  세계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다시  한번  도표로  나타내보기로  한다.

<창세가>         <문전본풀이>

1) ---  천지혼합       1) ---  남선비  +  예산국의  결혼
---미륵님  탄생 ---        7명의  자식  출생

163) 손진태,『조선신가유편』, 손진태선생전집5, 태학사, 1981, pp.132∼152
164) 예를  들면  그리스신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의  이야기에서  보면  오르페우
스는  죽은  에우리디체를  찾아  명계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  때  그는  배를  타고

어두운  동굴을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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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럭과  석가의  잠   2) --- 녹디생인의  죽음
---석가가  이김 ---       녹디생인의  부활

3) --- 미럭님의  몸      3) --- 노일저대딸의  시체 --- 예산국의  죽음 --- 흙
---꽃이  핌 ---         생물들  탄생 ---    부활 ---      시루만들기

4) 무속세계         4)  가택신  좌정

<이성녀본>            <최순도본>

1) ---  천목대신  +  지탈부인    1) --- 천궁대왕  +  옥진부인
---황우양씨 ---           안심국

2) ---  황우양씨  +  부인       2) --- 무인도로  귀양
---소진랑을  물리침 ---        귀환

3)  천하궁  창건          3)  가옥  건축

4)  가택신  좌정          4)  가택신  좌정

이를  보면  황우양씨나  안심국이  짓는  집이  세계  창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들의  집짓기가  세계  창조와  같은  의미를  지녔는지  다음  장

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2 ) 창 조 신 으 로 서 의  성 주 신

현재  <성주풀이>는  가택신화로서  전승되며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창조신

화로서의  성격이  간과되고  있다. 그런데  소진랑이  징치되는  대목을  보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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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을  가택신으로  보기엔  수상한  점이  보인다. 이는  본고의  논지  전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하여  채록된  이본을  각각  인용하

기로  한다.

①

너를  피를  내여  죽일  것이로되

국공의  자손이라, 그는  그리못할망정

돌함속에  가두어서

물한목음못먹게하야놋코

네집혼솔들은거리거리성황(城隍)되여

올나가는  쟝군들나려오는횡인들의

침이나바더먹게말연허고165)

②

어느  드시  돌함을  지여다가  함속에다  소진왕이  넣어

장싱을  맨들어  대륙(大路)에  내다  세어  놓니

만  인간에  오르락  내리락  인사를  받게  되구

소지냉이  기집은  잡어  내야

이거리  서낭  저거리  서낭/수풀  수풀  넘나드는  서낭  하줄을  맨들어서166)

③

문틈문새  봉(封)해놓고  바늘구녁도  봉해놓고

소재맹이  자는놈을  잡어다가  거리에(路中)

선황(城隍)으로  세워  매를맞게  마련하고

소지맹이  아버지는  잡어다가

165) 赤松智城 ·秋葉隆, 앞의  책, pp.139∼140.
166) 김태곤,『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9,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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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  복판에  장승으로  세워놓아

오는  관원(官員) 가는  행인(行人)에  춤을받아  먹고살게  마련할적에

뜬서냥으로  물어주고~

하우황님은  안당(內堂)으로  들어서  성주귀신이  되오소사167)

①은  <이성녀본>으로  赤松智城과  秋葉隆에  의해  1930년대에  채록된  자

료이고  ②는  <심복순본>으로  김태곤이  1970대  초반에  채록한  것이다. ③은

<송기철본>으로  서대석, 박경신에  의해  1980년대  후반에  채록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권의  <성주풀이>에는  소진랑을  서낭,

장승으로  만들어  징치하는  대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이는  이본의  세부

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이  <성주풀이>의  신화적  성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①에서  황우양씨는  소진랑과  그의  가족을  돌장승과. 마을마다의  서낭으로

만들어  뭇  사람들에게  수난을  겪게  하는  벌을  주었다. ②에서는  소진맹과

소진맹의  부인을  돌장승과  서낭으로  징치했고  ③에서는  소진맹168)과  그의

아버지를  서낭과  장승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속에서  서낭신과  장승은  부락

의  안녕과  부귀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현재에도  숭앙받는  대상이다.  특

히  장승이  벌받아  장승으로  되었다는  내용이  무속신화가  아닌  일반  설화에

서  나타났다면  신성성이  제거된  일반  나무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성황당신이나  장승에  대한  신성성이  유지되고  있는  무속이나  무속신화에서

나와  있는  이상  이는  神職  부여로  볼  수밖에  없다.169)

167) 서대석 ·박경신,『安城巫歌』, 집문당, 1990, pp.285∼286.
168) 각편에  따라  소진랑, 소진맹, 소지맹이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하  본고에
서는  소진랑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169) 장승의  신격성을  부정했다가  통티  맞아  죽는  이야기가  <변강쇠가>에  잘  드
러나  있다. 변강쇠는  장승을  나무등걸로  보아  땔감으로  함부로  팼다가  죽임을
당한다. 박경신,「무속제의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1985  서울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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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성주신이  소진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서낭신과  장승이라는

신직을  부여하는데  이는  무속  일반의  위계와  상치된다. 무속신이  지배하는

공간적  범주로써  무속신의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주신은  가

택  단위로  지배하는  데  비해  서낭신과  장승은  보다  큰  지역인  부락을  단위

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성주풀이>에서  가택신인  성주신이  부락신인  장승

과  서낭신에게  신직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위신이  상위신에게  신직을  부여

하는  것으로  되어  무속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점은  집을  수

호하는  가택신으로서의  성주신의  성격의  이면에  어떤  중요한  성격이  숨어

있음을  시사하며  부락신인  장승이나  서낭신보다  상위의  신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공간적  범위에  따라  무속신의  위계가  정해지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주도  큰굿이다.

제주도의  큰굿은  12거리로  진행되는데  큰굿의  구조, 진행은  매우  체계적

인데170) 각  개별  굿거리는  신의  위계에  따라  순서가  진행된다. 제주도  큰굿

의  실제  진행이  채록되어  있는  현용준의『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에서  보

면  첫  굿거리인  초감제는  큰굿에서  제향받는  모든  신이  청배되는(神請)데

이  순서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벼슬직함에  따라  차례로  앉아야  한다  고

하여  신의  위계질서에  따라  청배된다. 여기서  천지천왕, 천지지왕, 천지인왕

으로부터  시작되는  神請은  열다섯  번째에  이르러  상, 중, 하의  성주신이  神

請되고  난  뒤  열여섯  번째  본향신이, 열아홉  번째로  家神들인  조왕, 오방토

신, 올레정살울담신, 측간신이  언급된다. 여기서  성주신이  본향신보다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굿거리의  진행에서도  나타난다. 개별굿의

진행  순서를  번호를  매기면  1)번째로  천지천왕, 천지지왕을  모시는  초감제

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170) 이수자는  방대한  제주도  무속자료를  조사하여  큰굿의  구조와  세계관을  분석하

였는데  제주도  큰굿의  구조, 진행이  체계적임을  밝혀냈다.「제주도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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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로  성주신(문전)을  모시는  문전본풀이   24)번째로  마을의  堂神을  모

시는  본향  리171)의  순서가  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벼슬직함에  따라  차

례로  앉아야  한다  고  하여  신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강조하면서  성주

신의  굿거리가  본향거리에  앞섬으로써  큰굿  체계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이는  성주신이  원래  가택신이나  부락신보다  상위의  신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경기도권에서는  <성주풀이>를  <황제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주신이  가택신이라면  성주신의  내력담

을  <황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성주신이  부락의

수호신인  장승과  서낭신에게  神職을  부여하는  모습, 더구나  <이성녀본>에

서는  소진랑의  가솔들에게까지  각  마을의  서낭신이라는  신직을  부여하는

것은  황제로서  불리기에  합당한  것이며  성주신이  가택신, 부락신을  넘어  무

속신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172) 이는  성주신을  만수  로  지칭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산  12  祭次  가운데  8번째  제차인  <성주푸리>를  보면

어라하만수, 어라하대신  / 셩쥬본향이  어대매인고   로  시작되고  있는데173)

여기서  만수는  성주신을  지칭한  것으로  만수는  황제신을  뜻한다.174)

171) 이수자, 위의  논문, p.68, 참고.
172) 성주신이  원래  가택신보다  상위의  신이었을  가능성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김태곤, 정충권은  성주신과  솔씨(나무)와의  관련성을  들
어  木神  또는  천신에서  가택신으로  변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그러나  성주
신이  樹木의  삶이나  성격을  보여주지  않고  나무를  집짓기  위한  재목이나  대상

으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樹木神으로서  의미는  이해하기  힘들다.( 김태
곤,『한국무가집』1,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1. p.102, 각주  (1) 참조, 정충
권,「<흥부전>과  성조신앙  <성조가>의  관련성과  그  의미」, 『구비문학』1, 한
국구비문학회, 1994, 참고).

173) 赤松智城 ·秋葉隆, 앞의  책, p.110
174) 이는  필자가  동아시아고대학회에서「성주풀이의  창조신화적  성격」을  발표할
때(2002년5월) 손태도씨가  확인해주었다. 그가  전남  영광의  무녀  최정옥씨로부
터  들은  바에  의하면  만수는  최고신, 황제신으로서  성주신을  지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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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주신이  황제신이었다면  원래  어떤  성격을  지닌  무속신이었는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주풀이>는  각편이  여럿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이본에서  추출되는  공통점은  성주신의  목수로서의

기능이다. <최순도본>에서는  성주신은  대부분의  삶을  주색잡기로  세월을

허송하다  만년에  들어  인간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속신으로  좌정

한다. 그  외  다른  각편에서도  성주신의  핵심적  성격이  목수로서  집  짓는  행

위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성주신이  지닌  목수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이  성주신, 성주풀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됨을  알  수  있다.

경기도권의  <성주풀이>가  성주신의  위계가  부락신보다  상위의  신임을

나타낸다면  비경기권인  <최순도본>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신이었을  가능

성을  나타내어  주목된다. <최순도본>에서  성주신이  목수로서의  기량을  발

휘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高下업시  터를  가, / 집을한간  始作한다.

五行으로  柱礎놋코  / 仁義禮智  지동세와  / 三綱五倫  들  보언  고

八卦로  椽木걸고  / 九宮을  밧궁걸고  / 八條木  도리언  고

六十四卦之法을  알매언  고  / 三百八十四爻之法을  蓋瓦언저

河圖洛書  산지얽고  / 日月노  窓戶내고  / 太極을  丹靑하고

음양을  빈주   자고  / 黃券書冊마루놋코  / 五十土로塗壁하고

五彩로映窓달아  / 高臺廣室  놉흔집에  / 生男生女  富貴功名  / 갓게지어  맛기

시고  / 三八木을  東門내고  / 二七火로  南門내되  / 그  에  成造님이

佩鐵을  내여놋코  / 二十四方  가리실제  / 東便을  바래보니

이를  보면  성주신이  짓는  집은  예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주신의  집짓기는  水金地火土  오행으로  주춧돌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

는데  水金地火土는  우주를  구성하는  原質料라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卦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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爻는  주역에서  우주만물이  운행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이들로서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기와를  얹은  집이라면  어떤  것일까?  그뿐만  아니라

일월로서  창호를  내고  태극으로  단청하는데  이르면  이  집은  그냥  집이  아

니라  우주, 천지라고  하는  웅대한  집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

하면  이는  집이라는  공간의  형성  원리가  우주의  형성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오늘날에는  단순히  물리적, 수학적  점유  공

간이지만  본  신화에서  나타나는  집이라는  공간은  우주, 세계와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나타낸다.

우주와  천지가  집에  비유되는  것은  각국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에  따라  우주와  세계를  만든  창세신은  목수와  같은  匠人으로  나타난다. 중

국의  女   는  오색석을  단련하여  하늘에  난  구멍을  메꾸었고  자라의  다리를

잘라  四極을  세웠다.175) 여기서  하늘은  지붕으로, 대지의  사극은  건물의  기

둥으로서  여와는  우주  공간이란  건물을  보수하는  목수이다. 이는  서양의  경

우에도  매우  친숙하게  나타나는  창조신의  상으로서  이에  따라  목수가  다루

는  재료인  나무가  세계가  만들어진  질료로  표현되기도  한다.176) <성주풀이

>에서  성주신이  집짓는  재료인  성주목이  강조된다든가  성주목이  세계수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대목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175) 『淮南子』「覽冥篇」  往古之時  四極廢  九州裂  天下兼覆  地不周載  火  炎而
不滅  水浩洋而不息  猛獸食  民   鳥攫老弱  女   五色石以補蒼天  斷鼈足以立四極

殺黑龍以濟冀州  積蘆灰以止淫水   위앤커,『중국신화전설』1, 전인초 ·김선자  옮
김, 민음사, 2002, p. 193.

176) 어원론적으로  산스크리트어나  라틴어, 그리스어에선  집을  짓는  나무(wood)와  물
질(matter , material)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언어학적으로  인도-유럽어  계통에선
세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목수의  재료인  나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도의  <
리그베다>에선  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어떤  질료, 어떤  나무로부터  신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굳건하고  젊음을  유지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Marie- Louise von  Franz, Cr eation  Myths p.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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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  한  고개  넘어가니   이  한  줄이  서  있는데

나무  끝으를  쳐다보니  열매  네  낱이  열려있네

동쪽이라  뻗은  가지  노인봉이가  열려  있고

남쪽이라  뻗은  가지에, 자식공명이  열려  있고

서쪽이라  뻗은  가지에, 노적봉이가  열려  있고

북쪽이라  뻗은  가지에, 부귀공명이  열려  있네

성주를  위할라꼬  남의  빌(벨)수  있나

또  한  고개  넘어가니   이  한  줄이  서  있는데177)

②

잎이넌  피은  것이  삼백  육십  이파리  / 전후  좌우로  프웠넌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 노기  공명이  열여  있고

남쪽으로  뻗은  가지는  부구공명(富貴功名)이  열여  있고

서편으로  뻗은  가지는  / 자슥공명이  열여  있고

북쪽으로  뻗은  가지는  / 외손봉사(外孫奉祀)도  열어  있네178)

여기서  보면  세상의  자손, 곡식단, 부귀공명이  과실로  은유되어  果實樹에

열매  달리듯  주렁주렁  달린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사방으로  뻗은  성주가

지에  세상만물이  걸려  있는  성주목의  이  같은  이미지는  성주목이  세계수임

을  나타내는  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만물, 세계가  성주목으로

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성주목에  나타난  이와  같은  世界樹로서의  이미지에는  보다  근원적  신화

적  사고가  깔려  있다. 대지는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  (the Great Mother )로

서  널리  알려진  신화적  상징인데  地母神으로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만물을

177) 최정여 ·서대석, <성주굿  1>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82, p.130.
178) 김태곤,『한국무가집』1,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1, p.289.

- 143  -



낳는  근원으로서  위대한  어머니  는  나무의  이미지로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

른바  세계수라는  것이  그것인데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나무로서  인간을  포

함은  만물은  이  세계수에  달려  있는  과실의  이미지로  나타난다.179)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성주목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미륵님의  몸으로

부터  꽃이  피는  것이나  반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창

조의  의미를  지닌다. 미륵님의  몸이나  반고의  몸이  세계를  형성하는  질료가

되듯이  성주목은  우주라는  집을  짓는  질료로서  작용한다. 이  질료에  해당하

는  성주목를  베고, 이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정형의  혼돈, 카오스에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는  창조  행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

실이  있는데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의  솟대를

성주기둥이라고  불렀다   고  한다.180) 솟대란  蘇塗에  세우는  기둥으로서  그

곳이  바로  우주의  배꼽, 중심으로서  세계가  형성되는  중심임을  뜻한다. 솟

대를  성주기둥  이라고  부른다면  성주기둥은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으

로서  성주신이  짓는  집은  일반  집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세계가  시작되는

중심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형성되는  우주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풀이>에서  성주목과   솔씨  가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태초에  일어난  창조  행위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과정에서  성주신이   집  짓는데  쓸  재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각각의  이본이  가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일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

179) Erich  Neumann (1974)과  von  Franz, 앞의  책, 참조. 신화가  아니라도  나무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바이다. <찬기파랑가>에서  월명
사에서  죽은  누이와  자신을  한  나무  가지에서  자란  나뭇잎으로  표현하고  있으

며   김알지의  탄생담에서  김알지는  구름  가운데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궤에서

태어난다. 김알지의  탄생담과  세계수의  관련은  황패강,『한국서사문학연구』(단
국대학교출판부, 1990) p.175∼181, 참고.

180) 이필영,『솟대』, 대원사, 1990, p.56. 정충권, 앞의  논문, p .39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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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순도본>

無主空山  다다르매  / 왼갓남기  다잇시되  /

엇든남글  바라보니  / 山神이  坐定하여  / 그나무도  못씨겠고

한남글  바라보니  / 堂山직힌  남기되야  / 그나무도  못씨겟고

한남글  바라보니  / 烏鵲짐생  집을지어  / 그나무도  못씨겟고

한남글  바래보니  / 국수직힌  남기되야  / 그나무도  못시겟고

나무一株도  씰남기업는고로181)

<성주풀이>의  각편에서  집  짓는  재목을  고르기  위해  성주신이  기울이는

수고가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대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모두  기

존에  인간  세상에서  무언가로  사용된  나무이다. 당산나무로든지, 또는  새가

집을  지은  나무로든지,  나무  성주(남의  성주)  라  하여  기존의  것임이  강

조되고  있다.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나무는  없다. 그래서  성주신은  하늘에

서  솔씨를  받아와  심어서  자란  나무로  집을  짓는다. 성주신이  집을  지을  재

목으로  사용할  재목은  하늘에서  가져온  솔씨에서  자란  나무라야  하는  대

목182)에서  천상과  인간  세상, 그리고  솔씨와  기존의  나무라는  대립성이  각

각  나타난다.  성주신은  이미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재목(나무)이  아닌  하

늘에서  가져온  솔씨에서  자란  나무로부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81) 손진태, 앞의  책, p.105.
182) 이본에  따라  솔씨는  제비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비가  철새임을  생
각할  때  제비원으로부터  가져온  솔씨는  인간계와  대비되는  이계, 천상계로의  것
으로  생각된다. 성주신앙과  관계해서  안동지역에서  전승되는  제비원전설이  있는
데  본  신화의  성주신의  성조과정에서의  시련담과  관계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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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라는  것은  최초, 시초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성주신의  집짓기  행

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의  연장, 변형이  아니라  태초적  행위, 원초적  행위임

을  말한다. 즉  솔씨  또는  이에서  자란  나무는  최초의  재료(the first matter )

로서의  의미이며  이  나무로  집  짓는  성주신의  행위는  태초의  행위, 즉  혼돈

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성주목으로  집짓는  행위에는  태초에  창세신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  내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주신이  가

진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창세신화인  <셍굿>에서  카오스-창조의  축에서

창조를  나타내는  한  축으로  성주신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주풀이>의  이와  같은  창조신화적  성격은  제주도  성주굿의  쒜띄움

과정에서  인상깊은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다. 작은  굿에서  행해지는  성주굿

의  진행은  초감제에서  ⑧강태공청함  ⑨쒜띄움  ⑩지부찜으로  진행된다. 여덟

번째  <강태공  청함>은  우선  나무꾼으로  분장한  소미(소무)가  자루에  숫돌,

떡, 쌀  등을  넣어  도끼를  메고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인물이

강태공인데  그는  입무(立巫)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제의를  진행하는데  이

는  동해안의  거리굿처럼  연극적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백두산을  비롯하

여  여러  산을  거쳐  한라산  깊은  곳에서  놀다가  강태공을  찾는  소리에  굿마

당으로  왔다고  하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말한다. 그는  도끼자루, 자, 끌,

톱  등  여러  가지  연장을  말한다. 그리고  방위를  가르고  난  뒤  나무를  베어

집  지을  때   쓰일  여러  기둥을  만드는  흉내를  낸다. 성줏대를  무명으로  묶

어서  젯상  앞에  끌어다  놓고  집  짓는  흉내를  낸다. 주춧돌을  놓고, 상, 중,

하  마루를  올리는  등  집  짓는  흉내를  내는데  이  과정은  큰  시루떡에  댓가

지를  집  모양으로  하나하나  꽂는  과정으로  대치되며  그  위에  백지를  덮는

다. 이어  ⑨쒜띄움  과정과   ⑩지부찜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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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쒜띄움

〔이렇게  모형을  만든  집을  지어  놓고  그  속에  물그릇을  놓음. 물그릇  위에

신칼을  걸쳐  놓아서  신칼  위에  다시  천문을  태워놓고서〕지남석  낙양판  걸

룡쒜183) 띄우자. 〔하며  신칼을  옆으로  싹  떼어서  물그릇에  떨어진  천문의

天  자가  향한  방향을  보아  집이  휘어졌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분부사룀. 심방

은  다시  물그릇의  천문  구멍을  신칼  끝으로  꿰어  물그릇  바깥으로  내던지고

천문의  전패(顚沛)를  보아  집터가  센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분부사룀〕

【창】주팃돌은  이  주당  주부(主婦)를  주어사  만년  지탱   것이니  주부  앞

으로  억만시궤   자  〔여주인의  치마폭을  벌리게  하여  주춧돌로  삼았던  시

루떡을  넣어주고  인정받음.〕

⑩지부찜

지부찜  : 천년  오른  지(紙) 부찌레  가자.〔백지에  물을  적셔  쥐어  상방(마루

방) 네  벽에  내던져  붙임〕184)

여기서  모형으로  만든  집  안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은  원초적  물을  뜻하

는  것으로  카오스, 죽음을  상징한다. 물이  카오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인

류  시원의  보편적  사고이며  신화나  제의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이다.185)

183) 길흉을  점치는  쇠의  뜻인  듯함.
184)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465∼466.
185) 물이  지닌  죽음의  상징적  의미는  동서양이  공통된다. 기독교의  세례식에서  물
을  세례식의  入社者에게  뿌리는데  이는  入社者가  물에  잠김을  略式化한  것이며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례식을  통하여  인간은  제  2의
탄생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육체적  탄생을  한다면, 세례식을  통
하여   영혼의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원초
적  물은  자궁으로서  간주되었는데  물에  잠긴다는  것을  죽음을  상징하며  궁극적

으로  자궁으로의  복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신화적  사고에서는  원초적
물, 자궁은  존재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창조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
으로서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구약의  요나  이야기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
속에  빠진  요나는  고래  뱃속으로  삼켜지는데  이곳에서  요나는  죽음과  함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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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굿은  지역을  막론하고  不淨굿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부정굿에서

무당은  물을  신칼에  묻혀  제장  주변에  뿌린다.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굿의

맨  처음에  행한다고  하는데  이  때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는  신이  顯現하는

신성한  공간에  세속성의  틈입을  막는다는  것이며  세속성의  철저한  제거를

통해  태초의  상태로  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제의를  통하여  일상적

시공간을  벗어나  태초의  신성한  시공간으로  복귀한다. 세계창조시의  에너지

를  삶의  시공간으로  부여하여  태초에  카오스, 어둠에서  빛이  출현했듯이  부

락민은  어둠, 혼돈으로부터  삶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질서로  복귀하는  것

이다. 여기서  굿청  주변에  뿌리는  물은  원초적  물로서  카오스와  죽음을  상

징한다.

<성주풀이>의  쒜띄움  과정에서  모형으로  만든  집  안에  물그릇을  놓고

신칼을  걸쳐둔다고  했다는  이  때  물그릇,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릇에  담

긴  물은  원초적  물을  뜻하는  것으로  카오스와  죽음을  상징한다. 이  때  물그

릇  위에  칼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  바로  카오스로부터  세계  창조를  상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이  끊임없는  분리의  과정임은  특히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초감제>에서  보면  세계의  창

조는  엉켜  있어  분리가  발생되기  전의  한뭉탱이  가  된  혼돈, 카오스로부터

끊임없는  분리의  과정임을  매우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베포도업침>에

서  천지, 인간  문물의  배포, 구분에  그토록  세밀하게  치중하여  서술하는  것

은  세계의  창조가  이와  같은  혼돈으로부터  분리의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天과  地가  갈라지고  나면  하늘에선  각  별들의  갈라지고, 땅에서는  山과  水

가  갈라지고, 산은  백두산, 태백산, 한라산  등  여러  산들이  갈라진다. 이렇

게  천지의  배포가  완성되면  인간의  문물이  성인들에  의해  갈라지는  것을

혼의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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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세하게  나타낸다. 세계의  창조가  이렇게  미분리된  혼돈상태로부터

분리의  과정임을  제주도에서는  갊  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

다.186) 갊  이란  가리다, 가르다의  명사형인데  갊  이란  구분짓고, 분리하고,

無定形에  형태를  지우는  것을  이른다.

이와  같이  가르다  라는  말  속엔  근원적으로  칼과  같은  도구로  갈라놓는

행위가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흔히  銳利하다, 鈍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글자에서도  드러나지만  칼날의  상태와  관계  깊은  말인데  이것

이  추상적  의미로까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것이

얽혀서  구체적  성격과  형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숨어있던  성격과  형태를

분리, 구분, 분석하여  잘  드러나게  할  때  예리하다는  말을  쓴다. 칼은  이처

럼  자르고  재단하는  등, 구분짓고  분리시키는  기능과  관계  있다. 칼은  구분

과  분리가  일어나기  전  섞여  한뭉탱이  가  된  상태, 무정형의  것으로부터  일

정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용되는  도구이다.  따라서  칼은  어둠에  가려진

것을  구별, 분별짓는  의식의  행위, 의식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쒜띄움에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칼을  물그릇  위에  얹어놓는다는

것은  無定形의  것을  분별하고  구분지어  형태를  만드는  행위인  것이다. 無定

形, 無形態性으로  대표적인  물은  앞에서  보았듯이  분리와  구분이  일어나기

전의  카오스, 빛이  발생하기  전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바

이다. 따라서  물그릇  위에  칼을  얹어두는  것은  카오스로부터  창조로의  의미

가  있으며  이는  어둠에  빛을  가하는  행위,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출현을

186) 예를  들면  고대중본  <배포도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천지계백(開闢)으로  제일입네다
천지계백으로  제일이니  혼합시(混合時) 시절에
하늘과  따  사이에  떡징  이  갊이  납데다

(장주근, 앞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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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것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자못  깊다고  보여진다.187) 더구나  이  과

정이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빛이  출현하는  창조의  과정인  것은  天이라는  글

자에서도  드러난다. 물이  빛이  나타나기  전의  원초적  어둠, 카오스를  상징

함에  대하여  하늘은  태양. 빛과  연관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天자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가에  따라  집이  휘어졌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것은  건축행

위를  지칭하기  전에  이  어둠, 혼돈으로부터  제대로  갊  이  되었는지, 빛의

분리, 세계의  창조가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쒜띄움  과정을  거치고  난  뒤  ⑩지부찜으로  진행되는데  칼  위에  놓았던

백지를  사방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바로  집(가옥)의  건축

행위가  혼돈, 카오스로부터  빛의  출현, 세계창조의  의미로  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본토의  <성주풀이>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제주도, 본토의

성주신화가  세계라는  집을  짓는  창조신화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강태공  청함>이나  본토의  <성주풀이>에서  성주목을

벤다는  행위  자체에  혼돈으로부터  창조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의

식의  분별  및  구분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  분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分析이라는  한자를  보면  나무  木字  옆에  도끼  斤字가  들어  있다. 이는  어원

론적으로  분석-의식의  작용을  뜻하는  단어가  칼이나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패는  행위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는  세계를  형성하는  원질료로서의  나

무를  고려하면  도끼나  칼로  나무를  베는  행위가  의식의  출현, 세계  창조와

187) 이런  의미에서  중국  신화에서   수많은  홍수의  범람  이야기가  이해된다. 중국  신화
에는  홍수가  범람하여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혔으며   , 舜, 禹의  治水가  나오는데  곤
은  끊임없이  불어나는  흙이란  뜻의  息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훔쳐  치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천제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들이  치수를  하는  과정은  홍수에  범
람된  땅을  식양을  쌓아  물과  땅을  가르는  작업이었다. 물에  잠겨  가려진  땅을  분리
하는  이들의  작업은  우리의  창조신화들에서  보는  천지를  가르고  산수를  가르는  작

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들의  치수과정은  용이나  머리가  여럿  달린  뱀
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점은  이들의  치수  작업이  어둠, 혼돈으로부터의  세계
창조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

- 150  -



관계  있음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은  우리의  무속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지키고,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확립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 모든

종교  의례의  본령은  인간을  어둠, 혼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에  있는데  우

리의  무속은  이러한  종교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이

는  제주도에서  놀이굿로서  행해지는  <용놀이>  <뱀장사놀이>에서도  나타

난다.188) <토산당신놀림>의  놀이굿으로  보이는  <용놀이>는  천구아구대맹

이  라는  큰  구렁이를  잡는  놀이굿으로  祭場의  不淨을  씻기  위해  행해지는

의례이다. <용놀이>는  큰굿의  <젯상계>에서  행해지는데  <젯상계>는  <시

왕맞이>와  <삼시왕맞이>에  들어가기  위해  행하는  예비적인  굿이다. 이는

이들  굿에  청배하는  신들에게  접대를  함과  동시에  제장을  맑게  치워  나쁜

전상은  밖으로  쫓아버리는  굿이다. 여기서  나쁜  전상인  천구아구대맹이  는

大蛇로  형상화되며  이  大蛇를  잡는  과정이  <용놀이>이다. <용놀이>에서는

청룡, 황룡의  두  구렁이가  그려진  광목천이  당클189)에서  바닥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심방은  두  구렁이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신칼로  죽이고  뱀의

골을  후벼판다. 뒤  이어  <뱀장사놀이>가  행해지는데  무당이  구렁이(뱀)의

골을  파내  관중들에게  팔러  다닌다. 여기서  뱀의  골은  생명의  영약, 만병통

치약으로  둔갑하여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백발노인도  젊은이로  만드는  생명

수로  화한다.

<용놀이>에서  무당이  용(구렁이)을  신칼로  죽이고  골을  후벼파는  행위는

용(구렁이)으로  상징되는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빛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이   결과  용(구렁이)은  <뱀장사놀이>에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영약으로  화

한다. 나쁜  전상인  용(구렁이)을  생명의  영약으로  변하게  만든  것이  무당의

188)  <용놀이>  <뱀장사놀이>에  관한  자료는  문무병,「濟州道  蛇神信仰  硏究」
(『제주도언어민속논총』제주문화  1992) 참고.

189) 당클은  선반에  매어놓은  祭壇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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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칼인  것이다. <젯상계>의  목적이  부정을  씻  는  데  있는데  무속에서  부정

이  의미하는  바가  어둠, 혼돈, 질병  등을  지칭함을  알  수  있으며  무속은  제

의를  통해  어둠, 혼돈, 질병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종교적  역할을  수

행해왔다. 여기서도  칼이  지닌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데  무당의  신칼은  어

둠, 혼돈을  가르고  이로부터  빛을  출현시키고, 세계의  새로운  부활을  가져

다주는  도구이다. 이는  부정굿에서  물을  신칼에  묻혀  제장  주위에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쒜띄움  과정의  의미와도  동일하다.

이상에서  성주신은  원래  세계를  창조한  창세신과  같은  창조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성주신의  집  짓는  행위에는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는  창세

신의  행위와  같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주풀이>는  경기도  지역에서  <황

제풀이>로  부른다고  하며  성주신이  황제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집이라는

공간이  우주적  성격을  지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주신의  원래의  성격을  온

전히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성주풀이>가  마을  단위의  부락굿의  한  거리로서  연행되는  사정

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주굿은  원래  공동체굿으로서  연행되다가  개인

기복적  형태의  굿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공동체와  개인이  분리됨에  따라  가족이  사회  구성  단위로  대두된  역사  진

행과정에  따라  오늘날  전승되는  성주굿은  이  두  가지, 즉  공동체적  성격과

개인기복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속제의가  공동체적  형태의  굿에서  개인기복적  형태의

굿으로  변화했던  무속제의의  축소화  과정을  생각해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뒷  장에서는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성주풀이> , <문전신본풀이>

의  가택신화로의  변모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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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 조 신 화 의  가 택 신 화 로 의  변 모  의 미

성주신이나  녹디생인이  창조신에서  가택신으로의  변모는  무속제의의  일

반적  축소과정에  따라  성격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가  점점  발달함

에  따라  공동체에서  분리된  가족단위의  삶이  중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성

주굿은  공동체굿과  개인굿에서  함께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측된다.

특히  세계  창조과정이  집짓는  과정으로  표현됨은  앞에서  보았는데  바로  이

와  같은  목수로의  이미지  때문에  성주신은  가택신으로  성격이  굳어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주라는  집을  짓던  웅대한  성주신의  성격은  개인적

집을  짓는, 그래서  가택을  수호하는  신으로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성주풀이>가  가택신화로의  정착에는  보

다  깊은  심리학적  의미가  숨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옥의  신축이나, 이사를  가는  것은  새로운  공간에  인간이  대

면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공간은  미지의  공간으로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

로나  위험을  수반한다. 그것은  일종의  혼돈(chaos )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

고  있다.190) 새로운  미지의  공간에  처하게  될  때  인간은  혼돈으로부터  질서

지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191) 이는  창조신이  태초에  혼돈으로부터  우주

190) 새로운  공간이  주는  이런  심리적  측면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물들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물들은  원래  살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옮
겨갈  경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바로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동물학자들은  지

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서식처를  옮겨야  할  경우엔  반드시  동물이  들
어가  살던  집과  함께  옮길  것을  권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에  비해  훨씬  본능적이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인간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191) 새로운  공간과의  대면에서  인간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은  흔히  새집을  장만하
거나  이사하고  나서  사고가  났다  고  말하는  태도에서  확인된다.  풍수지리는  이런  문
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풍수지리에서는  공간을  순수한  물리적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氣의  실체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

기  때문인데  풍수지리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공간, 혼돈에  처하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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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조한  것과  같은  상황에  인간이  처했음을  나타낸다.

가옥의  건축이나, 신축에  이와  같은  우주창조의  의미가  깃들여  있는  것은

여러  문명권의  창조  신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새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할  경우  성주굿이  행해지는  것도  이를  말하고  있으며  쒜띄움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도에서는  새  집이  지어

질  때마다  창조신화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엘리아데의  글을  인용하

기로  한다.

점성술사는  세계를  떠받치는  뱀의  머리  위  어느  지점에  (집의: 필자  삽입) 기

초가  세워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목수는  카디라  나무의  목재로  만든  조금  작은

쐐기를  만들며  코코넛을  가지고  바로  이  특별한  지점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마

치  뱀의  머리  위에  안전하게  쐐기를  박아  넣듯이........주춧돌이  쐐기  위에  놓여

진다. 이리하여  모서리돌은  정확하게  세계의  중심  에  위치지워진다. 기초를  놓

는  행위는  동시에  우주창조  행위를  되풀이하는데  왜냐면  뱀의  머리를  확보  하

고  쐐기를  그곳에  박아  넣는  것은  소마신  (리그베다, 12, 1) 혹은  인드라신의  태

초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뱀은  혼돈, 무형태, 명료하지  않음을  상징한

다.192)

입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 T he astrologer show s in  what spot in  the foundation  is exactly  above the

head  of  the  snake  that  supports  the  world. T he  mason  fashions  a  little
wooden  peg  from  the  wood  of the  Khadira  tree, and  with  a  coconut drives
the  peg  into  the  ground  at this  particular spot , in  such  a  way  to  peg  the
head  of the snake secularly  down........A  foundation  stone is placed  above the
peg. T he  corner stone  is  thus  situated  exactly  at the  ' center of the  world. '
But the  act of foundation  at the  same  time  repeats  the  cosmogonic  act , for
to  ' secure '  the  snake ' s  head, to  drive  the  peg  into  it , is  to  imitate  the
primordial gesture  of Soma  (Rgveda, Ⅱ, 12, 1) or of Indra  .........T he  serpent
symbolizes  chaos, the  formless  and  nonmanifested.(Mircea  Eliade, Cosm os
and  H is tory, Princeton  Univ . Press , 1971, p.19, 폰  프란츠, 앞의  책, p.21,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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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기초를  다지는  그  순간에  인간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중세  초기에  바이킹족이나  앵글로  색슨족은  새로운  땅에  발을  들여

놓을  때면  마치  그  지역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그들은  제단을

세워  창조신화를  되풀이했다고  하며  수많은  문화권에서  새  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창조신화가  되풀이된다고  한다.193) 미지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다

는  행위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면했음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혼돈상황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나라, 지역, 새해는  새로운  의식의  태도,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

기  때문에  정복자나,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서나  새로운  우주의  창조라

는  창조  행위를   삶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 원

래  성주풀이는  창조신화로서  공동체굿에서  연행되다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차  가옥과  부락, 국가로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기에  이르자  성주풀이는

개인굿으로  轉用된  것이며  성주신  또한  가택신으로서  성격이  정착된  것으

로  추정될  수  있다.

오늘날  성주굿이  행해지는  목적이   재수  있도록  점지하고, 만  동네  성주

님네요, 안가태평  부귀공명  소원성취대로  심정소원대로  먹고  남고  쓰고  남

도록  고이  고이  받드러  달라고  성주님께  축원  발원  디립니다194) 에서와

같이  祈福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성주굿의  연행에는  이같은  기복

적  의미를  넘어선  보다  심원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가옥의  신축이

나  이사를  했을  때  성주굿을  행하는  이면에는  집짓는다는  인간의  행위를

용).
193) 폰  프란츠, 앞의  책  p.21  참고. 폰  프란츠는  이  책에서  창조신화의  되풀이는  신년
맞이  종교  행사에서도  되풀이된다고  한다. 신년맞이  행사는  단지  새해라는  언어적
의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해와  시간이  시작되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94)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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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신의  창조  행위와  같은  보다  근원적  의미로서  인식했음을  뜻한다.

인간이  미지의  새로운  공간에  대면하여  미지의  것, 혼돈으로부터  새롭게  질

서지운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성주풀이를  연행한다는  것, 이는  신화가  단지

고대인들의  이야기로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되

풀이되고  지속된다는  융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다.195) 성주신이  창조신에

서  가택신으로, 성주굿이  공동체적  굿에서  가정굿  정착된  과정에는  이같은

깊은  의미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196). 우리는  삶에서  부지불식간에  태초의

신의  행위를  반복하고  모방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195) Jung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언급하면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
는  근본적  인간의  갈등들의  동질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신화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에게서도  되풀이된다고  강조

한다.(C. H, Jung , Symbols  of transforma tion, Princeton  Univ . Press , 1990,
p.3).

196) 이는  무속이  힘을  잃어가는  지금에  와서도  변화된  형태로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이사할  때  쓸  쑥을  짚단으로  묶어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쑥으로  이사갈  집에  미리  가서  방의  사면  구석과  중앙에  쑥뜸을  하
는데  그  이유인  즉,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잡귀란  바로  심리학적으
로  어둠, 혼돈을  의미하여  새로운  공간에  처하여  새로운  질서, 우주를  창조하는
태초의  행위를  부지불식간에  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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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문 신 설 화 · 치 병 굿 의  창 조 신 화 적  성 격

1. 처 용 설 화

처용설화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실로  다양한데  어학적  해석으로부터

연극적  고찰, 민속학적  고찰, 문학  내적  구조에서  본  고찰  등  여러  방향에

서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된  다양한  연구방향은  대체로  다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역사적  사실로서의  연구,197) 둘째  불교설화로서의

연구,198) 셋째  무속신화로서의  연구199)이다.

첫  번째  경우  본  설화를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에서  본  설화를  당

시  중앙정부와  호족간의  갈등을  나타낸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

경우  동해용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울산  지역의  호족세력으로  보았으며

역신을  타락한  중앙의  귀족들로  보았다.200) 따라서  본  설화는  신라  후기의

불안한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문면에  분명하게  드러난

처용의  무속신으로서의  성격이  제외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처용의  무속신

으로서의  성격은  고려가요  <처용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무속신으로서

의  처용의  성격은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성격이다.

두  번째  경우  동양인의  의식-불교적  인간관에  비추어  처용이  역신에게

보인  관대한  태도가  논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거나  사찰이  건립됐다는

대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역시  기록에  분명히  나타난  문

197) 이우성,「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을
유문화사, 1969. 조동일,『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84.

198) 황패강,「처용가  연구의  사적  반성과  일고찰」,『鄕歌麗謠硏究』, 황패강  외,
이우출판사, 1985.

199) 서대석,「무속과  극문학」(『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김인회  외, 고려대학
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김열규,「처용전승시고」(『울산어문』1, 1966).

200) 이우성,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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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좌정담을  논지  전개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설화  전체를  분석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필자는  처용의  문신좌정이  처용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

우  중요한  것이며  처용의  행적의  의미가  집, 사찰이  지닌  상징성과  부합되

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무속신화로  본  경우인데  무속신, 치병을  위한  의례의  성격과  관련

시켜  고찰했다. 필자  역시  본  설화를  무속신화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에  공감하지만  선행  연구의  문제점은  사찰연기담이  논지전개에서  제외되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작품  전체의  해석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01)

필자는  이러한  접근  태도는  연구자에  의해  텍스트가  임의로  재단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데서  출

발했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  단락  모두  연구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고

찰하고자  한다.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세  단락은  분석을  해보면  모두  하

나의  일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이들을  일관

하는  중심개념은  집-  사찰-  우주  창조라는  개념이며  이는  창조신화적  성격

을  지닌  문신설화가  사찰창건담에  수용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처용설화의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헌강왕이  개운포에  출유했을  때  동해용의  조화로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을  정도였다  .

2)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세우도록  하자  안개가  걷혔다.

3) 용의  아들  7명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

4) 龍子인  처용이  헌강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벼슬하고  미녀와  결혼했다.

201)  그  외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설화를  논한  이부영,『한국민담의  심층분
석』(집문당  1995)과  처용을  이슬람  상인으로  본  김용범,「처용설화의  일고찰」,
(『진단학보』32, 196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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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용이  외출했을  때  역신(疫神)이  아내와  간통을  했다.

6) 처용이  집에  돌아와  노래를  부르니  역신이  감복하여  물러났다.

7) 이후로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귀(邪鬼)를  물리쳤다.

8) 또  왕이  용을  위해  영취산에  망해사를  세웠다.

9) 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나타나  어무상심(御舞祥審)이란  춤을

추었다.

10) 금강령에  행행하였을  때  북악신이  나와  춤을  추고  옥도금(玉刀金)이라

하였다.

11)  동례전연회(同禮殿宴會)에서  지신이  나와  춤을  추어  지백급간(地伯級

干)이라  하였다. 그때  산신이  나타나  지리다도파도파(智理多都波都波)이

라  하여  경계를  주었건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1)∼2)단락까지는  사찰  연기담이며  3)∼7)은  처용의  무신  좌정담이다. 8)

단락은  내용상  1)2)단락과  같은  사찰  연기담이며  9) 단락  이하가  후일담이

다. 8)단락은  사찰  연기담으로  2)단락  뒤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난  데  없이

끼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서  상세하게  고찰하도록  하겠다. 일단

논지  전개를  위해  8)단락은  1)∼2)단락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

면  본  설화는  크게  보아  (1)사찰창건담  (2)무속신  좌정담  (3)후일담으로  구

성되어  있다. .

먼저  사찰  연기담을  보면  헌강왕이  출유하였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

으며  이는  동해용왕의  조화임이  밝혀진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길을  잃

을  정도였다  는  것은  빛이  어둠에  가려진  상황을  말하며  이는  분별, 차이

를  토대로  하는  의식의  기능이  부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태초의  어둠, 카오

스를  상징한다. 세계의  창조는  어둠, 카오스에  분별짓는  행위로부터  나타난

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땅과  물을  분리하고, 각  별들이  분리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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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창조신화에서는  <국도장갈임>  또는  <베포도업침>  이라  하여  이러

한  갊 202) 의  과정이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창조신화는

한뭉탱이  가  되어  얽혀  있는  혼돈을  가르는  작업으로부터  세계의  창조는

시작된다. 그런데  본  신화에서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을  정도였다  는  것

은  빛이  어둠으로부터  출현하기  전  즉, 구별과  차이에  근거하는  의식의  탄

생  전의  원초적  어둠을  가리킨다.

이  어둠에서  바다로부터  7명의  龍子가  나타난다. 바다, 못, 동굴, 용이  혼

돈,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바다, 못, 동굴, 용은  창조

신화에서  하늘과  땅의  결합, 천신과  지신의  결합  상태로  나타나는  카오스를

상징한다. 여기서  7명의  용자가  출현하는  것은  카오스, 어둠에서  우주와  빛

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인물로서의  성격(character )을

보여주지  못하는  다수의  龍子는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초기  출현  상황을  반

영한다. 즉  의식이  출현했으나  아직  지속성과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로

서  무의식으로의  침몰과  출현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의식의  완전한  출현이  이루어지기  전으

로서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

는  다수의  인물들이  동화나  민담에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백설공

주>에서도  그러하다.

<백설공주>에서  7명의  난쟁이가  나오는데  이들  난쟁이는  독립된  개체로

서  활동하지  않으며  완전한  성격화가  이루어진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의  불완전한  성격은  다음  단계로서  완전한  성격을  지닌  인물의  등장을  예

고한다. 왕자의  출현은  이를  말하며  이들  난쟁이들은  왕자의  前  단계적  인

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백설공주는  이들  난장이들에  의해  위험에

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지만  이것이  최종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최종적

202) 제주도  <초감제>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로써  가름  분리  를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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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은  왕자가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난쟁이나  거인이나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난쟁이, 거인, 어린이는  다  같이  뚜렷한  성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들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탄생, 심

리학적으로  의식의  출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처용설화>에서  7명의  용자의  출현은  <창세가>에서  일월조정, 거인성

등이  나타나는  미륵시대의  성격과  같은  것이다. 이는  의식의  완전한  출현이

이루어지기  전, 의식의  초기  출현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아직  불완전한  상

태임을  반영하고  있다.203) 완전한  의식의  출현은  <창세가>에서  보면  인세

의  출현으로  가능해지는데  그  전의  미륵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출현과  침몰을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우주  창조  과정에  해당된다. 따라

서  7명의  용자의  출현은  미럭님  시대의  특성  즉  분리와  차이에  근거하는

의식의  완전한  탄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출현  단계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식의  완전한  탄생,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창조는  세계가

카오스로부터  출현하고  난  뒤  또  한번  카오스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무

속신화에서는  나타난다. 이는  미륵님의  잠에  의해  카오스가  도래되며  이로

인해  인세가  출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카오스로의  복귀가

처용, 아내, 역신  사이의  삼각관계로  나타난다.

삼각관계는  <처용설화>나  <성주풀이>  <문전본풀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처용설화>와  같은  구조로  된  <성주풀이>에서는  의복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이  관계가  카오스임을  암시했는데  처용설화에서는  변

복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밤이란  배경이  카오스를  암

203) 융은  다수의  난쟁이들, 소년들  등등  전혀  개인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채  나타날
때  복수의  인성화는  에고는  존재하지만  아직  그  자신의  인성의  틀  내에서  그것의  전

체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①
해리(dissociation)의  가능성  ②  인격화(per sonality )가  아직   불완전한  종합임을  나타
낸다고  한다.(C. H. Jung  and  C. Kerenyi, E ssay  on  a  Science  of Mythology,
Princeton  Univ . Press, 1993, p.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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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처용이  빛에서  다시  어둠. 카오스로  잠긴  것은  빛과  어둠과  선명한

대조에  의해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疫神)이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동침하였다. 처용이  밖으로부터  집에  돌아와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음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나갔다. 노래는  다음

과  같다.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드리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다리)가  네히러라.

둘은  내해이고  둘은  뉘해언고.

본디  내해다만은  뺐겼으니  어찌하리꼬.204)

처용가의  자구  해석에  대해선  논의가  분분한데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서   夜至其家  竊與之宿  ,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로

나와  있다. 여기서  처용이  집을  들어가기  전의  상황은  밝은  달(明其月良)

로서  빛과  강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역신은  몰래  잠입한  행동의  은

밀함, 疫神이란  이름이  암시하듯이  밤, 어둠(夜至其家  竊與之宿)과  깊게  연

계되어  있다. 노래에서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다리)가  네히어라  는

부분은  창세신화에서  보았듯이  天과  地의  결합, 남녀양성의  결합으로  나타

나는  갊  이  사라진  상황이며  이는  천지가  한뭉탱이  가  된  상황과  같다. 세

계의  창조는  이와  같이  얽힌  어둠으로부터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산과  물

이  분리되며  대지에  四極, 네  기둥을  세움으로써  구별되고  가름이  생겨  제

204)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

羅二  隱吾下於叱古二   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  (紀
異「處容郞  望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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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카오스가  이렇게  남녀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대극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혼돈은  구별과  차이에  의존하는  의식과  달리  대극

(opposition )이  해소된  圓融의  상태이다. 선-악, 처음-끝, 남-여와  같은  대극

은  의식이  탄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혼돈, 어둠, 무

의식에서는  의식의  탄생  전이기  때문에  善과  惡이  섞여  있는  -  선악이라는

개념도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단일체다.-  男인  동시에  女가  되는, 의식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노출된다 . 이는  혼돈, 어둠의  상태가  의식이

탄생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카오스는  흔히  제의에서  성

적  방종이란  오르기(orgie)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녀양성의  결합에  의해  대

극의  해소, 원융으로의  복귀를  실현한  것이다. 창세신화에서  창세신에  의해

분리되기  이전인  상태,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땅의  결합,  신성혼

(hierogamy )의  상태를  제의에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락굿에서  모

든  세속적인  것이  정지되는, 가장  엄숙한  시간으로  神聖이  顯現되는  그  순

간에  오르기가  출현하는  현상은  이에서  연유한다. 처용설화에서  역신과  아

내의  간통은  이와  같은  양성결합에  의한  대극의  해소를  뜻한다.

이와  같이  갊  이  사라진  어둠, 카오스에서  처용의  노래가  주술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역신은  처용의  노래를  듣고  그의  인격에  감복하여  물러

났다고  하는데  이는  처용의  노래가  지닌  힘을  나타내고  있다. 처용의  노래

란  어떤  힘을  지녔기에  역신이  물러가는가?  처용의  노래는  의식의  분별작

용이  발휘되기  시작함을  뜻한다.  가라리  네(  )인  무정형의  상황, 분별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혼돈, 어둠에서  둘은  내해이고  둘은  뉘해언고  라는

처용의  노래는  이미  차이, 분별에  의거하는  의식이  출현한  것을  뜻한다. 가

라리  네  개로  되어  한뭉탱이  가  된  상황에서  둘은  처용의  것으로서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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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인데  두  개는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노래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의식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처용의  노래는  어둠, 혼돈을  가르는

빛의  노래로서  무당의  신칼과도  같으며  대지에  四極을  세우는  것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의식, 빛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어둠, 혼돈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빛이  탄생되고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의미를

지닌다.

처용이  역신을  물리친  이후  因此國人  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처용이  門神으로  숭앙되었음을  나타낸다. 처용은  소

진랑을  물리친  황우양씨처럼  가택신(문신)으로  좌정되는데  이  때의  집  역시

어둠, 혼돈과  대립항으로서  빛의  의미를  지닌다. 빛, 의식의  존재로서의  처

용이  거주하는  집은  외부의  어둠과  대조를  이루며  처용은  이들  어둠으로부

터  집을  지켜주는  신이다. 처용이  가택신, 그  중에서도  문신으로  좌정된  것

에는  문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문은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경계짓는  역할을  한다. 외부의  것이  집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신은  가택  전체를  수호해주는  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문신인  처용이나  대들보  위에  모셔지는  성주

신이나  그들은  모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택  수

호신인  것이다.

여기서  집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은  대조를  이루는데  집의  내부  : 외부

=  빛, : 어둠의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위험에  찬  외부, 어둠이  집으로

틈입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바로  가라리  네  개가  되는  상황, 즉  역신과

아내가  한뭉탱이  가  되는  상황이다.205) 처용의  문신  좌정이  카오스로부터

205) 집이  지닌  이러한  의미는  제주도  성주굿의  쒜띠움  과정에서  모형으로  만든
집안에  물그릇  위에  얹어진  신칼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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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음은  제석전야의  행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제석전야에  행해지는  의례의  기본적  성격은  죽음-

부활의  행사이다. 매년  새로  시작되는  새해는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카

오스로부터  세계의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지닌다. 신년맞이  행사는  태초에

세계가  창조되었듯이  세계가  새로이  탄생되는  의례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

아가  정월부터  시작되는  달력은  세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

히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

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세계가  새로이  창조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일상적  삶, 세계의  죽음이  필요하며   카오스로의  복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가  일상  속에서  태초의  활기를  잃고  고갈된  상태는  잡귀나  질병

이  만연된  세계로서  그  세계는  일종의  타락된  세계이다. 따라서  신년맞이

행사는  역사적  시공간, 창조된  기존의  세계를  無, 카오스로  돌리는  과정이

며  이것이  잡귀와  어둠을  몰아내는  除夕前夜에  담긴  의례의  의미이다.

『용재총화』에는  창경궁과  창덕궁에서  열린  제석전야의  행사에  관한  기

록이  있는데  이는  驅儺행사  -  鶴舞  -  처용무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나행사

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난  뒤  청백학이  연꽃을  찍으면  연꽃  속에서  나온  童

女가  학춤을  춘다. 이를  이어  청, 홍, 흑, 백, 황의  5명의  처용이  등장하여

처용무가  연행된다.206) 여기서  구나행사는  굿의  서두에  행하는  악귀를  몰아

내는  부정굿처럼, 일체의  세속의  정지를  통해  카오스로  복귀하는  의미가  있

다. 뒤  이어  연꽃  속에서  나온  동녀가  추는  학춤이나  처용무는  세계의  열

림, 천지개벽을  상징하는  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꽃의  개화가  지

206) 구나  뒤에  처용무를  두  번  추게  되는데  『악학궤범』제  5권에는  처용무에  관
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첫  번(前度)은  학, 연화대, 回舞가  없이  처용무뿐이며  나
중  것(後度)은  영산회상불보살을  제창하면서  회무하고  난  뒤  청백학이  연화를  입으
로  찍으면  꽃  속에서  두  명의  童女가  나와서  학춤을  추고, 이어  처용무가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女妓들에  의해  나무아미타불이  제창하며  행사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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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상징성에  비추어  짐작될  수  있는데  더구나  오행을  나타내는  청, 홍, 흑,

백, 황의  5명으로  구성된  처용무는  오행에  의한  우주의  운행, 천지  창조를

상징하는  춤이었다고  생각된다. 학춤이나  처용무는  동일한  성격의  춤으로서

제석전야의  의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207)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처용설화>는  카오스-창조가  반복되는  구조로서

무속의  창조신화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처용설화>의  핵심적

구조는  <성주풀이>의  구조와  같은데  양자의  전개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성주풀이>에서  황우양씨, 부인, 소진랑의  삼각관계로  표

현되던  카오스는  황우양씨가  소진랑을  물리치면서  황우양씨의  부활이  이루

어지며  이  결과가  천하궁  건축으로  표현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

예산국, 노일저대딸의  삼각관계로  나타난  카오스는  녹디생인에  의해  세계

창조가  이루어진다. 처용설화에서  처용과  역신의  대립은  카오스에서  창조가

발생할  때의  대립적  두  힘, 창조와  반창조에서  대립과  같은  성격이며  이는

붉은  치마-검은  치마(화회굿), 미륵-석가, 서인님-당금애기  부모의  대립과

도  같은  것이다. 이들  대립관계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는데  처용, 아내, 역신

의  삼각관계는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창조될  때  형성되던  삼각관계와  같은

것이다. 처용설화에서  삼각형의  대립관계의  해소는  카오스로부터  세계의  창

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망해사  창건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보면  처용설화

의  구조는  창조신화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삼각형의  대립관계

에  역점을  두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207) 처용무가  용의  동작과는  무관한  점에  관해서  일찍이  이혜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
다. 이혜구는  『악학궤범』에  설명되어  있는  처용무는   처용이  용의  아들임에도  불
구하고  그  처용무는  용의  동작을  표현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의아하게  보았다.(이혜
구,『한국음악서설』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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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설화>            <성주풀이>

1) ┌
│││││

─동해용          1) ┌
│││││

─  천목대신  + 지탈부인

└─7명의  용자          └─  황우양씨

(사찰  창건)            .

2) ┌
│││
─처용  + 부인        2) ┌

│││
─황우양씨  + 부인

└─역신을  물리침       3) └─소진랑을  물리침

3)  망해사  창건         4) 천하궁  창건

4)  가택신  좌정         5)가택신  좌정

<문전본풀이>

1) ---  남선비  + 예산국의  결혼
---7명의  자식  출생

2) ---  남선비  +노일저대딸
---노일저대딸을  물리침

3) ---  노일저대딸의  시체 ---  예산국의  죽음 ---   흙 (질그릇)
---생물들  탄생 ---     부활 ---       시루 (구멍)만들기

4) 가택신  좌정

<처용설화>에서는  3)4) 단락이  구체적  서술에  있어서는  뒤바뀌어  있다.

문신  좌정담이  먼저  서술되고  망해사  창건이  언급된다. 여기서  2) 단락이

카오스에  해당하는  단락으로  황우양씨, 녹디생인, 처용의  죽음이  상징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는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제주도  堂神  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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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도  유지되는데  창조신화가  카오스  -  창조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카오스로의  복귀는  전개과정에서  삼각관계로  자주  표현된다. 여기서

망해사  창건은  <성주풀이>의  천하궁  창건이나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

대딸, 예산국의  죽은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처용은  역신을  물리치고  문신으로  좌정되었다고  했는데  뒤  이어

느닷없이  망해사가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해사  창건은  <성주풀이

>의  천하궁  창건에  해당된다. <성주풀이>같으면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고

집의  건축으로  전개되었을  것인데  처용의  문신  좌정담은  이와  무관한  망해

사  창건으로  귀결된다. 이는  무속신화가  사찰  창건담으로  수용되었을  가능

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무속의  가택신화인  <처용설화>가  어떻게  해서  사찰창건설화와

결합되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는가?  사찰이나  집이  모두  건축물로서의  공

통적  성격을  지닌  것을  고려하면  사찰의  창건  또한  어둠, 카오스로부터  세

계, 빛의  출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것이  능히  짐작된다. 여기서

집  -  사찰  -  세계가  동일선상에서  인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찰창건이  이와  같은  세계, 빛의  출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초기

사찰  창건에  관한  설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초기  사찰의  대표적인  것으로

황룡사가  있는데  황룡사  창건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신라  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  2월에  대궐을  용궁  남쪽에  신축하려  할

때  거기에서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불사로  고치어  황룡사라  하고( 탑상

「황룡사장육」)208)

208) 新羅第二十四代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龍宮南  有黃龍其地  改置爲
佛寺  號黃龍寺  (塔像「皇龍寺丈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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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의  창건이  황룡의  출현과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데  용과  사찰  건립

과의  관련은  황룡사뿐만  아니라  초기의  사찰창건담에서도  나타난다  삼국유

사의「明朗神印」과「萬波息笛」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명랑)법사가  신라에서  태어나  당에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올  때  해룡의  청

에  의하여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천냥의  시주를  받고, 지하로  잠

행하여  자기  집  우물  밑으로  솟아  나왔다. 이에  (집을) 희사하여  절을  세우고

용왕이  시주한  자금으로  탑상을  장식하였더니  광채가  특히  빛났다. 이로  인하여

金光寺라고  하였다.(신주「명랑신인」)209)

2)

(신문왕이)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  바닷가에  感恩寺를  세웠다〔寺中記에  문

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  하여  이  절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  해룡이  되

고,  그  아들  神文이  즉위하여  개휘  2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금당  섬돌  밑을  파

헤쳐  동향한  구멍을  한  개  내었으니  그것은  용이  들어와  서리게  하기  위한  것이

다...〕(기이「만파식적」)210)

1)은  명랑법사가  세운  금광사라는  절이  용이  시주한  황금으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다. 2)는  신문왕  때  역사를  마친  감은사라는  절  또한  용-문무대왕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209)  師挻生新羅  入唐學道  將還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  施黃金千兩〔一云千斤〕
潛行地下  湧出本宅井底  乃捨爲寺  以龍王所施黃金飾塔像  光曜殊特  因名金光焉.
(神呪「明朗神印」)

210)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鎭倭兵  故始創此寺  未畢
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輝二年畢排  金堂  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紀異「萬波息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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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광사나  감은사가  자리잡은  터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금광사는

용궁과  통하는  우물이  있는  집터에  세워진  걸  보면  금광사지는  용궁  위에

세워진  절임을  알  수  있다. 감은사  또한  섬돌  밑에  난  구멍을  통해  용궁으

로  통한다는  거로  보아  감은사는  금광사처럼  용궁  위에  세워진  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용궁  위에  세워진  절을  상상해보면  이는  압축

하면  성주굿의  쒜띄움의  장면과  같지  않은가 ! 쒜띄움에서  모형으로  만든

집  안에  물그릇이  있고  신칼이  놓여져  있었다. 이는  집이  어둠, 혼돈을  상

징하는  깊은  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이  어둠과  혼돈을  신칼의  가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금광사나  감은사의  토대가  용궁이라는  것

또한  이들  절이  어둠과  혼돈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어둠과  혼돈을  극복

하고  세워진  것임을  나타낸다.211) 이들  사찰설화에서  신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  佛法으로  명랑이  秘法을  용궁에  전수했다는  것은  불법으로  어둠과  혼

돈을  갈랐다는  뜻이다. 이  결과  용으로부터  황금을  시주받아  金光寺를  세웠

다고  하는데  여기서  용이  어둠과  혼돈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부터  긍정적

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둠과  혼돈을  뜻하는  용을  긍정적으로  전

환시키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며  무속에서  무당의  신칼이다. 金光寺라는

절  명칭이나  황룡사  창건담에서의  黃龍은  용의  긍정적  전환을  상징하고  있

다.212)

211) 필자가  낙산사를  여행했을  때  낙산사의  홍련암  또한  이와  같은  배경임을  들
은  적  있다. 홍련암의  바닥은  의상이  관음보살을  만났다는  해변동굴로  통하는데
바닥의  구멍을  들여다보면  바다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212)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용이  긍정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개인심리학에
적용하면  이는  무의식이  지닌  성격과  관계  있다. 무의식은  의식을  집어  삼키려
는  해체적  경향도  가지지만  또한  의식의  편향성을  교정하는  등  자양분을  공급

하는  긍정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의  이와  같은  이중적  경향은  의식의
무의식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이부영(2002, 2003), 참고)
어둠과  혼돈은  만물과  세계를  낳는  어머니이지만  또한  창조된  세계를  집어삼

키는  무서운  어머니이기도  한  것이다.  인도의  칼리여신은  무서운  눈, 집어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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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사와  감은사  창건설화를  고려하고  황룡사  창건담을  보면  黃龍과  용

궁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황룡사지에  관한  기록을

좀  더  보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경도  내에는  7가람의  터가  있으며  일은  금교  동쪽  천경림이며, 이는  삼천기,

삼은  龍宮南〔지금의  황룡사〕, 사는  龍宮北〔지금의  분황사〕오는  사천미, 육은

神遊林, 칠은  서청전이고  모두  前佛時의  가람터로  법수가  장류할  땅이다.( 흥법

「아도기라」)213)

신라의  월성  동쪽  용궁  南에  가섭불  연좌석이  있고  그  땅은  즉  전불시대의  가

람의  터이며  지금의  황룡사지로  그것이  곧  칠가람의  하나라고  말한다. 국사를

살피면  진흥왕  즉위  14년인  객국  3년  계유  2월  신궁을  월성  동쪽에  개축할  때

려는  입, 날카로운  이  등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태모신이  지
닌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이  경우  벌린  입, 날카로운  이  등이  강조되는
데  의식을  침몰시키려는, 집어삼키려는  무의식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Erich
Neumann (1974), 앞의  책, 참고). 제주도  <용놀이>에서  무당이  신칼로  용(뱀)의
골을  후벼파는  것은  어둠을  갈라  빛을  출현시키려는  것으로  어둠, 용이  지닌  부
정적  성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뒤  이어  진행되는  <뱀장사
놀이>에서  파낸  골은  인간의  생명을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용놀이>와  <뱀장사놀이>는  용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데  용의  부
정적  성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당의  신칼이며  사제자로서의  무당

의  역할이다. 사찰건립담에서  사찰건립을  둘러싸고  용과  중이  대립하다  결국  부
처님의  설법에  감동되어  불법을  옹위하는  인물로  변화한  것은  불법이  신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산불영>  <천룡사>  <혜통항룡>  등  대개의  사찰설화에
서  부정적  용이  불법으로  순화되어  긍정적  성격으로  변모되는  것은  용이  지닌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다.
213)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二曰三川岐〔今永興
寺...〕  三曰龍宮南〔今皇龍寺....〕  四曰龍宮北〔今芬皇寺...〕  五曰沙川尾〔今靈妙
寺...〕  六曰神遊林〔今天王寺...〕七曰  請田〔今曇嚴寺〕皆前佛時伽藍之墟  法水
長流之地.(興法「阿道基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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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이  그  곳에  나타나므로  왕이  의아하게  여겨  황룡사로  개조하였다.(탑상「가

섭불연좌석」)214)

이들  인용문으로  보아  황룡사는  월성  동쪽에  있는  용궁의  남쪽에  위치하

고  용궁  북쪽에  있는  분황사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황룡사지를  답사한  김정기는  용궁을  큰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

여  황룡사지와  분황사지를  연결하는  지역엔  용궁이라  부를  만큼  큰  건물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한다.215) 다만  그  지역에  약간  낮은  지대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연못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용궁이라  칭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못을  사이에  두고  황룡사나  분황사가  위치했는데  이  연못을  용

궁이라  칭했다면  황룡사지나  분황사지의  지하를  용궁으로  생각했다고  보아

무방하다고  본다. 황룡사나  감은사  등의  사찰설화에서  보이는  사찰과  용,

깊은  물과의  관계는  세계  각지의  사원, 도시에  관한  고대인의  관념에서  빈

번하게  볼  수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가옥, 사찰, 도시는  모두  우주의  지

상적  모형으로서  이들  각각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

다.216) 그런데  이들  중심들은  원초적  물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214) 新羅月城東龍宮南  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卽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卽七
伽藍之一也  按國史  眞興王卽位十四  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

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  (塔像「迦葉佛宴坐石」)
215) 김정기,「皇龍寺趾  발굴과  삼국유사의  기록」,『삼국유사의  신연구』1, (신라
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창간호, 서경문화사, 1991)

216) 가옥의  경우  성주신이  모셔진  성주기둥은  집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다. 이
경우  개개의  집은  세계의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황룡사의  거대한  규모는  지
구라트처럼  우주의  지상적  모형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선  종
교적  수행  도량으로서의  목적보다  왕권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

다. 그런데  보다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황룡사를  세계의  중심으로서, 그곳을  중심으
로  세계가  펼쳐지는  우주의  지상적  모형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왕, 왕족들이  자신을
백정, 마야부인  등  불교식  명칭으로  고쳐  석가와  같은  찰제리종으로  여긴  것은  전래
의  이와  같은  세계관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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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 지하의  영역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바빌론에서였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bab - apsi 즉  압수Apsu의  문  위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이

다. 압수는  카오스, 원초적  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통은  헤브루인들에게서

도  볼  수  있다. 즉  예루살렘의  사원의  바위는  지하의  물(tehom , 압수의  헤브루

어)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미슈나(Mishna)에  의하면  사원은  지하의  물  위에  있

다고  한다. 바빌론이  압수의  문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원의  바위는

지하의  물의  수문을  막고  있다. 로마세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볼  수  있

다. 217)

이를  보면  황룡사, 감은사  등의  사찰설화에서  용의  출현, 용궁  위에  세워

졌다는  믿음이  세계  각지에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헌강왕  때  동

해용이  조화를  부리자  절을  세워  위로했다는  것은  절을  세워  어둠을  다스

렸다는  뜻으로  이는  불법에  의해  용들이  순화되어  사찰창건으로  귀결되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사찰의  창건과  어둠,

깊은  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용설화>의  1) 2)를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처용설화         황룡사  건립담

┌
│││││

─  동해용        ┌
│││││

─  黃龍

└─  사찰  건립       └─  황룡사  건립

1)2)단락에서  용이  조화를  부려  세운  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218) 이는  처용설화의  1)2)단락이  황룡사  창건담과  같은

217) 엘리아데(2000), 앞의  책, p.483.
218) 삼국유사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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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으로서  용의  출현과  관련된  사찰건립담의  일반적  전개과정이다. 그

런데  이와  같이  전승되는  사찰건립담에  문신신화가  수용됨으로써  무속신화

의  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결미에  <성주풀이>에서  천하궁이  지어지

듯이  또  한번의  사찰, 망해사  창건이  언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망해사  창건

역시  서술에서  처용의  행적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국인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

아들였다. 왕이  (서울에) 이미  還御하여  영취산  동쪽  기슭의  좋은  땅을  택해서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  또는  신방사라고  하였으니, 용을  위하여  건립한  것

이다.219)

이와  같이  느슨한  결합은  처용이  문신으로  좌정되는  원래의  문신설화가

지닌  전승력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시  용을  위하여  망해사를

건립했다고  하는  것은  용의  출현과  사찰건립을  연결시키는  처음의  1)2)단락

과  같은  전개과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신설화가  사찰설화

에  수용된  것임을  나타내는데  문신설화와  사찰창건설화의  결합은  당대  사

람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드러낸다. 무속신이  사찰창건담에  수용

된  것은  일반  민중들은  불교를  무속신앙의  연장선에서  받아들였으며  사찰

이나  무속신당이나  같은  성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이에  당해  관원에게  명령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하였다. 왕명
이  이미  내리니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졌다. 그래서  개운포(開雲浦)라  이름
지었다(於是勅有司爲龍  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여기서  보면  그  절이  울산  근처일  것  같은데  구체적  사찰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망해사라는  절  이름은  끝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경주) 근처의  영
취산에  세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두에  언급된  절과는  다른  절임을  알  수

있다.
219)  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  王旣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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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속신화에서도  무속신이  불교적  인물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

는데  <제석본풀이>에서  무속신인  제석신은  가사를  걸치고  있는  중의  모습

이다. 굿을  진행할  때  무당은  가사와  장삼을  걸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처용설화가  사찰창건설화로  수용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이상에서  처용설화는  무속의  문신설화와  사찰창건설화와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의  건축과  사찰창건은  둘  다  어둠, 카오스로부터  빛, 세계  출현

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집이나  사찰은  어둠과  대조되는  빛의  의미를  지닌

다.

2. <영 감 놀 이  >

처용설화에서  집이란  의미가  세계와  우주의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집이란  공간은  축소되면  개개인의  몸이  될  수도  있다. 흔히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는  몸  -  집  -  세계가  등

식관계로서  이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처용에게  대립하

는  인물이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역신이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지만  치병굿,

삼신굿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질병을  치유하는  치병굿의  과정을  보면  질병에서의  치료  과정이  죽

음-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

영감놀이>는  처용설화와  핵심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영감놀이는  어선을

새로  짓거나  마을의  당굿에서  놀아지는데  현용준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병

을  치료하는  굿으로만  현재  전승된다고  한다.220) 영감신은  여인의  미모를

탐하여  범접하기  때문에  병을  주는  호색한이다. 영감놀이의  진행을  보면  다

220)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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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초감제: 여기서는  베포도업침이  가창되고  날과  국  섬김  기타  정대우까

지  큰굿이  행해질  때  초감제의  진행과  동일하다.

2) 영감  청함  : 영감본풀이가  가창되는데  영감신이  제주도로까지  흘러  들

어오게  된  연유가  설명된다. 이어  영감으로  분장한  小巫  두  명이  굿청

으로  나타나  首심방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막내  동생을

찾으러  왔다고  한다. 그들은  환자를  마치  막내  동생인  양  환자의  어깨

를  치며  가자고  달랜다. 그들은  이별주를  마시고선  서우젯소리  에  맞추

어  짚으로  만든  배에  제물을  싣고  바깥으로  나간다.

3) 막푸다시  : 영감신을  배에  실어  보내고  나면, 수심방은  돗자리로  환자

의  몸을  감아놓고  잡귀를  쫒는  푸다시를  한다. 잡귀를  내쫒고  나면  횃

불을  피워  붙이기도  하고  큰  성냥을  머리  위에  올려놓아  불을  붙이기

도  한다. 그  뒤  환자는  몸에  감았던  돗자리를  벗어  던지고  방안에  가

눕는다.

4) 도진  : 제물을  실은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멀리  띄워

보냄으로서  굿은  끝난다.221)

2) 영감청함에서  영감의  내력을  보면  영감은  허정승의  일곱  자식  중의  막

내로서  여색을  탐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집  따님에게  침노하고

있  어서  환자가  병이  났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환자의  발

병을  영감신이  여인을  범접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는  남녀

性을  불문하고  여성으로, 영감신은  남성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병을  앓는  것

은  역신과  여성(환자)의  결합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막내인  영감신

221) <영감놀이>의  이와  같은  과정은  현용준(1992), 앞의  책  pp.227∼25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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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를  데리러  온  형제  영감신들의  관계가  주목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범접한  막내인  영감신을  A로, 영감신을  데리러  나타난  영감신의

형제를  B라고  한다. 영감신(B)는  무당의  회유에  의해  영감신(A )를  데려가

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영감신(A )와  여성(환자)의  분리로  나타난다. 이는  <

성주풀이>나  <처용설화>에서  보았던  한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삼각

관계과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영감놀이>의  2)영감청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영감풀이>

1) 영감신은  7형제  중의  하나이다.

2) 영감신(A )는  호색한이라서  여성을  잘  범한다.

3) 영감신  (B)가  나타나  영감신  (A )를  데려간다.

4) 환자가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처용설화>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처용설화>         <영감놀이>

1) ---  동해  용왕        1) ---  허정승
---7용자 ---            영감신인  7형제

2) ---  역신  + 처용아내     2) ┌│││
영감 (A) + 환자

---처용이  물리침       └  영감 (B)가  데려감

3)  망해사  창건        3)  건강한  몸

4)  문신  좌정

영감신의  형제가  7형제라든가  영감(A )와  환자, 영감(B)의  삼각관계  등을

볼  때  <처용설화>와  <영감놀이>는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환

자와  영감(B)의  분리는  환자의  회복, 건강한  몸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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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에서  망해사  창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2)단락  즉  영감(B)와  환자의

결합이  과연  카오스를  나타내는지  밝혀져야  하는데  이는  3)막푸다시와  4)도

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막푸다시에서  환자를  돗자리  속에  말아  넣은  것은

환자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며  그  뒤  도진  에서  제물을  실어  배를  띄워  보

내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음을  시사한다.222) 이  과정에서  환자가  돗자

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환자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며  이것이

어둠, 카오스로부터  빛이  탄생되는  과정임은  어둠  속에서  켜지는  횃불로서

상징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치유  과정이  단순히  질병을  일으키는  역신을

환자로부터  떼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탄생하고, 부활

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신화의  카오스-창조의  핵심적

축이  치병  원리가  됨을  드러낸다. 우리의  무속에선  인간의  몸이나  세계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굿이나  창조신화의  구성

원리는  동일하며  카오스-창조가  핵심적  축으로  작용한다.

222) 이는  망자를  천도하는  오구굿의  진행과정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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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제 주 도  堂 신 화 의   창 조 신 화 적  성 격

제주도는   堂  오백  절  오백  이라는  말에서  보듯  무속이  성한  지역이다.

섬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제주도는  정치적  피해도  많이  경험했고, 자연적

재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속이  성한  배경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제주도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의  수

호신을  모시는  당이  있으며  이들  당에는  당맨심방이라  불리는  전속무당이

있다. 이들  부락신에  관한  신화는  당신화라  하여  일반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일반  신화와  구별되어  전승된다. 현용준에  의하면  당신화  중에서  서사구조

를  형성하는  당신화는  50여  편인데  이들은  해신당계, 본향당계, 칠일당계,

팔일당계로  대별될  수  있다고  한다.223) 본  장에서는  대표적  신화인  본향당

계인  <송당본풀이>와  칠일당계인  <토산  웃당신본풀이>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제주도  당본풀이를  보면  각  계열의  신화는  동일한  모티프를  공유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두  계열의  신화를  분석해봄으로써  여타  계열의  당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송당본풀이>와  <토산웃

당본풀이>에서  일뢰또가  부모에게  쫒겨난다거나  일뢰또의  대식성은  여타

당본풀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화소이다. 따라서  <송당본풀이>와  <토산웃당

본풀이>의  분석은  여타  당본풀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송당은  제주도  구좌면  송당리의  본향당으로  제주도  당의  총  祖宗으로  여겨

지는  당으로  각  마을의  당은  송당으로  분파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

문에  송당신화와  송당으로부터  분파된  당의  신화를  비교, 고찰하는  것은  당

신화의  형성  원리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송당

신화와  송당에서  분파된  토산  웃당신화를  비교하기로  하는데  <토산  웃당본

223) 현용준,『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 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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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는  칠일당계  신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여타  칠일당계  신화에서

탈락된  단락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

에  <토산  웃당본풀이>는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

된다. 특히  두  신화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화의  형성에  관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송당본풀이>와  <토산  웃당본풀이>

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송 당 본 풀 이  >

<송당본풀이>는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서사구조를  유지한  각편과  서

사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송당으로부터  가지쳐  나간  각  당의  계보를  서술

하는것만으로  구성된  각편으로  대별된다. 후자를  보면  송당이  제주도  각  당

의  총  祖宗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224) 본고에서는  서사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각편인  <고봉선본>과  <이상문본>  <고대중본>을  대상으로  삼아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송당본풀이>의  전개과정을  보면  각편에  따라  세부

적  차이가  있지만  기본  골격은  같다. 이  중  <고봉선본>이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고봉선본>을  주텍스트로  삼았지만  필요할  경우  그  외  각편도  다

루기로  한다.

224) 예를  들면  <김오생본>은  다음과  같다.  웃손당은  금백조  / 샛손당은  세맹조
알손당은  소로소천국/ 아들애기  여레  / 딸아기  쑤물   /손지방상  삼백이른
가지가지  송애송애  벌어지긴/ 큰아들은  거멀문국성/둘쳇아들은  대정  광정당

싯쳇아들은  웃내끼/ 늬쳇아들은  내왓당광  광양당/ ... (진성기, 앞의  책  p.417).
이처럼  백주할망과  소천국의  자손들이  각  마을의  당신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각  당의  계보를  열거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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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본풀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송당의  堂神인  소천국과  백조할망은  아들  7형제를  낳고  살았다.

2) 막내아들을  임신했을  때  소천국이  남의  소를  먹어치우자  백조할망은  그

를  비난하며  갈라서고  그는  오백장군  따님과  딴집  살림을  차린다.

3) 뱃속에  있던  막내아들  일뢰또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애비없는  자식이라

놀림받자  아버지를  물어  찾아간다.

4)  일뢰또는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뜯는  불효를  지어  무쇠함에  가두어져

바다에  띄워진다.

5)  그는  용왕국에  당도하여  용왕의  막내딸과  결혼하지만  그의  대식성  때

문에  쫒겨나  다시  바다로  표류된다.

6) 그는  강남천자국에  도착하여  변란을  막아주고  소섬  진질각으로  귀환한

다.

9) 자식이  살아왔단  말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는  달아나다  죽는다.

10) 각각의  형제들은  본향당신이  되고  일뢰또는  토산본향당신이  된다.225)

송당의  당신은  소천국인데  <송당본풀이>는  부부신인  소천국과  백조할망

의  이야기에  그들의  자식인  일뢰또가  토산리의  당신으로  좌정되는  이야기

로  구성되어  있다. <송당본풀이>는  송당의  당신인  소천국의  본풀이이면서

도  사실상  이야기의  중심은  그의  자식인  일뢰또의  영웅적  행적에  놓여져

있다.

일뢰또의  탄생을  보면  일뢰또는  삼각관계에서  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삼각관계는  소천국을  중심으로  백주할망과  오백장군  따님의  처첩관계로

전개된다. 원래  삼각관계는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두  여자의  대립과  갈

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본  신화에서는  갈등이  백조할망과

225) 고봉선  구송,  장주근, 앞의  책, pp. 214∼217.

- 181  -



오백장군  따님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고  본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소천국이  소를  먹어치움으로써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며  이

것이  별거의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토산  웃당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인

데  처첩관계인  용왕딸과  오벽장군따님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표출되지  않

고  일뢰또와  용왕딸  사이에  갈등이  개재되며  오히려  첩인  오벽장군  따님은

본부인과  남편을  화해시키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신화들에서  보

여지는  삼각관계는  처첩  갈등이  부재하는, 형식적  삼각관계라  할  수  있다.

<송당신화>나  <토산  웃당본풀이>의  이와  같은  삼각관계는  제주도  당신

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가  줄기차게  나타나

는  이유는  카오스가  지닌  성격  때문이다. 앞  장에서  고찰했듯이  카오스는

대립적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며  이들의  대립과  갈등에  의해  세계가  출현

했다. 하회굿에서  본  바  이는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대립과  남서낭과  여

성낭의  결합으로  전개되는  삼각구도로  전개된  것이었다. 이들의  싸움, 혼인

에  의해  농작물이  풍요롭게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각관계가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천지왕, 수명장자, 총맹부인의  삼각관계로  전개되었다. 이는

카오스에서  창조가  발생할  때  창조(붉은  치마)를  향한  경향만  발현되는  것

이  아니라  창조를  카오스로  돌리려는  반창조(검은  치마)의  경향도  함께  작

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정신이  가진  대극적  성격  때문이며  이

것이  전의식  단계에서  의식의  출현을  향한  경향과  이에  반하여  무의식으로

돌리려는  경향의  대립에  대응된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로부터  세계가  출현하는  양상은  당신화에서  두  가지

로  전개된다. 첫째는  막바로  이들  삼각관계로부터  세계의  출현이  언급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들  삼각관계로부터  아들신(子神)이  출생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경우로서  <서귀리  본향본풀이>를  들  수  있는데  전개과

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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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생옥본>

1)   웃님과  고산국이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얼굴이  박색이었다.

2) 그는  미인인  처제에게  마음이  있어  둘은  제주도로  도망왔다.

3) 그  때는  천지가  캄캄했기  때문에  구상나무를  꺾어  질렀더니  세상이  개

벽되었다.

4) 화살을  쏘아  거처를  정하고  그들은  살았는데   사냥꾼  김봉태의  인도로

거처를  옮겨  가시머리외돌에서  좌정했다.

5) 큰부인  고산국이  찾아왔지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웃님과  고산국은

화살을  쏘고, 뿡개를  쳐서  하서귀  신나무  아래와  서홍리  안곱들로  거처를

정하고  무속신으로  좌정했다.226)

서귀리  당신화  역시  바람신을  중심으로  고산국, 지산국의  삼각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고산국과  지산국의  대립→   웃님과  지산국의  결합으로  전

개되는  이와  같은  과정은  싸움굿과  혼인굿의  진행되는  하회굿의  진행과정

과  동일하다. <서귀리  당본풀이>는  이들  삼각관계로부터  세계가  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  삼각관계가  카오스인  것은  그들이  제주도로  도망

올  때  세상이  태초의  어둠으로  덮인  데서도  확인된다. 이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박생옥본>

밤도  왁왁  일목공  낮도  왁왁  일목공227)으로  되어갑너니다

구상남  상가지를  걱꺼  칭하절벽데레  질렀더니만은

천하  은  목청  들러  지하   은  날개  들러

226) 장주근, 앞의  책, pp.236∼239.
227) 이는  <천지왕본풀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투어구인데  태초의  어둠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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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반반  울어  동성계문  열립니다228)

위의  인용문은  카오스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대목으로  교술로  창세과정

을  서술하는  <베포도업침>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목이다. 박봉춘본  <초감

제>에서  이는  음양의  상통을  뜻하는  이슬이  내리고, 子丑寅으로  천 ·지 ·

인이  구분되며  이어  새가  이염(이)를  벌리고, 꼬리와  날개를  치는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어  오행이  작동하며  하늘과  땅, 산과  물이  갈라지는  과정

이  매우  장황하게  서술되는데  본  신화에서는  창조  과정이  압축되어  서술되

어  있다.229)

본  신화에서  낮밤이  구별  안  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람신이  나무가

지를  꺾어  내지르는데  이에는  세계  창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나무는

만물을  형성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친숙한  것이며  또한  세계를  형

성하는  질료로  간주되는  것이기도  하다. <성주풀이>에서  성주목은  세계

(집)가  만들어지는  질료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이  때  성주신이  도끼

등의  연장으로  성주목을  베는  것은  위대한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뜻함과

동시에  無定形의  혼돈으로부터  빛의  출현을  뜻한다. 바람신이  나뭇가지를

꺾는  행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세계  창조의

성격을  함축하는  것임은  뒤  이어  전개되는  닭의  등장에서도  확인된다. 천하

닭과  지하닭의  울음과  날개짓은  <베포도업침>에서  새가  이염(이)를  벌리

고, 꼬리와  날개를  치는  모습으로  천지개벽이  서술되던  대목에  해당된다.

본  신화에서는  새가  닭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베포도업침>에서  새의  울음,

날개짓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새는  빛, 의식을  상징하

는  동물로서  닭의  울음은  동이  터  올라  빛이  출현하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

서  성주신이  성주목을  꺾고  나니  천하닭과  지하닭이  울고  날개짓을  했다는

228) 장주근, 위의  책, p.236.
229) Ⅱ장, 2 <천지왕본풀이>  계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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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둠, 혼돈으로부터  빛이  출현했음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230)

이상에서  이들이  무속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이  어둠, 빛의  전개과정이며

이는  카오스-창조를  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귀리  본향

본풀이>에서는  이들  삼각관계로부터  세계의  출현이  직접적으로  문면에  드

러남에  반해  <송당본풀이>는  세계의  출현이  자식세대의  출현에  의해  이루

어진다. 즉  자식신의  출생이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  카

오스의  삼각관계는  신의  혈통의  이중계보로  연결된다. 세계의  출현이  카오

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신의  탄생은  부모  세대

의  삼각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국조신화에서  부계의  이중계보로

나타나  양육자인  지상적  아버지와  親父인  천상적  아버지로  전개된다. <문

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 예산국, 노일저대딸의  삼각관계에서는  모계의  이

중계보로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변복모티프에  의해  노일저대딸이  녹디생인

의  어머니임과  동시에  아니라는  이율배반적  사실을  드러냈다. <송당본풀이

230) 닭의  이와  같은  상징성은  閼英의  탄생담에서도  볼  수  있다.『삼국유사』「신
라시조  혁거세왕」에   보면  알영은  알영이란  우물가에서  鷄龍의  몸으로부터  탄

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처음에  그녀의  입술은  닭의  부리와  같았는데  목욕을
시키니  닭의  부리가  빠졌다고  한다. 또한  그녀가  나온  우물은  그녀의  이름을  따
서  알영정이라고  했다. 계림국(鷄林國)이란  명칭  또한  닭이  그곳에서  울었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是日沙梁里閼英井........有鷄龍現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
死  而剖其腹得之〕姿容殊麗  然而脣似鷄   將浴於月城北川  其  撥落  乃名其川曰

撥川.......一說  脫解王時得金閼智  而鷄鳴於林中  因改國號爲鷄林)
여기서  알영이  우물  또는  용의  몸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용이든  물이든

의미는  동일하다. 용이나  물은  어둠, 카오스를  뜻하는  것이며  알영이  근원을  알
수  없는  곳, 카오스로부터  출현한  것을  뜻한다. 알영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
았다는  것은  닭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녀의  탄생이  빛의  출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물, 용, 닭을  통해  전달되는  알영의  탄생담은  카오스로부터  빛의  출
현을  말해주는데  이는  신화에서  신의  출현이  세계, 빛의  출현이란  의미를  지니
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鷄林國이란  국명  역시  닭, 빛의  출현과  관계있는  국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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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천국을  사이에  둔  백조할망과  오백장군  따님  사이에  형성된  삼각

구도는  이들  신화의  삼각관계와  같은  성격이다. 여기서  백조할망과  오백장

군  따님이  가진  의미는  전자가  실제  부모를  나타냄에  반해  후자는  양육자,

지상의  부모의  역할을  한다.

우선  일뢰또가  태어나는  상황을  보면  백주할망이  일뢰또를  임신한  상태

에서  소천국과  갈라선다. 따라서  일뢰또가  태어나는  상황은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이다. 이  때문에  그는  애비없는  자식이라고  주위로부터  놀림을  받

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천국이  일뢰또의  친아버지라기보다  지상적

부모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소천국이  지닌  이와  같은  성격은  <고봉선

본>이나  <고대중본>에서는  이면에  숨어있지만  <이상문본>에서는  분명하

게  드러나  있다. <이상문본>은  <고봉선본>과  기본골격이  같지만  일뢰또의

부친이  소천국이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일뢰또가  출생되는  대목만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이상문본>

1)  소천국은  잔소나무밭  아래에서  태어났고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가림길

아래에서  태어났다.

2) 그런데  백주할망은  아버지가  천하공사하러  간  사이에  중의  자식을  잉태

하여  무쇠함에  채워져  바다로  표류되었다.

3) 소천국이  제주도로  입도하여  정이정당  열운이231)에서  무쇠함을  발견했

다.

4) 열어보니  아기를  일곱  낳은  백주할망이  무쇠함  속에  있어  함께  부부가

되었다.

5) 둘  사이에  또  딸을  8명이  낳아  사낭질을  그만  두고  농사를  시작했다.232)

231) 열운이는  성산면  온평리의  옛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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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락  이후의  전개과정은  <고봉선본>과  동일하다. <고봉선본>에서  백

주할망의  자식은  일뢰또인데  <이상문본>에서는  송곡성으로  되어  있다. <

이상문본>을  보면  일뢰또(송곡성)의  출생시의  전개과정이  제석본풀이  유형

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상문본>에서  중은  임신만  시키고  사라지는데  이

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삼태자나  주몽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임신만  시키고  사라진  중의  자식이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출생의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상문본>은  일뢰또(송곡성)의

부친이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천국이  그의  친부가  아님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상에서  볼  때  소천국은  일뢰또의  친부가  아닌  양육자, 지상적인  부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주할망이  소천국과  이별하고  난  뒤  일

뢰또를  출산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소천국이  일뢰또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천국이나  오백장군따님이  지닌  양부모로서의

성격은  부친찾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뢰또는  7살이  되었을  때  애비없

는  자식이라  놀림을  받자  부친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일뢰또는  부친인  소천

국으로부터  버림받아  바다로  표류된다. 이는  <당금애기>나  <천지왕본풀이

>에서  부친찾기에서  천상의  후예임이  입증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일뢰또

는  소천국으로부터  불효라는  죄명을  받고  죽음의  위기로  몰린다. 이를  <주

몽신화>와  비교하면  주몽이  버림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금와왕이나  금와왕

의  자식인  대소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지상적  아버지, 지상적  세력을  뜻하

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뢰또가  무쇠함에  넣어져  바다로  표류하는  것의  의미

는  명확해진다. 이는  양육자인  지상적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과  박해이다.

본  신화에서  부친찾기  모티프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일뢰또를

친부모인  백주할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둘째는  소천국과  오백

232) 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pp.4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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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따님의  양육자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첫번째의  경우  주

인공인  주몽과  비류왕의  친부는  천상에  있거나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은  친부와  분리되고  양부모  밑에서  양육된다. 이처럼  일뢰또는  백주할망을

떠나  양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친찾기에  의해  소천국과

오백장군  따님에게로  가게  된다. 두번째  첫  번째의  당연한  귀결로서  백주할

망으로부터  분리는  소천국과  오백장군  따님을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뢰또가  소천국의  수염을  뜯어  내치게  되는  것은  양육과정에서  버림

받음, 박해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고봉선본>에서는  소천국이  일뢰또의

친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천국과  오백장군  따님이  지닌  양육자, 지상적  부

모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상문본>에서는  이  점을  명확하

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당본풀이>에서  부친찾기  모티프는  표면적  전개

과정은  <당금애기>와  비슷하지만  실질적  성격이  다른  것이다. 주몽이  금와

왕에  의해  양육되듯이  일뢰또(송곡성)이  소천국과  오백장군따님에게서  양육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의  지상적  부모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게  하

기  위함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계의  이중계보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

아  오백장군  따님의  양육자로서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들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몽신화>  ┌
│││││

(해부루) +  유화  →  주몽출생  →버려짐→고구려  건국

└  금와왕

<문전본풀이>┌
│││

(예산국) + 남선비→녹디생인  출생→죽음→세계의  새로운  출현
└  노일저대딸

<송당본풀이>┌
│││
백주할망  + 소천국  —→  일뢰또  출생  —→  버려짐  →귀환
└  오백장군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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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금와왕, 노일저대딸, 오백장군따님은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주몽이  금와왕이나  대소  등에  의해  버려지고  박해를  받는

것과  노일저대딸에  의해  녹디생인이  인신공희까지  요구받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때  일뢰또가  버려지는  것은  표면상

으로는  소천국에  의해서이지만  실제로는  금와왕이나  노일저대딸과  같은  항

목에  놓여진  오백장군따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뢰또를  내

치는데  오백장군따님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고  소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백장

군  따님이  가진  성격은  뒷  장에서  고찰할  <토산  웃당본풀이>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출생담을  지닌  일뢰또의  행적은  탄생과  죽음의  과정으로

카오스-창조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송당본풀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천국과  백주할망의  결합과  이별

2) 소천국과  오백장군  따님의  결합

3) 일뢰또의  탄생과  부모로부터  버려짐

4) 일뢰또와  용왕딸과의  결합

5) 괴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귀환

6) 부모는  죽고  일뢰또는  당신으로  좌정

이를  보면  일뢰또의  행적은  탄생과  죽음을  거듭하는  전개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인  소천국의  수염을  잡아뜯는  불효죄를  짓고  무쇠함에  감

금되어  바다로  표류된다.233) 영웅이  궤, 바구니에  담겨  바다에서  표류하는

233) 조동일은  제주도  당신화에서  고전  소설과  달리  부자간의  갈등관계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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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兒모티프는  <바리공주>나  모세신화에서  보듯  신, 영웅  출생시  등장하는

유명한  화소이다. 물, 궤는  자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일뢰또가  무쇠함

에  담겨  바다로  표류하는  것은  자궁으로의  회귀, 일뢰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소섬  진질각으로  귀환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죽음, 카오스로부터  부활, 빛의  탄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일뢰또의  죽음→부활로의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되어  있다.

①  궤에  감금되어  표류  (카오스)

②  용왕국에서  구출되어  궤로부터  나옴  (창조)

③  용왕딸과  결합하고  다시  표류됨. (카오스)

④  괴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귀환  (창조)

일뢰또는  일단  궤에서  나왔다  다시  궤로  들어가는데  이는  한번은  아버지

에  의해, 또  한번은  용왕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①과  ③은  어둠, 카오스로

다시  잠김, 일뢰또의  죽음을  뜻하며  이에  반해  ②와  ④는  부활을  나타낸다.

②에서  일뢰또가  용궁에서  일단  구출되는  장면을  보면  일뢰또는  궤에  담긴

채  바다  한  가운데  솟아  있는  나뭇가지에  걸려진  채  발견된다. 이  대목은

김알지가  함에  든  채  나뭇가지  위에서  발견되는  것을  연상시킨다. 일반적으

것이  고대서사문학이  지닌  특징이라고  했다.(조동일,『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
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p.88) 필자의  견해로는  아버지에  의해  불효자
로  각인이  찍혀  내쳐진다거나, 자식의  귀환이  부모의  죽음으로  전개되는  제주도
신화는  빛의  출현이  지닌  성격을  국조신화, 여타  신화에  비해  보다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신화에서  지상적  부모로부터의  내쳐지는  이유가
불효죄로  표현된  것은  국조신화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효라는  중세관념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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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무가  세계, 만물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인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인데  그녀의  자식인  세계, 만물은  때로는  이  과실수  위에  달린  열매

로서  형상화되기도  한다.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신의  탄생이  나무로부터  시

작되는  것은  이들  신이  위대한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234). 이러한  맥락에서  김알지, 일뢰또가  함  속에  든  채  나뭇가지  위

에서  발견된  것은  그가  위대한  어머니인  어둠, 카오스로부터의  출현하였으

며  그들의  탄생이  세계의  출현, 빛의  탄생임을  나타내는  것이다235).

용왕국에서  구출된  일뢰또는  다시  궤로  들어가는데  이는  빛에서  다시  카

오스로  돌아간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일뢰또와  용왕딸과의  결합이  전개되

는데  이는  양성결합에  의한  대극의  해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의  결합이

이계를  뜻하는  용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카오스로의  복귀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뒤  이어  머리  여럿  달린  괴물과의  싸움이  전개되는

데  이는  빛이  어둠으로부터  출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페르

세우스신화>나  중국신화에서236) 보듯이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은  바로  어

둠을  상징하며  영웅들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들  괴물을  죽임

으로써  승리를  획득한다. 이들의  승리는  어둠으로부터의  빛의  출현을  의미

하는  것인데  일뢰또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소섬  진질각으로  귀환하는  것

234)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별은  과실수의  열매를  뜻하는데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아기  예수가  위대한  어머니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은  사고는  원래  기독교와  무관한  것으로  민간에서  전승되는  풍습을  기독교에서

차용한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상징에  관해서는  에리히  노이만, 앞의
책  참고.

235) 이와  관련하여  장례  풍습  중에  죽은  이를  나뭇가지  위에  두는  風葬이나  배에
실어  바다로  보내는  水葬은  구체적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고를  표현한다.
이는  나무, 깊은  물로  상징되는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죽음에  의
해  다시  자궁으로의  회귀하는  것을  나타낸다.

236) p.143의  각주  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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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카오스, 어둠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고  빛이  출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상과  같은  죽음-부활을  반복하는  과정은  카오스-  창조의  반복과정이며

일뢰또의  행적이  의식의  출현  과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창세가>

의  일월조정에서  보았듯이  완전한  의식이  출현하기  전, 의식은  무의식으로

부터  출현과  침몰을  반복하는  불안정된  상태이다. 미륵시대는  이와  같은  의

식이  첫  출현할  당시의  불안정된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데  본  신화에서  일

뢰또가  무쇠함에  갇혀  바다로  표류하는  것은  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의식  출현  초기의  이와  같은  불안정된  성격은  완전한  의식의  출현을  위해

다시  한번  카오스로의  복귀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일뢰또가  용왕에  의해  쫒

겨나  바다로  표류되는  것으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괴물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의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일뢰또의  大食性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대식성은  용궁

에서  발휘되는데  괴기도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 먹  는  대식성은  용궁

의  곡식창고가  다  비워질  정도로  엄청나다. 이  때문에  그는  쫒겨나는데  이

렇게  엄청나게  먹는다면  그에  관해서  당연히  거인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언급될  만한데  실제로  작품에서  이렇다할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일뢰또의

대식성은  <창세가>에서  미륵님이  보였던  대식성과  같은  성격이다. 의식이

무의식으로의  浮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해체적  경향에  맞서  의

식이  자신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뢰또의  괴물과의  대적이  각편에서  반드시  대식성이  발휘되고  난

뒤에  전개되는데  이는  결정적  승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이  강화되

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이  대식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

다.

일뢰또  부모의  죽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뢰또의  귀

환은  그의  부모인  소천국과  백주할망의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이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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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송당신을  모시는  신앙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소천국

과  백주할망이  표면상  주인공인  <송당본풀이>에서  주인공답지  않게  달아

나다  어이없이  죽는다. 이는  일뢰또의  귀환에  빛의  출현, 세계창조의  의미

가  담겨있음을  뜻한다. 제우스의  출현이  부친인  우라노스의  살해로  나타난

것과  같은  성격으로  빛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빛을  나은  어둠은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격은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버

려짐과  박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와왕이나  대소로  표현되는  기존  세계

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고구려를  창건함으

로써  기존  집단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송당본풀이>에서는

일뢰또가  고난(죽음)으로부터  극복이  표류되었던  바다로부터  태어났던  곳으

로  귀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상적  부모를  뜻하는  소천국의  죽음을  가져

온  것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백주할망의  죽음은  이

중계보가  지닌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생각으로

는  이는  지상적  부모에  해당하는  계모인  오백장군따님의  죽음으로  대체되

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카오스-부활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송당본풀이>

는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오스-창

조의  핵심적  축이  작품에서  부자계승이란  二代체계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즉  카오스로부터  빛의  탄생이  자식의  출현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전개과정

에서  사실상  서술의  중심은  부→자식의  출현에  놓여진다. 이  때문에  <송당

본풀이>가  송당에서  모시는  당신에  관한  내력담이면서도  실제  전개과정에

선  소천국이  부수적  인물로  전락하고  자식인  일뢰또의  행적이  신화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이  같은  사정은  <천지왕본풀이>의  주인공이  천지

왕이  아니라  그의  자식인  대(소)별왕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는  국조신화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비교하면  <송당본풀이>의  부자계승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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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료하게  이해된다.

<천지왕본풀이>

천지왕 --   + 총맹아기—→대 (소)별왕  탄생—→버려짐—→무신좌정

수명장자 --

<문전본풀이>

남선비  + ---  예산국  —→  녹디생인  출생  —→  죽음  —→  무신좌정

---노일저대딸

<주몽신화>

해모수 --    + 유화  —→  주몽  출생  —→  버려짐  —→  고구려  건국

금와왕 --

<단군신화>

환웅  + ---  웅녀  —→  단군  출생  —→고조선  건국237)

---호랑이

위의  신화들에서  전개과정의  핵심은  자식세대인  대(소)별왕, 녹디생인, 주

몽, 단군의  출현에  있다. 이들의  출생- >승리의  과정이  무속신  좌정, 국가의

창건으로  귀결되며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송당본풀이>의  소천국-일뢰또의  부자계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신화에서  일뢰또의  내력담은  소천국의  이야기에  덧붙여  진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

237) 단군신화에서는  여타  신화에서  나타나는  棄兒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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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 산  웃 당 본 풀 이  >

본장에서는  <토산  웃당본풀이>의  고찰을  시도하는데  각편의  전개과정은

크게  보아  같다고  할  수  있다. 각편  중  <고대중본>이  비교적  자세하고  짜

임새가  있기  때문에  <고대중본> 238)을  주자료로  삼았다. 논지  전개  과정상

필요할  경우  그  외  각편을  이용하기로  한다.239) <토산  웃당본풀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중본>

1) 일뢰또는  소천국과  백주할망의  일곱째  아들로  태어났다.

2) 부모가  따로  사니  애비  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받자  아버지를  물어  찾아

간다.

3) 아버지는  강진역이따님과  사는데  일뢰또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지어  무

쇠함에  가두어져  바다로  띄워진다.

4)  우왕황제국에서  도착하여  용왕딸과  결혼하지만  대식성  때문에  쫒겨나

다시  무쇠함에  담겨  바다로  표류된다.

5) 소섬  진질각으로  귀환하여  어머니를  찾아가다  아내를  입정이  없다고  귀

양보낸다.

6) 일뢰또의  부모는  아들이  찾아오자  달아나다  죽는다.

7) 일뢰또는  형제들을  본향당신으로  좌정시키고  자신은  토산리  당신(七日

神)으로  좌정한다.

8) 아버지를  찾아다니다  오벽장군  따님애기를  보고  첩으로  삼는다.

9) 첩이  설득하여  귀양간  큰  부인을  돌아오게  한다.

238) 장주근,『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39)  본고에서는   <고대중본>외에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에  수록된  <박생옥본>  <강만원본>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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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큰  부인은  자식을  일곱  낳아  살고  있는데  첩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애기  하나를  빠뜨린다.

11) 아이는  죽어  시체가  되니  그의  눈은  안질신으로  먹고  살게  하고  몸뚱

이는  물비리240)로  먹고  살게  한다.241)

여기서  <토산  웃당본풀이>의  전개과정은  <송당본풀이>에서  보았던  내

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단락까지가  <송당본풀이>의  전개과

정인데  <토산  웃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의  전개과정에  8)단락  이하의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 본  신화의  구조적  특징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전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 소천국+┌
│││││

백주님  —→  일뢰또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

└  강진역따님

B) 일뢰또+┌│││││
용왕딸  —→  皮膚病神242)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  오벽장군  따님

위의  도표는  <토산  웃당본풀이>는  <송당  본풀이>가  중첩되는  구조임을

나타낸다. <토산  웃당본풀이>에서  A )일뢰또의  무신좌정까지는  <송당본풀

이>의  전개과정이기도  한데  하단(B) 즉, 일뢰또와  용왕딸, 오벽장군  따님의

삼각관계로부터  전개되는  구조는  인물만  달리하지  단순  반복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토산  웃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일뢰또, 일뢰또-피부병신으로  이

어지는  중첩된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당신화는  소천국-일뢰또의

240) 피부병의  일종임.
241) 장주근, 앞의  책  pp.226∼231.
242) 용왕딸의  자식은  죽어서  각  몸의  부위가  안질신, 피부병신  등으로  좌정되는
내용이지만  안질신, 피부병신  등을  열거하기에  번거롭기  때문에  논지전개의  편
의를  위해  이들  신을  피부병신으로  대표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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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계승을  통해  빛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산  웃당본풀

이>  또한  부자계승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단(B)

즉, 일뢰또-피부병신의  전개과정이다. 따라서  상단(A ) +  하단(B)의  전개과

정으로  구성된  <토산  웃당본풀이>에서  송당신화와  동일한  내용인  상단(A )

는  송당으로부터  분파된  토산  웃당의  계보를  말하는데  불과하며  신화의  핵

심은  하단(B) 일뢰또-피부병신의  전개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단(B)만으로  구성된  토산  웃당신화와  송당신화는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한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송당신화>

소천국+ ---  백조할망  —→  일뢰또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오백장군따님

<토산  웃당본풀이>

일뢰또+┌
│││││

용왕딸  —→  피부병신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  오벽장군  따님

이와  같이  두  신화는  동일한  구조를  지녔으며  이는  카오스-창조를  축으

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뢰또의  내력을  보면  <송당본풀

이>에서는  일뢰또  부부의  귀환  →  무속신  좌정까지  일뢰또를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송당으로부터  분파된  <토산  웃당본풀

이>는  다시  일뢰또, 용왕딸, 오벽장군  따님의  새로운  삼각관계로부터  시작

된다. 두  신화는  공통적으로  삼각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여타  당본풀

이의  전개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이는  당본풀이의  핵심적  성격

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신화가  삼각관계의  카오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뜻

한다. 이는  당본풀이, 나아가  창조신화  일반이  어떠한  내적  원리에  의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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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것인가를  시사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타의  당신화에서  삼각관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막바로  당신이  좌정처

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문에  당신화의  본질이  삼각관계로부터  부

모-자식세대의  계승에  의한  빛, 세계의  출현이란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실제로  여타의  당신화도  분석해보면

<송당본풀이>나  <토산웃당본풀이>와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해  표선리의  당본풀이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표선  본향본풀이> 243)의  전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선본향본풀이>

1) 송당의  막내아들은  송당신의  혈통을  받은  막내아들이다.

2) 표선리에  도착하여  바다에서  옥통소를  불며  놀았다.

3) 홍씨  영감이  소리가  나니  무슨  연유인가  하여  그에게  가서  물었다.

4) 막내아들은  표선리  당신으로  좌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5) 그는  당신이  되어  생산물고를  차지하고  일뢰할망은  피부병, 배탈  등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했다.

여기서  표선리  당신이  송당신의  후손임은  다음과  같이  서두에서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웃손당(上松堂) 금백주  셋손당(中松堂) 세명주  매알손당은  소로소천, 말잣아

(末男)이  아  (子) 싀성젤(三兄弟)  리고  설을   와244) 립데다245)

243)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00∼702
244)  혈(血), 혈통을  받아서  의  뜻임
245) 현용준, 위의  책, p.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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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선본향당이  송당으로부터  가지쳐서  형성된  堂임을  나타내는  것으

로  표선본향당의  당신은  송당신의  혈통을  이은  막내아들이라고  밝히고  있

다. 따라서  송당이  母堂이라면  표선본향당은  子堂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선본향본풀이>의  전개과정은  부모-자식세대의  계승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고  이와  같은  서두가  나온  뒤에  막바로  당신으로  좌정되는  과정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  <표선본향본풀이>에서는  당신의  혈통이  송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언급되었지만  여타  당신화에서는  혈통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상투적으로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매알손당은

소로소천국  을  서두에  언급하고  막바로  당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으로만  구

성되어  있다. 이  상투구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카오스, 즉  부모세대의  삼각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堂神의  출현이  이들  삼각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로  보인다. 이는  당신화가  본질적으로  부-자

로의  계승에  의한  전개과정이며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상투구로

처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타  신화에서  <송당본풀이>나  <토산  웃

당본풀이>처럼  부-자로의  계승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생

략된  것일  뿐  당신화의  본질은  부-자로의  계승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점에서  일뢰또-피부병신의  관계는  중요하다. 일뢰또-皮膚病神의

관계는  그  동안  연구자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피부병신이  행동의

주체로서  성격이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그에  관한  언급이  소략하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당본풀이의  핵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코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당신화의  본질을  보여준다.

소천국-일뢰또의  전개  과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첩의  삼각관계  형성  -

자식의  출생  -  부친찾기  -  棄兒  상태  -  귀환하여  무속신  좌정의  과정이었

다. 먼저  피부병신의  출생을  보면  피부병신은  아버지인  일뢰또와  어머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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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딸이  별거하고  아버지가  첩을  얻어  사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일뢰또가

소천국과  백주할망이  갈라서고  오벽장군  따님과  딴집  살림을  하는  것과  주

인공들의  출생  환경이  동일하다. 그  뒤  일뢰또는  성장하여  7살이  되면서  아

버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일뢰또의  경우  주인공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부친

찾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피부병신의  경우  첩의  설득에  의해  큰부인과의  合

家로  전개되며  결과적으로  합가는  피부병신의  입장에서  부친찾기로  해석될

수  있다.

부친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첩인  오벽장군  따님의  실수로  막내(피부병

신)는  길에  버려지는데  이는  그가  여타  신화의  주인공처럼  버려진  상태, 棄

兒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일뢰또가  부친을  만나고  난  뒤  석함에

담겨  용궁으로  가는  것에  해당되며  궤에  담겨  이계인  용궁에  도착하는  것

은  자궁  속으로의  복귀, 죽음을  상징한다. 이것이  피부병신의  경우엔  미아

가  되어  길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개  과정에서  피부병신처럼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든, 일뢰또처럼  궤에  담겨  이계인  용궁으로  가든  핵심적  의미

는  동일하다. 이는  그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죽음에  의해  그들은

무속신으로  좌정되는  것이다. 이들의  죽음이  무속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은  빛은  어둠, 카오스로부터  출현하기  때문인데  막내가  죽고  난

뒤  안질신(피부병신)으로  좌정되는  것은  일뢰또를  비롯한  신들의  상징적  죽

음을  경험함으로써  신으로  좌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개  신화의  주인

공은  자발적  깨달음에  의해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죽음에  의해  세계에

빛을  가져다주지만  안질신의  경우엔  행동의  주체로서  성격이  표면상  드러

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의미가  간과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皮膚病神이  버려지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편의

세부적  전개과정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신이  버려지는  것은  반드

시  첩에  의해서이다. 첩인  오벽장군  따님은  일뢰또를  설득하여  본부인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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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올  만큼  착한  인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고의로  피부병신을

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

전개과정을  나타내보기로  한다.

<고대중본>

①  오벽장군  따님이  큰부인을  데리러  와  그들은  길을  나선다.

②  도중에  큰부인은  해산물을  먹기  위해  바닷가를  들르고  첩이  자식들을

데리고  온다.

③  짚신끈이  끊어져  달아  신고  오다가  피부병신을  잃어버린다.

④  큰부인과  찾으러  가니  피부병신은  죽어  있었다.

⑤  그의  각  부위는  안질신과  피부병신이  되어  얻어먹고  살게  한다.

③단락의  경우  <박생옥본>에서는  첩은  삼동(산열매)를  따먹는  데  정신이

팔려  애기를  흘려  죽게  한다. <강만원본>에서는  길에서  쉬다가  흘린  줄도

모르고  돌아오는  것으로  전개된다. 각편에서  구체적  전개과정은  다르지만

크게  보아  같다. 그런데  각편에서  피부병신이  버려지는  것은  반드시  첩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편의  세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첩에

의해  피부병신이  棄兒가  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 이는  피부

병신의  버려짐이  양육자인  지상적  부모로부터의  버려짐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를  주몽과  일뢰또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해부루) +  유화  —→  주몽출생  —→  버려짐  —→  고구려  건국

└  금와왕

A)  소천국  + ┌
│││
백주님  —→  일뢰또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

└  강진역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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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뢰또  + ┌│││││
용왕딸  —→  안질신  출생  —→  버려짐  —→  무신좌정

└  오벽장군  따님

하단의  금와왕, 강진역따님, 오벽장군따님은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주몽과  일뢰또, 안질신은  공통적으로  하단에  있는  양부모

로부터  버려진다. 이를  보면  오벽장군따님이  피부병신을  업고  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오벽장군따님의  양육자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며  피부병

신이  양육자에  의해  버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때  용왕딸이  도중

에  해산물을  먹기  위해  자식들을  오벽장군따님에게  맡기는  이유가  이해된

다. 이는  피부병신을  친어머니인  용왕딸로부터  분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주몽의  경우  친아버지인  해부루가  천상에  있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친부와의  분리가  마련되고  비류왕의  경우엔  우태가  죽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 피부병신의  경우에는  용왕딸이  천상에  있지도, 죽었

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용왕딸이  도중에  해산물

을  먹으러  떠나는  것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뢰또의  경우엔  일뢰또가

스스로  부친을  찾아가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 여기서  일뢰또가  무쇠함에  채

워져  버려질  때  친부모인  소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애

매하게  나타나  있지만  피부병신의  경우엔  버려짐의  의미가  명료하게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친찾기  모티프가  주인공을

실제  부모와  분리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母系  계보가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

전본풀이>에서  예산국과  노일저대딸의  관계에서  언급했던  바인데  본  신화

에서도  처첩의  관계가  실제  부모와  양부모의  대립의  의미가  있는  점에  비

추어  모계의  이중계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  전개과정에서

부모세대→자식세대의  계승이  실제로는  父→子가  아니라  母→子로의  계승

임을  알  수  있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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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에서  친부모인  용왕딸과  피부병신의  관계의  의미가  지적될  필

요가  있다. 각편에서  피부병을  다스리는  신이  <고대중본>에서는  일뢰또의

자식으로  나타나지만  <박생옥본>이나  <강만원본>에서는  이  부분이  애매

하다. <박생옥본>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생옥본>

던데정  조매기정  /아왜기정   여가되247) /소리못내  그칩네다248)

담  넘어/외돌기249)로  좌정하여/

유월  나건  /초릴뢰  예릴뢰  쑤무일뢰/만민단골에  서천미련  받고

동짓  이  나사건/초릴뢰  예일뢰  쑤무일뢰/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상을  받아

이를  보면  용왕딸의  자식이  죽었지만  자식이  죽어  피부병신이  된  것인지

용왕딸이  피부병이나  배탈  등을  다스리는  신이  된  건지  애매하다. 더구나

여타  당의  본풀이에서  피부병신은  일뤳할망  즉, 일뢰또의  妻神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표선본향본풀이>

어린  아이  만경(慢驚) 급경(急驚) 정쎄(驚勢) 눈애피(眼疾) 이질(痢疾) 배아피

246) 같은  제주도  신화라도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소)별왕이  아버지를  찾아  지
상을  떠나  천상을  가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를  보면  <천지왕본풀이>는  모계가
강조되는  <문전본풀이>나  처첩관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당신화들에  비해  부
권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7) 덴데정은  아이들에게  짝짜궁하며  든  정을  뜻하며  조매기정은  손바닥을  쥐었
다  폈다하며  달래는  정을  말한다. 아왜기정은  손바닥을  입에  대었다  아~하며  소
리는  내는  놀이의  정을  말한다. 이에  관한  풀이는  진성기, 앞의  책  p .468 참고

248) 아무리  아이를  얼러봐도  죽었다는  내용이다.
249) 외돌기는  표선면  토산리  곧  본  토산당이  위치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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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腹疾) 댕비리  물비리  너벅지  홍허물250) 일뤳날(七日) 상(床)을  가  바찌건  씰어

주라.251)

이는  일뢰할망이  경풍이나  배탈, 피부병  등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병은  주로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병인데  어린이

들이  이들  병에  걸렸을  때  일뢰할망에게  빌면  병을  치유하게  해준다고  한

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당의  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칠일당계의  본

풀이에서  일뢰할망이  피부병이나  배탈을  다스리는  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토산  웃당본풀이>는  피부병신이  병을  치료하는  무속신으로  좌정되

는  내력담을  자세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피부병신이  일뢰할망(용왕딸)의  자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일뢰할

망  자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토

산  웃당본풀이>에서는  일뢰할망(용왕딸)의  자식이  피부병신으로  나타나지

만  여타의  당본풀이  예를  들면  <표선본향본풀이>에서는  일뢰할망  자신이

피부병신이  되고  있다. 이는  일뢰할망의  자식이  일뢰할망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일뢰할망의  자식  =  일뢰할망임을  뜻하게  된다. 이는

매우  모순적인  논리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하회굿을  떠

올릴  필요가  있다. 하회굿에서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와  싸움의  결과  창

조, 생명을  뜻하는  붉은  치마가  이김으로써  농작물이  산출된다. 따라서  농

작물은  붉은  치마로  나타나는  창조력, 생명력이  지상에  구현화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력, 생명력을  可視的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상에  드

러난  농작물을  통해서이다. 이것이  신화에서는  삼각관계를  보이는  부모→자

식의  출현으로  전개되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국조신화나  당신화의  본질은

부모  →자식의  출현과정으로  자식의  출현은  세계, 빛의  출현을  뜻한다고  언

250) 댕비리∼홍허물까지는  피부병의  종류이다.
251) 현용준, 앞의  책, p.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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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조신화나  <문전본풀이> , 당신화  등은  자식의

출현에  서술의  중심이  놓여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볼  때  이들  자식의  출

현은  바로  부모가  지닌  성격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

신화에서  일뢰할망(용왕딸)의  자식인  皮膚病神은  일뢰할망이  지닌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252) 이  때문에  일뤳당(七日堂)계의  본풀이에서

일뢰할망이  피부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일

뢰또가  아닌  일뢰할망(용왕딸)이  자식신으로  되는  것은  피부병신의  계보가

일뢰할망에게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자식세대의  계승이  母-子로

되는  관계로서  모계의  이중계보가  뜻하는  바  母系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전개과정은  <토산  웃당본풀이>에서  피부병신의  출생→버림받음

→무신좌정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의  출생을  통하여  빛과  세계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당신으로의  좌정과  이의  가시적  표현인  당의

형성은  어둠으로부터  빛의  출현임을  뜻하며  당본풀이가  창조신화임을  나타

내고  있다.

252) 융은  영웅의  일생을  의식의  출현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처녀잉태가  특징인  영
웅의  탄생에서  신은  아들을  탄생시켰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신의  이미지, 즉  중심적  원형(central archetype)이
그  자신을  재생시킨  것으로,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에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肉化(incarnate)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Jung ,  Symbols  of  Transforma tion,
Princeton  Univ . Press, 1990, pp.321∼325. 이도희 ·이부영,「심리학적  상징으로
서의  어린이」,『심성연구』8 : 1 ·2, 1993, p.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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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이상에서  창조신화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창조신화의  각  특징들이

어떻게  창세신화와  가택신화, 문신설화, 치병굿, 제주도  당신화에까지  전승

되는지를  고찰해보았다.

본고의  이와  같은  작업은  우리의  무속신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

찰하는  작업이었다. 무속신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티프와  상징  등은  세

계  각지에  분포된  창조신화와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는  우리의  무속신화가

지닌  보편성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무속신화만이  지닌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원형에서  근원한  내용이  각  민족

이나  지역의  신화에서  구체화될  때  각국의  역사, 사회가  지닌  다양한  측면

을  반영하여  표출되기  때문이다. 신화가  민족이나  지역을  단위로  전승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신화는  아득한  과거의  것으로  현대인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태초에  일어났던  신화적  사건들은  현대

인의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전승되어  때로는  의례로써  때로는  꿈이나  시인

의  작품으로  표출된다. 이는  태고적의  인간과  현대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변

하는  부분이  역사를  구성한다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인간의  정신  깊은  곳,

무의식에서  전승된다. 변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눈은  항상

새로운  미래로만  향하게  되고  과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고  인간에게  의미

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변화  속에  나타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변화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변화란  과거의  것이  구체적  양

상만  달리할  뿐  기실  그  내면적  속성은  과거의  것의  재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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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간의  삶이  지닌  변화하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무속신화에서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해보았다. 신화나  종교.

민속은  이들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못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우리가  왜  우리의  것을  연구해야하고  전승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국문학이나  국사학  등  국

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왜  우리의  것, 더구나  과거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가에  대해  답해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오래된, 아득히  먼

옛날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신화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전통문화의  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

다면  옛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의미없는  작업이  아니며  오히려  지나간  것

을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했지만  이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신화뿐만  아니라  민

담, 민속, 종교에서도  동일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신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  민족적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  변화를  많이  겪는데  민담은  신

화에  비해  역사나  민족성  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집단적  무

의식의  원형상을  순수한  형태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이부영에  의해  민담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진  바  있다.253) 그러나  그는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이차적  대상이며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품분석이  일차적  목적인  문학전공자의  경우  작품

253) 이부영,『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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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는데  분석심리학적  방법을  수용하면  작품이  지닌  의미를  다양하

고  풍부하게  밝힐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작업을  후일의  과제로  미루

고  이제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기로  한다.

창세신화는  본토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데  본토는  미륵-석가  유형이  대부

분이며  제주도는  대별왕-소별왕의  쌍둥이  유형이  대부분이다. 오산  <시루

말>의  경우  제주도  신화처럼  천부지모  결합으로  태어난  쌍둥이신이  창조신

으로  등장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창조신으로  등장한다.

미륵-석가  유형에선  미륵시대-석가시대-초경험적  세계로  전개과정이  나누

어지는데  이는  우주  창조-인세창조-초경험적  세계의  창조에  해당된다. 심

리학적으로  이는  의식의  불완전한  출현  단계-  의식의  출현  단계  -  새로운

의식의  출현  단계에  대응된다.

우주  창조  과정에서  일월조정, 미륵님의  대식성, 거인성이  나타나는데  일

월조정  과정은  의식의  완전한  출현이  이루어지기  전  불완전한  상태를  나타

내며  의식이  무의식으로  침몰과  출현을  반복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

식성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의식이  무의식의  해체적  경향에  맞서  자기강화

를  위해  애쓰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미륵님의  거인성은  질료로서의  성격

을  드러내는데  미륵님의  질료로서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꽃피우

기에서이다. 꽃피우기  화소엔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인류시원의  사고가  담겨  있으며  이것이  식물적  삶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

다. 인세차지  경쟁으로  석가시대가  도래하는데  석가시대에  나타난  부정적

성격은  현세를  말세로  여기는  인간의  세계관과  관계  있다. 이에는  의식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근원적  사고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  각지

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본토  신화의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서도  나타나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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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정에  해당하는  미륵시대가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교술적  서술에  의

한  천지개벽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  제주도  신화의  특징이다. 우주창조와

인세창조의  단절  부분, 카오스가  본  신화에서는  천부지모  결합으로  전개된

다. 특히  이  부분에서  천부와  지모의  결합, 수명장자와의  대립이라는  삼각

구도를  그리는데  카오스가  삼각관계로  전개되는  것은  하회굿의  싸움굿, 혼

인굿으로  전개되는  삼각구도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카오스가  이와  같이  삼

각관계로  전개되는  것은  가택신화, 처용설화, 당신화에서도  그대로  계승된

다. 이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갈등으로  나타나거나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카오스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꽃피우기를  지칭한  것인데  이는

미럭님(석가님)의  잠, 대(소)별왕의  잠으로  실현된다. 카오스는  잠(죽음)뿐만

아니라  천부  +  지모의  결합으로  실현되는데  이  때는  삼각관계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양상은  항상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는  창

조가  카오스로부터  출현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창조될  때  역시  천지가  결합

된  카오스로부터  나오며  그  다음  단계로서  인세의  출현  역시  미럭님의  잠,

또는  천부와  지모의  결합으로  카오스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무속세계의  도

래  역시  마찬가지인데  <삼태자풀이>에서는  서인님과  당고마기의  결합, 서

인님: 서참봉의  대립으로서  싸움, 혼인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이것이  쌍둥이

형인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미럭님의  죽음(잠)이  나타나는  꽃피우기  경쟁

에  의해  이승, 저승이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창세가>에서  이러

한  카오스가  나오지  않고  석가시대  뒤에  막바로  무속신, 별상신이나  시준님

의  동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각  편에서  유추해볼  때  카오스의  표현

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창조신화의  진행은  카오스-  창조의

반복과정이  서사  전개의  핵심적  축이며  이것이  창조신화의  핵심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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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세차지  경쟁의  경우  <창세가>에서는  우주  창조, 인세창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쌍둥이  유형인  제주도  신화에선  이것이  인세와  초경험적  세

계(저승계)를  나누는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신화에서

나타나는  대별왕-소별왕의  쌍둥이  관계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적  한

쌍의  창조신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하회굿에서  붉은  치마와  검은  치마의

대립에서  보듯이  창조와  반창조의  대립이며  대별왕-소별왕의  관계는  천지

왕-수명장자, 서인님-당금애기  부모의  관계가  같은  성격이다. 쌍둥이신의

성격이  미륵-석가의  경우엔  숨겨져  있었는데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부각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창조신이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미야코신화>나

<아코마비신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분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창세신화는  카오스-창조라는  서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가택신

화, 처용설화, 당신본풀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모든  화소, 단락들은  이  축

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카오스-창조를  전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

현하는  하위단위로  생각된다.

<문전본풀이>는  주인공인  녹디생인의  행적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녹디생

인은  탄생-죽음-부활의  궤적이  상징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남선비를  중심

으로  한  예산국과  노일저대딸의  삼각관계는  카오스에서  나타나는  삼각관계

가  신의  출생시  나타나는  혈통의  이중계보로  전개된  것이다. 이는  변복  모

티프를  통하여  친어머니와  양육자의  대립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신

화에서는  모계의  이중계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계의  이중계보로부터

출생하는  녹디생인은  그  뒤  상징적  죽음을  경험한다. 녹디생인  등은  의복,

소지품  등을  벗어  다리를  놓는데  의복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는  그들의  죽음을  상징한다. 녹디생인의  죽음은  카오스로의  복귀를  뜻하는

데  이어  전개되는  녹디생인의  부활은  세계창조로  이어진다. 녹디생인에  의

- 210  -



한  세계의  새로운  출현은  노일저대딸의  죽은  몸으로부터  생물환생으로  전

개된다. 이에는  죽은  신의  몸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

다. 이  외에도  세계  창조의  과정이  나타나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수법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시루만들기가  그것이다. 시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세

계  창조의  과정을  상징하며  그릇은  만물을  낳는  어둠, 위대한  어머니를  상

징하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이다. 여기서  그릇=집이라는  등식을  볼  수  있는

데  따라서  시루를  만들고  시루에  불(에너지)을  불어넣는  행위는  창조  행위

를  상징한다. 여기서도  집이라는  것이  세계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권의  <성주풀이>에서도  나타나는데  황우양씨와  부인, 소진랑

의  삼각관계는  하회굿의  싸움굿, 혼인굿의  삼각구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카오스를  뜻한다. <성주풀이>에서  삼각관계의  해소는  천하궁  창건으로  귀

결된다. 집짓기가  어둠, 카오스로부터  빛, 세계의  출현의  의미를  지님은  제

주도  성주굿에서  행해지는  쒜띄움과  지부찜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형으로  만든  집  안에  물그릇과  신칼이  놓이고, 신칼로  종이를  물에  묻혀

새집의  벽에  바르는  과정  등은  집의  건축이  세계의  출현을  뜻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태초의  창조신의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을  나타

내며  신화가  아득히  먼  옛날의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처용설화  역시  카오스-  창조가  되풀이되는  구조이며  7龍子는  인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다수의  용자는  지속성, 일관성이  결여된  의식의  초

기  출현  단계의  특징을  보여주며  의식의  완전한  출현을  위해  또  한번의  카

오스로의  복귀로  전개된다. 이는  처용과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로  나타나는

데  이는  천지왕과  서장애기, 수명장자의  삼각관계, 남선비와  예산국, 노일저

대딸의  삼각관계와  같이  카오스를  뜻한다.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고  문신으

로  좌정되는  전개과정은  경기도권  <성주풀이>의  구조와  동일하며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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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과  황우양씨(성주신)은  둘다  가택신으로  좌정된다. 집이  우주, 세계를

뜻함을  생각할  때  처용은  창조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창조신으로서의  처용의  성격은『용재총화』에  기록된  창덕궁, 창경궁에서

행해진  제석전야의  행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처용설화가  무속의

가택신화에서  사찰설화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사찰이나  가

옥이나  둘  다  어둠으로부터의  빛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용의  출

현과  관련된  초기  사찰창건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사찰창건설화에서  어둠으

로부터  빛을  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불법)이며  이는

쒜띄움에서  신칼의  역할에  해당된다. 어둠을  가르는  신칼로부터  佛法으로의

변화는  무속신앙이  불교에게  지배적  종교의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이다. 처

용과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는  치병굿에서도  나타난다. 영감놀이에서  영감

(A )과  영감을  데리러  온  영감형제들(B), 병자의  관계는  삼각관계를  나타내

는데  병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으로  취급되며  이는  이들  삼각관계가  처

용설화의  처용, 아내, 역신의  관계가  동일한  성격임을  나타낸다. 치병의  원

리는  환자가  죽었다고  상정하여  죽음에서  부활하는  원리이다. 치병굿의  전

개  과정  역시  카오스-부활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  堂본풀이  또한  카오스-창조가  되풀이되는  구조이며  당본풀이는  창

세신화, 가택신화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화에서

자주  보이는  일뢰또의  대식성은  미륵님의  대식성과  같은  의미이다. 의식의

완전한  출현  이전, 무의식으로  침몰과  출현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의식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당본풀이의

특징은  전개과정에서  처첩관계가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이의  의미는  <송당

본풀이>와  <토산  웃당본풀이>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진다. 새로운  아들  신

의  탄생은  항상  부모신들의  삼각관계에서이며  이들  삼각관계는  카오스가

삼자구도로  나타났던  하회굿, 창조신화, 가택신화, 사찰설화의  것과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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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들  당신본풀이의  전개과정은  어둠으로부터  빛의

출현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무속에서  세계-사찰-집-몸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

였음을  나타낸다. 필자는  논지전개  과정에서  우리의  무속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종교  일반

이  가진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속을  미신으로  보는  그릇된  편

견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문화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단지  고도의  상징

으로  제시되는  신화, 의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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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t u dy  on  Kor ean  Cr eat ion  M  y t h s

fr om  the View point of the  Jung ian

Kim ,  Lan - ju

Dept .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dvisor : Kang, Jae- chul

T 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Korean

creation  myths .  Creation  myths  contain  various  forms  of  myths  :

cosmogonic  myths,  myths  of  family - guarding  gods,  myths  of

door - keeping  god  and  village- guarding  gods . In  this  study  the  myths

above mentioned  and  rituals  of healing  the sick  are analy sed. From  this

analy sis I found  that the  story  of this  myths  and  the process of rituals

are  of the  rhythm  of cosmic  life, Chaos  and  Cosmos . T he  contents  of

this thesis will be summarized  as follow s .

In  chapter  Ⅱ,  cosmogonic  myths ,  " Changs ega "  and  " Cheonj iwang

- bonp uri" are interpreted. T he  story  of Chanse- ga  is  as  follow s: In  illo

temp ore  there was no heaven  and  Earth , no stars , only  Darkness . W hen

Heaven  and  Earth  are  devided, Miruk  came  into  existence. He  set four

great  pillar s  to  uphold  Heaven  and  fix  the  heaven  and  Earth . After

doing  that , sun  and  moon  and  every  stars come to shining  brightly .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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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 ere  two  suns  and  tw o  moons, so  and  Miruk  shot  them  with

arrow s . So there were one sun  and one moos as today .

At  Miruk ' s  days  it  w as  abundant  in  everything  and  peaceful. No

beggar s, No  cripples, no  rich  and  poor , no  disease  etc.  Every  animal

and  trees  can  talk  to  each  other . Suddenly  Seokga  came  to  Miruk  with

the meaning  to  rob  Miruk  of created  world. So  they  were to  decide the

governor by  game. T hey  played  a  game  of blooming  the  flow er . W hile

w aiting  for  flow ering , Miruk  fell into  sleeping  deeply . At last  various

flower s  blooms  in  Miruk ' s  body  but  any  Seokga ' s  body  can  produce

any  flower . So  Seokga  secretly  robbed  Miruk  of the  flower . So  Seokga

win  the game and  Seokga  govermed  the this w orld. But from  that time

on,  rich  and  poor ,  cripples,  diseases,  and  other  evils   came  into

existence from  Seokga ' s wrong - doing .

In  this  tale  the  flow er s  are  made  of  Miruk ' s  body  and  the  sleep

symbolises  his  death .  It  tells  the  Cosmos  returned  to  Chaos, which

means consciousness drawn  into unconsciousness .

T he  story  of  " Cheonj iwang - bonp ury "  is  as  follow s  :  Cheonjiwang

came  from  heaven  and  married  with  a  lady , Chongmang - agi. After  he

w ent back  to  heaven  two  children  were  born  by  her . they  were  twin

brother s  whose  name  were  Daebyolw ang  and  Sobyolw ang . T hey  w ere

laughed  at for  no  father , so  they  w ent to  heaven  in  search  for  their

father . T he  other story  is  same  as  that of " Changs ega " . By  flow ering

game, Sobyolw ang  governed  this  world  and  Daebyolwang, the  w orld

beyond.

In  chapter Ⅲ, the  myths  of family - guarding  gods  are  interpre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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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cheon - bonpuri" , the  hero, Nocdisangin  had  two  mother , the  real

mother  and  foster -  mother .  His  real  mother  was  killed  by  the

foster - mother , so  he lived  with  mother - in - law . She was evil and  meant

to  kill her sons- in - law . His death  w ere expressed  by  way  of taking  off

cloth  and  hat , shoes, knife  etc.  His  rebirth  w ere  expressed  by  way  of

holding  the  knife.  T he  knife  symbolises  the  consciousness .  In

" Seongj u-p uri"  exchanging  clothes  together  is  meaningful  also.  T he

figure  change  their  role  by  way  of exchanging  the  clothes . T he  hero

also  undergo  death  and  rebirth  symbolically . T aking  off clothes  means

his  death  and  putting  on  the  other ' s  one  does  his  rebirth . T he  cosmic

movement transformed into the hero ' s life, living  and death .

In  chapter Ⅳ, " the  story  of " Cheyong - selhwa " (T he  tale  of Cheyong )

is  interpreted.  T he  structure  of  this  story  is  of  the  same  as

" Seongj u-p uri " . A  king  go  along  the  seaside, suddenly  it w as  cloudy ,

and  nothing  was  to  be  seen . As  soon  as  the  king  promise  to  build  for

the  dragon, it ' s  sunny  again . And  Seven  sons  of the  dragon  came  out

of the  sea, they  danced  together . One  of the  sons  came  to  the  capital

city  with  the king  and  he married  with  a beauty . At one night he came

home, on  his  bed  he  found  his  wife  with  demon  who  made  man  sick .

Cheyong  sang  a song  with  sorrow . T he song  is as follow s : " Outdoor s

the  w orld  is  t inged  with  moonlight , in  the  dark  room  there  are  four

legs . T wo  legs  beong  to  me, to  whom  the  others ." At this  song  the

demon  run  aw ay  and  never came  back . From  then  man  put his  picture

on  doors  for keeping  from  diseases . Cheyong  became a  god  keeping  the

d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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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ory  the  demon  symbolizes  the  darkness . T he  moonlight in

outdoor contrast s with  the darkness in  the room . T he 2nd  line repr sents

darkness and  Chaos which  means the light (conscious) w as drawn  in  the

Darkness (unconscious).

T he  process  of the  ritual of healing  the  sick  "yonggam - nori"  is  as

follow s : Yonggam  is a demon  who  made man  sick . He had  too much  of

sexual desires , which  are  the  cause  of  man ' s  illness . So  Yonggam ' s

lovemaking  result s  in  illness  of the  partner . T o  be  interesting , the  sick

are  considered  as  woman  regardless  of sex . T o  heal the  sick , shaman

calls  Yonggam ' s  brothers  and  his  brothers  persuade  Yonggam  into

separating  from  the  ill. W hen  he  separates  from  the  woman (the  sick),

the sick  recover s from  the illness .

T he process of this ritual is similar to the story  of " Cheyong - s elhwa " .

In  the  chapter  Ⅴ, the  myths  of the  gods  guarding  the  villages  are

interpreted.  these   had   dual  mother s   like   Nocdisangin   in

"M  uncheon- bonp uri" .  Illet to  w as  driven  to  death  by  his  father  and

mother - in - law . He  in  the  cask  w as  sent to  the  sea, which  symbolized

his  death . He  arrived  underw orld  below  the  sea, he  w as  rescued  by

dragon - king  and  his  daughter . T here  he  married  with  her  but he, for

his  gluttony , is  sent  to  the  sea  again  in  the  cask  which  means  his

death . After that he  defeat s  a  monster with  many  heads . And  he  came

back  home. At last he became the god  protecting  the villager s from  the

evils .

T his  story  represents  his  life  and  death . T he  story  is  w oven  with

rhythm  of Chaos  and  Cosmos  which  is  symbolically  expressed  by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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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death .   His  death  means  the  conscious  is  drawn  in  the

unconscious  and  his  struggles  with  a  monster  means  the  ego ' s

struggles with  unconscious . His victory  is  the one of the conscious  and

the light against the darkness and  the uncons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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